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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 Church Growth Homiletics of Rev. Keun Soo Ki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wool Church in Bungdang.”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213 pp. 
Keunsoo Kim is a theologian and a Church Growth preacher. This ministry focused paper 
is a study on Keunsoo Kim’s homiletics from a Church Growth perspective. It consists of 7 
chapters. 
Chapter 1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research, purpose, goals, significance, central 
research issue, research questions, method, delimitations and overview of the study. 
Chapter 2 described Church Growth theology of Donald McGavran and Charles Van 
Engen. I highlighted twelve Church Growth principles from McGavran Church Growth Theology. 
Charles Van Engen Church Growth Theology provided a solid foundation of the missionary 
church.  
Chapter 3 looked at Kim's life and church ministry. I dealt with his life, theological 
background, pastoral ministry, and Church Growth principles of Hanwool Church. 
Chapter 4 analyzed the gospel in Keunsoo Kim’s homiletics. I focused four gospels as a 
guideline. I examined them and found out that Kim’s homiletics centered around the gospel of 
cross and resurrection. 
Chapter 5 examined Ecclesiology in Keunsoo Kim’s homiletics. I found out. Kim 
emphasized the nature of the church, the headship of Christ, Jesus Christ, the missionary church, 
church planting and Church Growth. 
 
iii 
Chapter 6 examined theological foundations in Keunsoo Kim’s homiletics. I found out 
his theological themes including the kingdom of God, Calvinism, mission-focused Pneumatology 
and evangelical theology. 
Chapter 7 concluded this ministry focused paper. I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tated a 
conclusion. I suggested further research areas. Keunsoo Kim's homiletics made him a theologian 
and a Church Growth preacher. Hanwool Church is its proof. I believe his homiletics provides a 
sound model for women pastor like me. 





2018   “김근수 목사의 교회성장 설교에 관한 연구: 분당 한울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213 pp. 
김근수 목사는 교회성장형 설교자이다. 본 논문은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로 총 7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 
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개관을 살펴 보았다. 
제 2장은 교회성장 신학적 관점에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신학을 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으며, 벤엥겐의 교회 성장 신학을 기술하였다.  
제 3장은 김근수 목사의 목회사역을 살펴보았다. 김근수 목사의 신학배경, 목회사역, 
한울교회의 성장원리를 살펴보았다. 
제 4장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 중에서 복음설교를 살펴보았다. 4복음서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다. 
제 5장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 중에서 교회론 설교를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예수그리스도, 선교적교회, 교회성장에 관계된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 6장은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를 살펴보았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았고, 칼빈주의신학적 설교, 성령론과 복음주의신학을 살펴보았다. 
제 7장은 결론으로서 1장에서 7장 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김근수 목사의 설교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성장형 설교였으며, 여성 목회자에게도 탁월한 설교 모델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을 존경하는 남편 
강용하(姜龍河) 장로님께 바칩니다. 
아내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가장 소중한 남편이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풀러에서의 학업 기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김근수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설교를 한편 한편 
연구하며 논문을 써내려 갈때, 너무 은혜가 되어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논문을 지도해 주신 임윤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윤택 교수님은 깊은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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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족한 여종을 늘 지지해주며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신실한 주의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3) 이 말은 마지막 날에 꼭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Pasadena와 풀러신학교 도서관이 많이 그리울것 같습니다.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풀러의 자랑스런 동문이 되겠습니다. 풀러신학교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과 스텝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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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본 논문은 분당 한울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한 김근수 목사의 교회성장 설교에 관한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을 기술한다. 
김근수 목사는 교회성장형 설교자이다. 하나님은 각 시대 마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왕궁과 광야에서 미리 훈련시켰다. 판교라는 신도시에 한울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김근수 목사를 준비시켰다. 
한울교회의 시작은 미약했다. 분당 판교 신도시에 세워진 한울교회는 처음에 두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였다. 그러나 올해 26년째 맞는 한울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탁월한 설교가 김근수 목사가 
있다. 교회성장의 핵심은 설교다.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김근수 목사는 철저한 복음설교를 한다. 
김근수 목사는 강단목회자이다. 김근수 목사는 목회사역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강단 설교에 집중한다. “강단이 흔들리면 교회는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목회 40년 
경험에서 나온 나의 철학은 강단설교입니다. 강단설교가 목회의 핵심입니다. 강단에서 
상담, 심방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김근수 2018. 2.8 인터뷰) 김근수 목사는 강단설교에 
목숨을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근수 목사의 강단목회 핵심은, 복음설교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강단목회를 지향하는 김근수 목사의 설교를 분석한다. 
먼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분당 한울교회의 
성장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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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로서 김근수목사의 신학 배경과 목회 철학, 그의 리더십을 살펴볼 것이다. 
김근수목사의 설교를 복음설교, 교회론설교, 신학적설교로 분석 할 것이다. 김근수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판교지역에 건강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한울교회의 성장 배경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것이다.  
본 장은 분당에 소재한 한울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김근수목사의 설교에 관한 
논문의 개관으로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 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의 개관을 기술한다. 
연구 배경(Background) 
필자는 김근수 목사의 신학교 제자이다. 또한 김근수 목사가 담임하는 
한울교회에서 약 3년간 부교역자 사역을 했다. 칼빈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과정(M. 
Div.)을 공부할 당시 김근수 목사로부터 신약신학을 배웠다. 나는 여성목회자로서 설교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여성으로서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 했었다. 김근수 
목사는 남성 설교자 뿐만 아니라 여성목회자 관점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는 설교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교회성장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신학을 배웠다. 교회성장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김근수 목사의 설교는 ‘교회를 성장케 하는 설교’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근수 목사는 
튼튼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한다. 그는 강단목회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킨 설교자이다. 필자는 김근수 목사의 튼튼한 신학적 배경 위에 따뜻하고 
섬세한 여성리더십을 더하여 21세기형 여성목회자가 되기 원한다. 
김근수 목사는 한울교회를 개척해서 약 26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 
목회자이다. 한울교회는 창립부터 오늘까지 오직 말씀중심, 선교중심의 교회로 견실하게 
성장해 왔다. 그 성장 배경에는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김근수 목사의 말씀 중심 설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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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한다. 그의 설교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설교로서, 칼빈주의적 설교, 복음적 설교, 
교회를 세우는 설교이다. 
말씀에 충실한 설교는 영적 건강을 지켜준다. 김근수 목사의 설교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양질의 재료로 정성껏 만든 요리와 같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정 기간 설교를 듣다 보면 건강한 영성이 회복된다. 김근수 목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만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설교자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중심의 목회자가 있다. 말씀 
중심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형성된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성장을 동반한다. 
김근수 목사는 신학과 목회의 균형을 갖춘 설교자이다. 필자는 평소에 김근수 
목사를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존경해 왔다. 그리고 김근수 목사의 설교를 
배우고 싶었다. 이것이 “김근수 목사의 교회성장 설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신학교에서는 김근수목사의 제자였기에 강의와 채플을 통해 그의 강의와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한울교회에서는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목회현장에서 
김근수목사로 부터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  
김근수 목사는 늘 복음을 선포 한다. 언제나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만을 가감없이 
선포 한다. 오직 말씀만 선포하다 보니, 김근수목사의 설교는 처음 들으면 매우 어려운 
설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새가족들 중에는 처음에 “김근수 목사의 설교가 어렵다”는 
신도들도 있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히 성장해 
가는 것을 목격했다. 김근수목사의 설교는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깊은 맛이 나는 장맛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깊은 은혜가 임하는 설교이다. 
반세기를 담임목사로, 설교자로, 신학자로, 교수로서 살아온 김근수 목사의 설교와 
교회성장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 들에게 의미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진정한 설교자로 거듭나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김근수 목사가 주장하는 하나님나라(Kingdom of 




본 논문의 목적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와 교회성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목회 현장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목회자들을 말씀중심의 설교자로 
서도록 격려하는데 있다.  
연구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를 다음 다섯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올바른 말씀선포를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연구한다.  
둘째, 교회성장 신학적 관점을 연구한다.  
셋째, 김근수목사의 복음적설교 ‘하나님나라’를 연구한다. 
넷째, 김근수목사의 ‘교회론’을 연구한다. 
다섯째, 김근수목사의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신학’을 연구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논문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 네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교회성장과 목회자와의 상관관계를 정립한다. 
셋째, 맥가브란과 벤엥겐의 교회성장학 관점을 정립한다. 
넷째, 하나님의 선교와 설교의 상관관계를 정립한다.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논문의 중심 연구 과제는 교회 성장신학적 관점에서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대한 
선교 목회학적 기술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논문은 다음 다섯 가지 연구 질문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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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회성장 신학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둘째, 김근수 목사의 목회사역과 교회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셋째, 김근수 목사의 복음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넷째, 김근수 목사의 교회론적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섯째,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사실 조사를 주로 할 것이다. 분당 한울교회의 여러가지 
상황과 김근수 목사의 설교자료 및 보도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김근수목사가 발간한 
설교집과 설교를 참고할 것이다. 한울교회의 연혁과 역사를 참고할 것이다. 
김근수목사의 복음 설교, 교회론 설교, 신학적 설교를 찾아서 분석하고 인용하고자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연구대상은 현재 한울교회 원로목사이며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근수 목사에 관한 것이다.  
둘째,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배경과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등을 연구할 
것이다. 
셋째, 김근수 목사가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약 25년을 섬겼고, 현재 원로목사로 
섬기고 있는 한울교회의 역사와 성장 배경을 연구할 것이다. 
넷째, 교회성장학 관련 신학자들의 교회성장원리를 연구할 것이다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필자가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을 다룬다.  
제2장은 교회성장을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풀러의 맥가브란 박사와 
벤엥겐 박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3장은 김근수 목사의 목회사역을 연구하려고 한다. 한울교회 개척 및 성장사를 
시간선으로 기술해 보려고 한다. 또한 김근수 목사의 리더십을 연구할 것인데, 
목회자로서의 김근수 목사와 설교자로서의 김근수 목사, 김근수 목사의 목회철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당 신도시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울교회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김근수 목사의 복음서를 중심으로한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의 설교를 중심으로 김근수 목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그의 설교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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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김근수 목사의 교회론적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근수 목사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조등을 살펴 볼 것이며 김근수 목사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6장은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를 살펴 보려고 한다. 김근수 목사의 신학 
노선인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바탕위에서 성서신학적 특징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김근수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교하는지, 성령론과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교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7장은 결론 부분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함으로서 논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요약  
본 장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로서 한울교회를 중심으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 등을 기술하였다.  




제 2 장 
 
교회성장 신학적관점
본 논문은 교회성장신학적 관점에서 본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이다. 
풀러의 교회성장신학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를 분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신학적 관점에 대해 다룬다. 먼저 풀러선교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을 발전시킨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신학을 기술하고 
교회성장신학을 완성시킨 벤 엥겐(Charles E. Van Engen)의 교회성장신학을 기술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교회성장이다. 교회성장은 곧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것이다. 나는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교회성장신학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교회성장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에 관한 원리 중에서 열 두 가지를 
정리한다. 
김근수 목사는 교회성장형 설교자이다. 그의 삶과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킴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이다. 삶과 사역에 균형이 있었고, 목회와 신학에 균형이 
있었고,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켰다. 그러므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신학과 벤 엥겐의 
교회성장신학을 분석하는 것은 김근수 목사의 교회성장신학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신학 
맥가브란(McGavran)은 교회성장학의 아버지이다. 맥가브란은 자신의 
교회성장신학을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교회성장이해”를 통해 기술하였다.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지향한다. 그는 “교회성장이해”서문에서 말했다. “교회성장의 장기적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풍부한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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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McGavran 1987:8-9).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성장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a curable disease)이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계발된 방법으로 크리스천 선교를 진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점점 더 가지게 되었다. (McGavran 1983:11) 
맥가브란이 주장하는 교회성장신학을 열 두개의 원리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성경신학적 원리 
맥가브란은 성경신학적 배경을 가졌다. “맥가브란 박사의 신학은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미국 개척자에게서 동시에 발전된 회복운동인 ‘그리스도의 
제자운동(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 뿌리를 두고 있다”(Glasser 1981:53). 
이들이 가장 강조한 핵심은 개혁이었다.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편협하게 굳어진 것들에 
대한 개혁에 있었다(1981:53-54). 
우리가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 운동에 공허한 신학적 이론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신학적 유산에 대해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종파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모두 기꺼이 영접한다. 그들의 신앙적 전통은 상관이 
없다. 그는 교회의 지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거부한다. (1981:55) 
교회성장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맥가브란은 언제나 성경과 십자가를 강조했던 
신학자이다. 
맥가브란 박사는 교회란 언제나 십자가와 성경의 진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보증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혁자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굳게 매어 놓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의하면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다만 
구원의 창시자로만 높이고 그들의 성경의 진리를 그들의 교회 안에서만 
맞는 것으로 제한시키며 다만 제도상의 교회에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 




성경의 진리가 교단에 맞게 각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조직신학자가 아니다. 그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그도 침묵하기 원했던 사람다. 
우리는 맥가브란에게서 전통적인 신학자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다만 교회의 
책임은 성경적 우선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자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신학은 벌카우어(G. C. Berkouwer)의 공동 관계의 원칙(Principle of co-relationship)의 
모델에 따른 것이다. 벨카우어는 공허한 신학 내용은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 
했다(1981:59). 
맥가브란은 십자가와 복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 
성장이 일어난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거듭 거듭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게 한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신 사랑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 관한 사건은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다. 클라이막스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을 필요로한다. (1981:67)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성장한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McGavran 
1987:29). 성장의 요인 중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 교회가 갈라지면 두 쪽이 모두 성장한다. 비관론자들은 1950년대에 
한국에서 있었던 장로교의 분열들을 함흑시대와 쇠퇴에 대한 증거로 널리 
이용하였다. 그러나 50년대에 한국의 장로교회(모든 분파들)는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수백개의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1950년대 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1987:30) 
인류학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티펫의 “솔로몬 군도 기독교”는 인류학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광산이다. 솔로몬 군도 내의 여러 
교단들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성장을 멈추었고, 어떻게 번성하였고, 
어떻게 위축되었고, 어떻게 진정한 혹은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는지, 또는 기독교 신앙을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온전한 복음만이 진정 교회를 성장케 한다. 
맥가브란은 전도신학(Theology of Evangelism)을 주장한다. 교회성장학은 ‘효과적인 
전도’를 강조하는 전도신학이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에 못이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구주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경우에만 교회는 확장되고 증대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충성함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다”(1987:31-32). 교회성장의 
핵심적 가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4:12, 요한복음 14:6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필수적 요소라고 믿는다. 교회성장의 기본 
입장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신학이 아니다. 
전도의 긴박성과 권위를 당신의 신학 안에 체계화하여 당신의 신학을 
완성하라. 교회성장신학을 당신 자신의 현장 언어로 표현하라. (1987:35) 
맥가브란은 복합적 충성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전도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성장시킨다. 
양적인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1987:599). “개신교회의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1987:31). 믿는자들이 하나님의 기쁜소식인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확장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경우,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할 
때까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내는 일에 충성함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잃은 양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 되시는 목자는 증거를 찾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그는 그의 
양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1987:32) 
우리는 교회 성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단위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 안에서 
교회의 확장은 충실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1987:54-55). 모두와 화해하고 모두를 제자 




교회성장학적 안목이 필요하다. “교회성장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자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McGavran 1987:34-35).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성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모든 교단들은 정체되었고 
실제로는 쇠퇴하였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성장의 쇠퇴 원인들을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1987:5-8).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당신의 교회와 나의 교회는 그 지체이다. 
교회는 어디서나 성장하는 것이지만 특수한 회중들 속에서는 항상 
성장한다. 보편적 회중들 속에서는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특수한 회중들이 
교인수를 증가해가고(팽창) 교회가 새로운 회중들을 설립할 때(확장) 
성장은 발생한다. 교회는 시골, 대도시, 도심지, 교외, 준교외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장한다. 각 개별 회중은 신앙이 
확립되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성장 한다. (McGavran & Arn 1993:76) 
그리스도인은 “몸 된 교회에 관심을 가져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몸 된 
교회에 가입하게 하고 회중들을 늘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언젠가는 몸의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1993:76). 
몸 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 된 교회는 계속 
재생산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1993:77). 대다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 된 교회를 잘 분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교회성장에 관한 
의식이 없으며, 교회성장에 무관심하고, 현재의 상태 및 잠재력을 정확히 보지 않기 때문 
이다(1993:78). 교회성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성장학적 안목에서 두번째로 
필요한것은 지역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옳게 분변하게 되면 성장의 
필요와 기회는 자연히 부상(浮上)할 것이다”(1993:95).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옳을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지역사회는 전형적으로 지리학 즉 일정한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 성장 사고의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를 
 
13 
공통의 특성과 관심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 
일정한 지리적 지역에는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지역사회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분류된 여러 집단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밝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993:90) 
교회가 속한 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예배당 건물과 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거리를 파악함이 필요하다. 교회가 속한 지역 내의 생활환경, 교육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는 교회가 섬겨야 할 지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지역사회를 올바로 파악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소개한다면, 지역사회의 학교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학교는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게 해 주는 곳이다. 학교에 다니는 남녀 학생들은 그 
지역내의 가정들을 꽤 잘 나타내 준다. 도시계획국도 지역사회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 고교 및 대학의 사회학 선생님들이 또 훌륭한 출처가 된다. 
활동적인 신자들로 구성된 기동부대는 그 지역을 분석해서 커다란 지도를 
만들어 집단별 표시를 해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 놓게 되면 교회 
설립의 기회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1993:95)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그룹의 교인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성시킬 
때 성장한다. “교회와 교단은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로 훈련시킬 때 
성장한다”(1993:98). 이시대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많은 수의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장벽을 깨뜨려야 한다. 교단이 
성장하려면 비기독교인들에게 전도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해야한다(1993:99). 
교회는 새로운 그룹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연구 해야 한다. 
자기들을 휼륭한 신자라고 생각, 외부인들과 분리된 생활을 함으로써 
발전이 고착화되어버린 회중과 교단이 있다. 이런 말은 교회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구별되고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세상과의 접촉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크리스찬은 
죄인을 볼 때마다 움찔한 정도로 구별되고 거룩해서는 안된다. 진실하고 
우호적이며 순수한 관계를 확립야 한다. 이러한데서 새로운 회심자가 눈에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1993:101)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미워할 수는 없다. 크리스찬과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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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한다”(1993:101).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1993:108). 지역사회가 새로운 그룹을 찾아내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수고를 멈추지 않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을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야만 한다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즉 성경의 증거가 인간은 “길을 잃었다” 고 분명하게 
이야기 한다고 이해한다.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적인 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의 집안의 식구가 되기를 원시는 것이다. 그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양들이 산 위에서 낙오된 채로 있으며 혹심한 바람에 떨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보다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McGavran 1987:58)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특성은 다른 것으로 대체 될 
수 없다. 즉 선교는 “거대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이다. 중요하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선교의 한 목적은 교회성장이다”(1987:58).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있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대체 될 수는 없다.  
사회봉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이것을 잃은 자를 되찾는 일과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 주님은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며,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기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다. 봉사를, 
전도가 희생되고, 그 결과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잃은 상태로 
남아있게 할 만큼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McGavran 2017:56)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잃은 자들을 되찾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2017:55).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맥가브란은 충직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충직한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교회성장은 충직성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개신교회의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기독교인은 그의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 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것 보다도 잃은 자를 
찾는 데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이란 자비의 행위이다. 즉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지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는 빵을 공급하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은 교회성장을 
인간애로써 행해지는 한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확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그것을 구한다. 교회성장이란 충성심 이다. 
(McGavran 1987:31)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일에 충성함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잃은 양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 되시는 목자는 증거를 
찾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그는 그의 양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1987:32).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잃은 양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먼 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우유가루나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 문안으로 걸어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교회성장은 
또한 발견된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교회성장이란 잃어버린 자들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경우에 발생 한다. 
(1987:32)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곡식이 
익은 들에서 많은 이삭들을 거둘 수 없다”(1987:39). 교회의 확장은 충실함으로 이루어진다. 
교회와 모든 믿는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들의 이웃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며 나아가야 한다.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충직함으로 모두를 포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1987:55). 이러한 충직성의 원리가 
교회를 성장시킨다. 존 스타트(John R. W. Stott) 는 그의 책 “전도하지 않는 죄” 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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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999:10).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훼방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는 충직성을 회복해야 한다.  
부흥운동 원리 
교회성장은 부흥운동과 연관이 있다. 부흥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신앙부흥은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McGavran 1987:286). 기도가 부흥을 가져온다  
복음적 각성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의 성령의 활동” 이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는 그것을 열렬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수많은 사례들에거 기도가 신앙부흥을 
가져왔다. 복음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언제나 동일하다. 즉 먼저 
종종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열렬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신앙부흥이 일어나는것이다. (1987:288-289)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선결조건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신앙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신앙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럽과 아메리카 
교회들에서의 신앙부흥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깊게 
성경을 읽은 것이 낳은 결과였다. 한국의 신앙부흥에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장로교회가 1895년 한국에 이식되었을 때부터 교회 치리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했던 철저한 성경 연구였다. (1987:292) 
한국에서의 사건은 부흥의 전형적인 사례이다(1987:293).  
1907년 1월 첫째 주로 접어들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이 공동기도 
주간 중에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즉 여덟 번째 날이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주일인 이날 저녁에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중앙장로교회에 회집하였다. 하늘은 놋처럼 보였다. 정녕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구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실 것인가?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을 맞아 나를 
자기 집으로 부르더나, ‘길 목사, 이제 나는 가려네. 자네가 내 집 재산을 
관리해 주었으면 하네. 내 아내에게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게, 내 그렇게 함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망인이 된 친구 아내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난 교묘히 100원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 그 100원을 그 미망인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19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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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봇물이 터졌으며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청중을 휩쓸었다. 그 집회는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월요일 아침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났다. 그 사이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일어나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1987:293) 
기도와 회개는 엄청난 부흥과 회복을 가져온다. 부흥은 엄청난 능력을 
준다(1987:294). “신앙부흥은 복음을 전하려는 충동을 유발시킨다”(1987:295).  
성령이라는 선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수 있게하고,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악습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납득시킬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튼튼히 성장시킬 수 있게 한다. (1987:297) 
부흥과 교회성장간의 7가지 상관 관계(1987:309-311)를 살펴 본다. 
1. 부흥이 일어난 동질집단의 다른 성원들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다른 
민족들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 보다 더 큰 교회성장을 가져다 준다. 
2. 교회 내에서의 부흥은 회심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 올 때 
교회성장을 가져다 준다.  
3. 도시교회 내에서의 부흥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교회성장으로 연결된다. 
첫째, 교역자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경우. 둘째, 교역자들이 전심으로 
교회성장에만 헌신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일관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셋째, 교회의 
선교기관들이 성령이 교회성장을 위해 사용하셨던 방법들에 비추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4. 인간집단 운동과 거미줄 조직 전도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은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면 큰 교회성장을 일으킨다. 
첫째, 수용성이 높은 인간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둘째, 새로운 회심자 가운데 리더를 발굴하여 훈련하는 경우. 
5.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부흥에 대한 준비성,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교회사역의 
우선순위 등을 알게 될 때 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6. 부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7. 부흥과 지식의 결합이 한층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때 부흥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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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들이 바르게 충족되면 신앙부흥운동에 이어 큰 교회성장이 온다. 
사실 모든 조건들이 아주 바르게 충족되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은 신앙부흥과 교회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실예이다. (1987:312) 
맥가브란은 부흥이 교회성장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신앙의 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초래한다. 
인간집단 원리 
인간집단(人間集團)에 주목하라! 인간집단을 분별하고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전도계획을 세우라! 맥가브란은 이것을 모자이크 이론(The Mavelous Mosaic)으로 말했다. 
인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으며, 각 조각은 다른 조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종종 불쾌하게 
보이는 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McGavran 1987:337)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될 수 있으려면,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모자이크의 대부분의 조각들에서 생명력을 지닌 회중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 평안, 기쁨 및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헌신적인 추종자들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헌신적이며, 
봉사적이고, 지도적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개인적인 의와 집단적인 의의 
엄청난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들은 인간에게 알려진 
사회진보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다. 인류라는 이 놀라운 모자이크의 모든 
조각에서 교회들이 증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교회성장의 도전이다. 
(1987:128) 
세계 모든 민족을 모자이크로 본다면 우리는 선교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봐야 할 
것이다. 숨겨진 민족들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 “숨겨진 민족들이라는 용어는 매력적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소흘이 되고 있는 인류의 다수에 주목한다”(1987:125). “이 놀라운 
모자이크에서 수많은 단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다양하다”(1987:116). 
아서 글라서(Arthur Glasser)는 지적한다. 
우리는 맥가브란 박사의 입장에서 본 신학적이며 방법론적인 기본 
원칙을 다루었다. 우리는 그가 긴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19세기의 정체된 
선교 방법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세부적인 
주장을 들었다. 우리는 그가 집단개종운동 운동(People Movement) 의 
정당한 성장을 위해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방법을 제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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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선교사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81:83) 
맥가브란에 따르면, 윈터(Ralph D. Winte)는 로잔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전도를E-0, E-1, E-2, E-3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그가, 인류가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것은 선교학에 대한 그의 탁월한 
공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E-0은 기존 기독교인들을 갱신시키거나 
재회심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전도를 가리킨다. E-1은 기독교인들의 언어와 
관습이 유사한 비기독교인에 대한 가까운 이웃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가리킨다. E-2는 인종, 언어, 문화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전도를 가리키며, E-3는 그러한 간격이 매우 큰 사람들에 대한 전도를 
가리킨다. (McGavran 1987:111)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복수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기 원하신다”(2017:105). 
세계의 인구 중에서 “30억이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그들 중의 대부분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의 교회의 책임있는 성원들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이다”(2017:105).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교회를 통해 이러한 모자이크 조각을 맞추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로 인해 진정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진다. 
효과적 전도 원리 
교회성장은 효과적 전도(效果的 傳道)에 관한 연구이다. 교회가 성장할 만한 
지역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물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오류 때문에 교회성장이 정체 되기도 한다. 
교회성장의 정체는 잘못된 방법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목자가 빈 
손으로 돌아올 때 그 이유는 양들이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목자가 다가갈 
때 도망가기 때문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때때로 헛수고는 습관적인 
것이며, 그 원인은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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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소흘이 하면서 양들이 없는 산골짜기를 
기웃거리고 다니는 데 있다. 때때로 그 원인은 수십년 동안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데 있기도 하다. 많은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할 때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McGavran 
1987:90-91) 
傳道優先의 原理(Priority to Evangelism): 교회성장학은 전도에 최상의 우선순위를 
둔다.  
WCC에 속한 교회들과 선교부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세계적인 사회질서의 기본적인 부정의를 시정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사실상 전도를 포기하였다고 보았다. 내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오랫동안 절박한 물질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일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나는 여러해 동안 문둥병 요양소에서 
목회를 하였다). 나는 사회적 행위를 최우선시 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동조할 수가 없다. 그와 반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구원이 인간의 최고의 필요이며, 인간의 다른 모든 선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통해 주어지게 된다고 확신한다. (1987:84) 
우리가 인간들에게 무언가 성취하도록 도우려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내딛게 할 수 
있는 최초의 발걸음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그의 교회의 책임있는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1987:85). 인간의 선행은 차선의 문제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만 진정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진다. 
수용성 원리 
수용성(受容性)에 주목하라! 수용성을 연구하라. 수용성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교회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전도를 통해 교회성장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수용성을 
연구해야 한다(McGavran 1987:371).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1987:102). 
오늘날 이 세상에는 과거보다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캐나다에는 100년 전보다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많은 주와 지역의 일반 국민들은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 복음에 대해 훨씬 더 수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햇빛과 비를 통해, 
그의 섭리와 성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 
되게 하였다. (1987:95) 
교회성장과 관련하여 민족의 수용성은 변화무쌍하였다. 수많은 요인들이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 수용성에 차이를 가져다 주는 공동 요인들을 주의깊게 연구하는 것은 
교회성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1987:371-382). 
1. 새로운 이주민들: 최근에 이사왔으며,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새로운 
생활방식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1987:371-372). 
2.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참전 군인들, 노동자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1987:373). 
3. 피정복자들: “때때로 피정복자들은 정복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으며, 복음전도는 
심각한 거절에 직면한다”(1987:374). 
4.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교회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1987:375). 
5. “통제로부터의 해방: 통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방해한다. 통제의 
완화는 그것을 촉진시킨다. 통제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수그리스도의 
요구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1987:380). 
6. 사회화(aculturation): “사회화는 다른 사회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가 그 
문화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혁신적 조치들을 받아들이고 그 
제도를 수정하는 동적인 과정이다(1987:382). 
“수용성이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결정지어 준다”(1987:394). “본질적인 과제는 
수용성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선교방법, 제도 및 직원들을 조정하는 




교회성장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학적 통찰이 
필요하다. “인간들은 언어적, 계급적, 인종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 
(McGavran 1987:366). 
1900여년 전에 교회는 유대인들이 인종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대인 신분사회는 
긴밀하게 짜여진 사회였다. 그것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졌다. (1987:347) 
교회가 지중해 주변에 있는 회당 공동체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최초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자들은 메시야를 열렬히 대망하고 있었던 독실한 
유대인들이었다. 회당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된 이들은 인종적, 계급적 
장벽들을 헐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87:348) 
이 원리는 뚜렷한 계급이나 인종적 장벽에 부딪치게 될 때 쉽게 식별된다. 
피부색, 신분, 소득, 정결함, 교육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설명될 때에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 들어가기를 더 좋아한다. 
(1987:343)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여러 동질집단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들은 회심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교회들이 증가하면, 교회들은 전이성장에 의해서 성장할 
것이다”(1987:366). 동질집단이 교회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한 원리이다. 
교회개척의 원리 
교회성장은 교회개척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의 가장 큰 과제는 지구상의 
수용적인 사회들에 교회를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이다”(McGavran 1987:82). 
사도바울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투자하여 교회개척을 하였다(1987:621).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환상적인 교회개척이 발생하는 것이다”(1987:622). 맥가브란은 교회 개척이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교회개척은 교회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  
맥가브란은 복음 전달을 격하시키는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교회개척의 결여’를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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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력의 증대에 대한 두려움, 전후 유럽에 있어서 용기의감소, 
제국상실의 충격,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세심한 배려, 
교회개척의 결여에 의해 도입된 방어적인 사고, 여타의 모든 요소들이 
성직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실질적인 전달을 위한 계획들을 격하시키도록 
유혹한다. (1987:621) 
교회개척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맥가브란은 “복음전도는 교회의 
개척이다”(1987:620). 라고 주장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면하고 있는 진정한 
세계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를 이해한다면 위대한 윤리적 목표들이 성취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1987:625).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인 교회성장은 교회개척을 통해 이루어진다. 슈바르츠(Chritian A. Schwarz)는 
“새 교회를 세워 나가라”(1999:124). 라고 말했다.  
어느 한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질적,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들은 다시 되풀이 
되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어디에서나 생명은 그렇게 번식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기초 
되는 이 생명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자주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9:125) 
슈바르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건강한 유기적 조직체는 때가 되면 번식할 
수 있는 다른 유기적 조직체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 즉 건강한 교회는 번식한다는 
것이다(1999:124). 새로운 교회의 탄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성장이다.  
하나님의 다리 원리 
맥가브란은 하나님의 다리에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다리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선교역사가인 라투렛(Kenneth S. Latourette)은 The Bridges of 
God (1955) 서문에서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다리’를 “교회의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한 권의 책”(McGavran 
1993:13)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출판된 선교 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들 중의 
하나이다”(1993:17). 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한다. 
맥가브란이 논제를 전개하는 과정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교사들과 선교 위원회들, 그리고 신생 교회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응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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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향해 기꺼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고, 우리들이 
채택한 방법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줄여 나가야 하며, 그리고 단호하게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고 적용해야 한다. 생각이 깊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신선한 공기 속의 숨결처럼 다가올 것이며, 지난 세대가 유산으로 물려준 
프로그램들에 도전하고,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길로 용감하게 
모험을 떠나도록 고무하는 책이 될 것이다. (1993:17) 
교회성장학을 태동시킨 The Bridges of God 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광순은 다리원리 
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하나님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할 임무를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나름의 선교전략까지도 세워 주셨다. 그 선교전략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을 연줄로 연결해 주는 다리를 통해서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건너가는 다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바울은 이 다리들을 가장 잘 이용한 선교 전략가였다. 
(McGavran 1993:9) 
다리가 핵심이다. “이 책(The Bridges of God)에서의 선교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면서도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저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전략이 바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집단적인 
개종운동이다”(1993:10). 맥가브란은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로 가장 잘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987:567). 
모든 인간사회는 편리한 곳에 다리가 건설된 강 한편에 있는 도시와 
같다. 사람들은 다리가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아내서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다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편리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 
새로운 생각, 식료품, 행진하는 행렬들, 신념들이 다리를 통하여 왕래한다. 
(1987:567) 
친척과 친지들의 관계망은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다리들을 
사용하라(1987:589). 
다리들을 발견하고 다리를 사용하라. 교회성장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연결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다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다리를 기억하고 그 다리를 통하여 왕래해야 
한다. (McGavran 1987:567) 
초대교회는 다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루살렘의 보통사람들은 그들의 친척, 
친지들에게 전도하였다. 핍박으로 피난하였을 때 다른 촌락에 사는 친지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룻다와 샤론 부락은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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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지는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였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하였다. 바울의 아버지는 이 도시들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업적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출신의 유망한 젊은 랍비로 인식되었기에 가는 회당마다 
강연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1987:569)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언급한 26명의 성도들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리들을 보여준다. 그는 루포의 어머니를,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다리는 친척들만인 것은 아니다. 훌륭한 친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적인 의사전달의 
통로가 된다(1987:574). 
사람들의 상호의식이 높고 모든 결혼이 관련된 사회의 요소 내에서 
일어나는 구조가 긴밀한 사회들에서는 관계의 고리가 특별히 강력하다. 
일단 기독교가 수립되고 1천명의 부부가 기독교인이 되면 10만의 다리들이 
이용될 수 있다. 폭발적인 성장의 잠재력은 높다. (1987:578) 
인간관계망에 주목하라. “교회성장 전략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회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 가운데 
교회주변을 복음화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된다”(1987:588). “친척들과 친지들의 네트웍은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다리들을 사용하라”(1987:589).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이웃과 친구들을 주목하라.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 
교회성장을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전도계획이 필요하다. “교회성장은 그를 위한 
과감한 계획없이는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다”(McGavran 1987:622) 전도를 위한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노력이다. 기독교인들이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들은 교인들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노력을 주된 과제에 초점을 두게 한다. 
목표의 설정은 요구되는 사실들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책임들과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그들의 우선 사항들을 바르게 배열하도록 
그들에게 작용한다. 그것은 그들의 목표에 붙잡아 맨다. (19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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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목표설정은 목사들과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일치시키도록 돕는다. 목표설정은 머리가 되시는 위대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화에 언제나 매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다(1987:591). 맥가브란은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보지도 못한 30억의 인류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주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1987:81). 
전략은 적절한 목표없이는 정확하게 계획될수도, 효과적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모든 복음전도 목표의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추종자들의 숫자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모든 복음전도 프로그램의 양보할 수 없는 목표는 
제자삼기이다(1987:603). 
목표를 설정하는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겠다(1987:609). 
1. 복음전도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라. 목표설정은 측정할 수 있는 
교회성장이 성경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출발해야 한다(1987:609). 
2. 과거의 성장을 도표로 나타내라. 지난 10년 정도면 충분하다. 교인들의 분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학적 성장, 전입성장, 개종성장 등을 살펴보라(1987:609). 미래의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연간 평균 성장률(AAGR)이다(1987:612). 
3. 신앙에 입각하여 기획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떠한 성장을 허락하시는지 
헤아리라(1987:610). 
신앙에 입각한 기획들은 기도 및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에 대한 
확신어린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신앙에 입각한 기획,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책임있는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의 뜻에 일치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1987:611) 
과감한 계획들은 이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교회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교회들의 최대의 증가를 저해하는 
잘못된 가정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주민 전체에 
걸쳐서 교회에 교회를 이어 건설하는 납득할 만하고 충분한 계획들을 
고안하고 추진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19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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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를 위한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선교의 각 단계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조사의 단계이다(1987:632). 
둘째, 훌륭한 지원을 받은 전초기지의 단계이다(1987:633). 
셋째, 교회들의 힘있는 군락들이 다양한 지역들에서 발생한다. 복음에 응답하는 
지역 사람들은 성령의 문화적 충동 또는 기타 행동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복수적인 개인 
결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1987:634). 
넷째, 주민들의 본질적 기독교화가 이루어진다. 주민의 3분의 1, 절반, 혹은 10분의 
9가 기독교인이 된다(1987:635). “하나님의 이 단호하신 목적을 수행할 의욕적이고 과감한 
계획들이 필요하다”(1987:648). 
벤엥겐의 교회성장신학 
벤엥겐(Van Engen)은 자신의 교회성장신학을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이 책은 자신의 화란자유대학 조직신학 전공 박사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벤엥겐은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고 있다. 교회는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가 
통일성과 성결성,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진 선교적 교회에게 주어졌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는 어린 묘묙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 선교적 교회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Van 
Engen 2014:37) 
선교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을 생활화 할 때에야 비로소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드러 낼 수 있다”(2014:40). ‘선교적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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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 만들기 
벤 엥겐은 ‘선교적 교회’를 강조했다.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Van Engen 2014:68). 교회의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와 이루어질 것들을 
언제나 바라는 것이다”(2014:68).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곱가지 단계가 있다(2014:68). 
1.수 명의 개종자를 얻게 하는 개척 전도 단계, 2. 교회가 형성된 후 
설교자나 장로, 집사 등이 외부에서 온 유아기 단계, 3.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하여 현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선발 훈련되어 책임을 맡는 단계, 4. 지방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화하여 청소년, 여성, 지역 교회들이 연합체를 갖는 
단계, 5. 국가적으로 교단이 조직되어 다른 나라 교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 6. 교회 안팎에서 이사회와 예산, 계획, 재정, 건물, 프로그램을 갖추고 
특수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 7. 현지 선교사들이 세계에 있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다른 사역지에서 1단계부터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선교적 교회 단계. (2014:68-69) 
“이러한 일곱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어가는 선교적 교회 개념은 현실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론과 선교학이 만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선교적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성장한다”(2014:69).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가지 본질 
선교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네가지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성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는 그런 교회의 속성이 실제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Van Engen 2014:103).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도 
물론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올바른 
이해와 통치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오직 하나인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는 통일성을 지닌다. 유기체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한 몸”의 개념이다. 둘째로, 거룩한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결케하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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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회는 용서와, 치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한다. 셋째로 보편적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는 화목케 하는 힘과 능력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운동이다. 교회는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세상을 부른다. 넷째로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포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다(2014:117).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교회 바깥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역, 
교회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선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활동들을 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나간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 가지 본질 
(Van Engen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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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용어들 
지역교회가 선교적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선교적의도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선교적교회의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동일하심 안에서 계속 변화해 가는 세계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교회는 세계 속으로 퍼져 나가는 교회 형식을 계속 달리해야만 했다. 
새로운 생각들은 오늘 이 세상에 분명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선교적인 모습을 향상시키고 강조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있다. 교회를, 세상을 위한 존재,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함, 선교, 선포하는 증거, 그리고 숫자적 성장을 갈망함으로 보는 
것이다. (2014:123)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모으신 후 
제자들을 보내셨다. 제자도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을 화목케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다(2014:126-27).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spiritual body)으로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2014:124).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종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2014:124). 교회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교회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 
안에서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진다”(2014:131).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다. 또한 지역교회는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목적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혼동되어 있는 이 때에 말씀선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신 교회 건물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2014:135) 
“선포하는 증거는 교회의 특성이다.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증거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2014:136). 또한 교회에는 
“수적인 성장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2014:137).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아 들이기를 
‘갈망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 갈망은 하나의 
운동(movement)이고 하나의 정신이다. 교회를 오순절에서부터 현재까지 
세상 속에서 계속 넓히고 계속 나가에 하고 계속 영향력과 삶의 영역을 
키워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20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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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세상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용어들을 발견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2014:140). 
지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선교적교회는 
억눌린 자와 함께하며, 수적 성장을 갈망하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용어들 
(Van Engen 2014:141)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선교하는 교회의 존재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 있는 지역 교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를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할 때에 이루어진다”(Van Engen 20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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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무리들의 자화상(self-images)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외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마 28:20)는 약속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보여준다. (2014:149) 
첫째 코이노니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이다. 제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최고의 덕복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 이 사랑을 교회의 의무로 여겼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의 가르침이다(2014:149). 
둘째로 케리그마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2014:154). 라는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밖으로 나가 외치는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2014:155).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이다”(2014:156).  
셋째로는 ‘디아코니아’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 종이 된다는 것은 증거, 서로 돕는것,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다. 
예수님은 마지막날 청지기가 종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물으신다. 
디아코니아는 간단한 선행 정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하는 
교회의 핵심적 본질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종으로서 섬김의 모습을 
지녀야한다(2014:159-64).  
넷째로는 “말투리아”이다. 말투리아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뜻이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모든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2014:164-65).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의 목적은 말투리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역사적 사실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은 화목하게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뉜 세상 안에서 화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거한다(2014:165-67).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존재목적을 발견하는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랑의 사귐을 이룰 때,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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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지상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Van Engen 2014:166) 
교회와 세상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온전히 이해 
하며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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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언약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는 특정 지역에 나타난 ‘왕’ 되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다”(Van Engen 2014:173).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라는 틀 안에서 
존재 이유를 이해하였다. 이 관계는 언약의 양면인 축복과 저주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긍지를 갖게 
해준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관계만을 믿고 언약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수용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거나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소유할수는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다. (2014:173) 
하나님은 만민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온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국의 하나님이신 것이다(2014:173-74). 선교적 교회에는 
특별한 사명이있다. 하나님의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Van Engen 201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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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역할과 세상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한다. “세상에서 지역교회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인도되며 그 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의 사도성과 
직결된다”(Van Engen 2014:205).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도직을 양도하셨다. 사도직이 교회에 양도된 것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선교적 교회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사역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역할과 연관된 방법을 통해 사역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역할과 세상 
(Van Engen 201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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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 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역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없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같은 마음으로 
조직체이든 비조직체이든 함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한다. 
특별히 세 가지 직분들로 표현된 사역들을 통하여 또한 ‘치료자’와 ‘자유케 하는 자’ 라는 
용어를 통하여 선교적 본질을 실천해야 한다(Van Engen 2014:218). 
“교회가 창조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선교적 역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다. 교회는 영적인 교제의 장이며 동시에 세상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Van Engen 2014, 220) 
 
37 
세상의 교회와 조직 
모든 단체는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조직의 모델과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상관관계, 
선교활동과 교회 프로그램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적 교회에는 선교적 
목표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각각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Van Engen 2014:227).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교정신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고, 다듬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속성이다”(2014:227). 
선교적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이렇다. 
선교적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순수해지고 죄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가 커질 수록 온전한 교회로서 부르심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로 형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하는 것을 믿는다. (2014:227-28) 
세상과 교회는 구별된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2014:230). “교회의 본질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2014:232-33).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된 
조직을 갖는다. 지도자들, 사역하는 그룹들, 조직 구조, 의사 전달 창구, 
지연, 학연, 혈연 관계등은 교회 내의 큰 조직 아래에 있는 여러 하부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여러 하부 조직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산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가정과 같이 
교회도 정상적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 (2014:233) 
교회는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상호 관련성 가운데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 
(Van Engen 2014:234) 
지역교회를 주위 환경으로부터 구별 해 본다면 건물, 이웃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선과, 교회 내 성도들이 자신과 주위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선들이 교회내에서 활동하는 반경을 
결정한다(2014:235). 시대에 따라 교회 생활과 사역은 계속 변해간다. 우선순위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울때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그 본질을 
우선순위와 적극적인 선교 목표로 전환해 세상을 향해 선교 사역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교회가 그 본질을 우선 순위를 세우는 일과 목표 설정을 할 때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의 모델들 
사역을 위해 교회조직의 모델이 필요하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성도는 각양 은사와 역할에는 구별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결함이나 헌신,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에 있어서는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평신도’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전문가’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된다.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 
그 분야에 헌신된 사람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전문직과 
비전문직 구별이 없다. (Van Engen 2014:255)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직분자나 평신도나 
모두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약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2014:255).  
성도는 성장해야 한다. 성도는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엡 4:15). 평신도는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균등하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훈련하여 역동적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전문인 목회자로 
양성하는 것이아니라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키워내는데 있다(2014:255-258). 성도 
개개인에게는 자기 역할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인적 구성원을 
갖고 있다. 은사에 따라서 개개인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2014:261). 
은사는 다양하다. 교회에 허락하시는 다양한 은사들은 목회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사역’을 다 감당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 세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도록 부르시지 않는다. 지도자는 은사를 주거나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우고, 돕고, 조직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근래에 
세속적인 관리 기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세속적인 
이론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는 이론이 아니다. 세속적인 
이론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거나 교회의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 모델들 
(Van Engen 2014:267)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중시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통치된다. 개개인을 
몸에 참여하여 사역케 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한다. 
오직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몸은 그 어느것도 우열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동참할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2014:2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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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관계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는 선교하는 
지도자이다”(Van Engen 2014:275).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선교적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있고, 긍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2014:276). 선교적 교회는 은사에 걸맞는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선교적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어떻게 선교를 촉진시키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2014:278). 
선교적 교회는 조직 구조나 인간 역학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정의하지 않고 
리더십을 선교적 사건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도자가 세상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하도록 독려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는 차선이 된다. 리더십은 선교적 
사건으로서의 성령의 강한 역사, 성도들의 섬기는 사역,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연합된 결정체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세상을 
향한 선교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리더십은 믿음의 공동체가 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들이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받은 영적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일어나는 ‘연합적 사건’이다.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선교하러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자의적이며, 비전이 있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 있는 인물이다. (2014:279) 
선교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선교적 지도자는 도와주는 자 이상이다. 그는 상담자 
이상이며, 설교자 이상이고, 관리자 이상이며, 조직하는자 이상이고, 감독하는 자 
이상이다”(2014:280). 지도자의 인격이 중요하다. “지도자들의 인격과 영성은 선교적 
교회의 심장이 되어 뛴다. 그들의 지혜로운 관리 능력은 선교활동의 구조를 
형성한다(2014:280).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성도는 은사를 발휘하며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 하는 만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자신이 사역하는 사람들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사는 자신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세상의 문화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리더십의 스타일도 고정적이지 않다. 






전형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관계 
(Van Engen 2014, 295) 
선교적 교회행정과 교회 프로그램 
행정은 사역을 위한 도구이다. “선교적 교회의 행정은 선교사역에 집중한다. 
지역교회의 행정이 세심하고 확실하게 선교사역을 추진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선교적 
교회는 생동하기 시작한다”(Van Engen 2014:303). 교회 행정은 교회의 선교사명을 
실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있어서 행정은 중요하다. 좀더 세심하고 목적 의식이 뚜렷하며 
선교비전이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역동적인 행정은 교회가 처한 
문화적 상황에 적절해야 하며 적절한 행정 구조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2014:303-305). 
선교적 교회 지도자는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행정의 실제적 방법과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려깊은 조직과 행정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은 조직과 행정을 보면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행정과 조직에서는 가능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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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분명한 선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과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탈진현상에 빠진다든지, 양들이 끝없는 분열 





선교활동과 교회 프로그램과의 관계 
(Van Engen 2014, 313) 
행정은 유기적이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의 행정 체계를 통하여 실제적이고 분명하며 역동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런 행정 체계를 통하여 교회의 신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로 연합된다. 이런 행정에서 기간은 
유기적인(organism) 형태를 갖는다. (2014: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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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도 선교적 본질이 반영되어야 한다. “각 지역교회가 처한 다양한 문화적 
상황들은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선발하고, 행정구조를 
조직하게 한다. 이일을 하기 위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염두에둔 행정이 
필요하다”(2014:318). 
요약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신학 관점에 대해 다뤘다. 먼저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을 시작하여 발전시킨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신학을 기술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성장신학을 완성시킨 벤 엥겐의 교회성장신학을 다뤘다. 
다음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목회사역을 기술할 것이다. 김근수 목사의 신학 
배경과 한울교회의 개척 및 성장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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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김근수 목사의 목회사역
본 논문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설교현장인 목회사역에 대해 기술한다. 
김근수 교수는 나의 은사이다. 필자는 칼빈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김근수 교수로부터 신약신학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 또한 김근수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던 분당 한울교회에서 약 3년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다. 신학교 제자의 
입장에서 또한 목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로서 김근수목사의 목회를 접할 수 있었다.  
김근수 목사는 신약학자로서 신학교에서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목회 
현장에서는 목양을 하는 목회자였다. 이러한 두가지 사역을 통해 김근수 목사는 신학과 
목회에 있어 균형잡힌 사역을 했다. 그저 신학지식 속에만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아닌, 
실제 목양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신학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목회자였다. 
본 장에서는 김근수목사의 신학적 배경과, 담임목사로서의 김근수 목사, 
개척자로서의 김근수 목사, 또한 분당에서 견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울교회의 
성장배경을 김근수 목사의 삶과 사역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신학배경 
김근수 목사는 튼실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나 좋았기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한다 그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다는 비전을 품었다(김근수 인터뷰: 2018. 2. 10). 김근수 목사는 한국성서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남가주 성서대학에서 문학사(B. A.),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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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 M.), 영국 웨일즈대학교대학원에서 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그는 
총신대학교와 동 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및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가람 
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김근수 목사는 현재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칼빈대학교와 사뭇 인연이 깊다. 김근수 
목사는 20대 초부터 워낙 실력이 특출난 학생이었다. 그는 M. Div. 1학년 학기를 마친 
시점부터 칼빈대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했으며, 라틴어까지도 가르칠 
실력이 되었다.  
김근수 목사는 언어에 특별히 흥미가 많았다고 한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등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했을 때, 그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언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김근수 인터뷰: 2018. 2. 8)라고 대답했다. 
신학교 시절 신학공부를 일찍 끝내고 남는 시간에 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이 때부터 김근수 목사와 칼빈대학교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김근수 목사는 
칼빈대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했고 교수로서 신약신학을 가르쳤으며 
신학대학원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총장으로서 칼빈대학교를 
섬기고 있다. 김근수 목사의 20대 부터 시작된 칼빈대학교와의 인연은 마침내 총장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김근수 목사는 한가람교회를 약 16년간 섬겼다. 처음 3년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섬겼으며 담임목사로서 13년을 섬겼다. 처음 부교역자로서 한가람교회를 섬길 
때 그 당시 여전도연합회에서 대만선교사를 모집했다고 한다. 평소 선교사역에 비전이 
있었던 김근수 목사는 대만선교사로 가려고 작정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한가람교회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된다. 모든 성도들과 
당회원들이 김근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하였고, 그로부터 13년간 담임목사로서 
한가람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한가람교회에서의 16년간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한 김근수 
목사는 새로운 학문의 꿈을 품고 유학을 떠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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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 더욱 더 깊이있는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업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귀국한 김근수 
목사는 분당에서 한울교회를 개척하였다. 
한울교회 목회사역 
김근수 목사는 1992년 두 가정으로 분당 한울교회를 개척해서 25년간 담임목사로 
섬겼다. 2017년에 매우 건강한 승계과정(공개청빙)을 통해 후임으로 새로운 담임목사를 
세운 후, 현재는 원로목사로 섬기고있다. 김근수 목사가 한울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유학기간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주일예배를 드리러 인근 교회에 
예배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워낙 오랜 시간 제자들을 가르쳤던 김근수 목사는 가는 
교회마다 목회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 김근수 목사는 그 당시 다시금 교회개척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갔는데 자꾸 축도를 
부탁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김근수 인터뷰: 2018. 2.8.)라고 이야기 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김근수 목사는 1992년 9월 27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첫 기도회로 모이게 된다. 김근수 목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함께했다. 김근수 목사 가정을 포함해 전체 두 가정이 모였고 
개척 인원은 총 네 명이었다. 이어서 1992년 10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평양노회에서 
‘한울선교교회’ 설립을 허락받게 된다. 김근수 목사는 ‘선교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기에 ‘한울선교교회’ 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울선교교회’ 
창립예배를 1992년 11월 1일 서울 신사동 임시 예배처에서 드리게 되었고, 김근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어서 1993년 3월 1일 예장합동 동평양노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 
이름을 ‘한울교회’로 개칭하였다. 
그야말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척자로서의 담임목회가 시작된 것이다. 
한가람교회에서의 16년간 사역 경험위에, 유학 기간을 통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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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더해져서 김근수 목사는 한울교회를 말씀중심, 선교중심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 
나갔다. 
한울교회의 성장원리 
한울교회는 분당 신도시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이다. 1994년 
2월 5일 예배당을 서울 신당동 임시예배처에서 분당으로 이전하고 분당구 수내동에 
새예배당(약200평)을 매입해서 입당예배를 드렸다. 수내동 새예배당에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으며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였다. 
교육부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고, 교육관 시설이 부족하여 기도하던 중 1996년 12월 
2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약 150평의 공간을 교육관으로 매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분당 한울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선교를 몸소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1997년에는 한울교회 지교회인 삼평예배당 입당예배를 드렸다. 많이 몰려오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1998년 3월18일 수내동에 약 58평의 교육관을 
확장했으며 두달 후에는 약 120평을 매입하여 사무실, 유아실, 찬양관으로 사용하였다. 
2010년 11월 21일 판교 운중동에 새성전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울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견실하게 성장해 왔다.  
실제로 능력있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 안승오는 이렇게 말했다. 
“담임목사에게 최대한 많은 권위와 책임을 위임하고 성도들은 그 지도하에 조직적으로 
헌신할때 건강한 교회성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2006:39). 한울교회의 성장배경에도 
김근수 목사의 확고부동한 목회철학과, 건강한 리더십이 존재했다. 
한울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를 
김근수목사의 목회철학, 설교철학, 교육철학, 성전건축, 선교, 평신도훈련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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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의 목회철학  
김근수 목사는 교회성장에 대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김근수 목사의 
목회철학은 말씀을 통한 영혼구원과 제자훈련이다. 그의 말씀중심 설교는 목회의 
핵심이다. 김근수 목사는 2012년 개혁신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독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꼬집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의 부재이다. 신학자는 목회 
현장에서 멀어졌고, 목회자는 바른 신학을 모른채 성도들에게 아무거나 
먹인다. 목자로 부터 좋은 양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갖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독신문 
신년기획 2012년 한국교회 신학자에게 길을 묻다) 
김근수목사는 오직 말씀 중심의 목회를 지향 한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필자가 한울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흥미로웠던 점은, 신학교때 교재로 사용했던 신학생용 
교재들을 평신도 리더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울교회는 마치 신학교처럼 
많은 강의가 분기별로 진행된다. 봄, 가을로 일년에 두차례 한울성서대학이 열린다. 주로 
열리는 강의는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 성장반, 디사이플링코스, 평생교육원, 
베델성서대학, 순장훈련, 한울선교학교 등이다. 매 학기마다 조금씩 다른 강의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수업도 마치 
학교처럼 과제물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철저하게 진행된다. 
한울교회에서 수년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적어도 신학대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조직신학과 구약신학, 신약신학 등의 신학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선교학교를 통해서는 선교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단기선교에도 
동참하여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김근수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균형있게 섬기기 위해서 특정한 교인들과의 시간을 
되도록 가지지 않는다. 교역자회의 시간에 부교역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한다. 목회자가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일단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등한시된다. 
목회자는 성도와 너무 가까와서도 안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된다. 균형있게 
사랑하고 모두를 공평히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목회성공의 비결이다. 목회자는 고독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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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목회에 성공할 수있다. (2014년 교역자 회의 중에서) 
김근수 목사의 목회철학은 이렇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양떼들의 형편을 올바로 살피는 진정한 목자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교역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팀웍을 중요시 한다. 부교역자들과는 자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교역자 모임 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목회철학을 공유한다. 
매주 교역자회의를 통해서 한 주간의 맡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부서들을 
세밀하게 살핀다. 한 해 두차례 여름과 겨울에는 모든 교역자들이 3박 4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교역자 수련회를 떠난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편안한 장소를 선정하여 교역자 수련회를 진행한다. 수련회 기간에는 충분한 
휴식과 교제, 지난회기 사역 보고와 다음회기 사역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한 후 서로 
평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교역자들은 이 기간에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얻으며 지난 회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회기의 사역을 계획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보낸다. 교역자들이 잠시 목회 현장을 
떠나서 긴장을 풀고 교역자 상호간에 친밀한 교제 및 팀웍이 재 정비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김근수 목사는 교역자 수련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한 신년이 시작되면 모든 교역자가 부부동반으로 담임목사 가정에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새해인사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교역자와 담임목회자가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하는 좋은 관례이다. 
김근수 목사의 교역자 철학은 이렇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늘 
품행이 단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늘 깔끔한 모습의 정장차림을 
해야 한다. 한울교회에서는 한 눈에 봐도 교역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늘 정장차림의 
복장에 교역자 이름표를 부착한다. 교역자의 권위가 비단 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태도를 통해서 ‘단정한 하나님의 종’ 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김근수 
목사 자신이 이러한 모든 면에서 먼저 실천함으로서 본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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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는 담임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성장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부교역자 들에게는 늘 목회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썼다. 부교역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비의 심정으로 대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딤후 1:1-2). 
김근수 목사는 교역자 공유파일을 통해 부교역자에게 설교를 공유해 주었고, 
부교역자를 수요예배나 금요 철야예배 때 설교자로 세운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 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설교 내용은 언제나 한 포인트(one-point)로 가야 한다. 설교 
시간에 너무 여러개의 주제를 전하려 하지 말라, 원고를 너무 많이 의지하는 설교는 
성도들의 감동을 끌어낼 수 없다. 양복 앞단추를 단정하게 잠그고 예의있는 모습으로 
바르게 설교하라, 설교시 발음을 정확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라. 가능하면 
뉴스앵커들이 뉴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고, 정확한 스피치를 
연습하라”(김근수 2015년: 교역자회의 내용) 등의 내용 들이다. 
한울교회에서 약 10여 년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으며, 필리핀 선교사를 거쳐서 
현재 풀러에서 학업 중에 있는 이재석 선교사를 통해 들은 내용은 이렇다. 
많은 부교역자들이 김근수 목사님의 설교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김근수 목사님은 평소에 늘 공부하는 모습이었기에 
부교역자들에게 본이 되셨죠. 김근수 목사님의 설교는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하고, 한가지 주제만을 전하시기 때문에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평소 논리적인 부분이 연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설교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근수 목사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인터뷰 2018. 2. 10.) 
김근수 목사의 꼼꼼한 리더십은 부교역자들에게 본이 되었으며, 부교역자들이 
맡은 부서를 세심히 살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범이 되었다. 말씀중심의 설교와, 




김근수 목사의 설교철학 
김근수 목사는 강단목회를 지향한다. 김근수 목사의 목회는 한마디로 
‘강단목회’이다. “목회 40년 내 경험으로 보면 강단설교가 핵심입니다. 강단에서 상담, 
심방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김근수 인터뷰 2018. 2. 8). 김근수 목사는 교역자 모임에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에 대해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들은, 설교 듣는 
시간 약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좀 터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목사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 그 성도들을 
30분이내에 말씀을 통해 감동시켜라. 말씀을 통해 그들 각자의 마음을 
심방하고 상담 하라. 말씀 선포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을 터치할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목사직을 그만 두는게 좋다. (2014년 교역자회의 내용) 
“강단이 흔들리면 교회는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심방이나 교회 프로그램 그 어느 
것 보다도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은 강단입니다”(김근수 인터뷰: 2018. 2. 8.). 그만큼 
말씀사역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기울이라는 선배 목사로서의 간절한 당부의 말이다. 
‘목회와 신학’ 잡지에 투고했던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라는 글에서 김근수 
목사는, 요즘 설교자들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매우 안타깝게 느낍니다. 말씀보다는 신유와 축사(축귀)에 그리고 경배와 
찬양에,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인간의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시대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들이 말씀의 재미보다는 
코이노니아에 강조점을 두고 성경공부반 보다는 문화와 취미반에 
성도들이 모여들게 함으로써 목회에서 말씀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리고 
강론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선포되는 말씀도 원 저자인 성령의 본래적 계시의 의미와 그 
정신에서 변질되고 왜곡 됨으로써 강단이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회와 목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단 목회에 전력투구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제 
목회의 최우선 순위는 강단에서의 설교에 둡니다. 강단에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심방하고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설교의 목적을 맞춥니다. (김근수 
월간목회 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김근수 목사는 말씀 선포 시간을 ‘온 교인을 심방하고 상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록 담임목사가 일일이 각 
사람을 심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현대사회는 각 가정을 오픈하기 원하지 않는 익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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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심방의 문화도 차츰 변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 
시간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존 칼빈도 설교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신실한 설교란 우선적으로 준비된 
설교이다”(Stauffer 1990:66). 칼빈은 준비하지 않는 설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 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다는 
핑계 하에 설교를 전념하여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단언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단위에 올라가서 감히 책도 참고하지 않은 채 허튼 상상을 짜내며, 
좋아, 내가 단 위에 갈 때 하나님은 내게 말할 충분한 것을 주실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땅히 강조해야 할 것을 감히 
읽지도, 생각지도 않고, 또한 성경을 백성교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잘 숙고해 보지도 않고 나오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자만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은 나의 그 뻔뻔스러움을 사용하여 나를 혼란케 
하실 것이다. (Stauffer 1990:66)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타우퍼(Stauffer)는 설교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교는 성경에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한 후, 언제나 
청중들이 고통과 투쟁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행동지침과 격려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990:69-70). 
풀러신학교 임윤택 교수는 목회자는 영향력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회자는 설교가이다. 설교가 중에는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고, 영향력있는 설교가가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영향력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교회성장과 영향력있는 설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임윤택 2001:260). 
김근수목사는 새벽형 목회자이다. 그는 시간을 매우 아끼며 시간 약속에 대해 매우 
철저하다. 교역자 회의나 심방이 있을 때 부교역자들은 적어도 30분 정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근수 목사는 말하기를, “나는 하루 네 때 즉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을 
산다”고 늘 이야기 했다. 그가 자녀들에게 물려 준 가장 큰 유산은, “자녀들이 새벽을 
활용하게 한 것 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김근수 2015년: 교역자회의). 
김근수 목사에게 있어서 새벽은 ‘설교의 영감’을 받는 시간이다. 그는 매일 
새벽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김근수 목사는 그 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새벽에는 성경을 몇 장이나 혹 한권을 읽어도 번쩍하는 설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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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이 없을 때도 있지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때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눈에 띄도록 역사해 주십니다”(김근수 월간목회 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김근수 목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설교를 준비한다. 이중표 목사도 이야기 했다. 
성령은 설교의 전 과정을 도우신다. 성령은 설교자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지만, 특히 설교의 과정에 역사하신다. 설교의 준비, 설교의 
현장 그리고 설교의 결과까지를 도우시고 감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은 
설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약화된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은 게으른 
설교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1988:256-57) 
김근수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 그는 성경 
본문을 문자적 해석에만 그치는 설교자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사회적 정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말씀의 본 뜻을 충분히 이해 한 후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계지영은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적인 설교란 성경이 설교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고 
인용되었느냐가 아니다. 또는 설교자가 얼마나 성경에 관하여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성경적 설교란 본문의 내용과 기능이 설교에 잘 반영되는 설교이다. 
(1998:41) 
김근수 목사는 설교의 본문을 잡을 때 본문을 짧게 잡아서 해석한다는 정신으로 
설교한다. 설교에 있어서 본문 내용을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뽑아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다. 그는 본문을 정한 후 그 본문의 주요 초점, 
구절, 단어에 집중해서 설교를 정리한다. 김근수 목사는 제목이나 주제를 먼저 정한 후에 
성경본문을 찾아가는 방법은 되도록 지양한다. 정해진 본문과 제목은 연간 일정의 
적합성에 따라 설교수첩에 적절하게 배치해 두는데, 간혹 설교 일정이 바뀔 때도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설교가 설교 청중에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이다. 그 이유를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설교의 시행 날짜가 바뀔 때는 주로 해당 설교가 설교 청중에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입니다. 즉 이혼, 결혼, 독신등의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마침 이혼하는 혹은 이혼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설교가 
그 성도에게 시험과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편입니다. 이렇듯 
저는 설교할 때에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김근수 월간목회 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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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준비 할 때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면 안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늘 감동이 있다. 김근수 목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 한다. 설교 본분을 선택할 때에는 신구약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항상 구약을 한번 설교하면 신약을 한번 설교한다. 
새벽기도회는 항상 구약에서 설교하고 심방 설교는 가능한 구약에서 하며 
성경공부 때에는 신약을 인용한다. 신약과 구약을 균형있게 설교하는 이유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늘 생각하기 때문이죠. 율법의 교훈이 약하면 교회가 방종해지기 쉽고 
복음이 약하면 성도의 기쁨이 빈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 입니다”(김근수, 
월간목회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도 신약과 구약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신약성경은 히브리 성경인 구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신약은 구약과 
공통된 주제, 직접인용, 전문 용어들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2006:25). 
김근수목사는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 하나 하나 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목회자이다.  
김근수 목사는 ‘성도의 윤리와 신앙의자유’를 다 살리기위해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주일 낮과 삼일기도예배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일예배와 
삼일예배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본문을 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주일 낮 설교의 본문은 신약에서 주로 하게 되지만 대신 그 본문의 
구약적 배경을 반드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일기도예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곤과 시장을 무릅쓰고 주의 면전에 오르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담임목사로서의 애틋한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김근수, 
월간목회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김근수목사는 주로 시리즈 설교를 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라든지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를 할 때 일방적 선포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환경과 생활 등을 사색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성실한 성도, 믿음의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강론의 
방향을 늘 고정시킨다(김근수 월간목회: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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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작성할 때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문제 제시는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설교 청중에게 
가늠하게 한다. 본론은 서론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반드시 결론에서 제시한다. 김근수 목사는 섣부르게 특정한 결론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는다. 설교의 결론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저는 설교의 처음 부분부터 섣부르게 특정 결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드러내 놓고 결론을 드러내는 것은 설교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귀납적 
서술을 채택합니다. 본론은 보통 세 단락으로 구성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본문의 배경(context)을 주해 함으로써 접근합니다. 설교 본문의 삶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때의 본문의 목적과 그 때의 청중 혹은 
독자들의 이해는 어떠 했는지를 꼭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도움을 주는 주석들과 신구약 신학사전(TDNT, TDOT)등을 살펴봅니다. 
(김근수, 월간목회 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둘째 단락에서는 본문이 주는 두 세 메시지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데, 책망보다는 호소하는 방식을 주로 택한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 일지라도 
호소하는 편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 문을 여는데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론은 간결하면서도 함축된 표현을 쓴다. 이러한 방식은 성도들의 정서적 긴장감과 
결단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근수 목사는 설교를 앞 둔 주간에 주일 날 시행할 설교의 리허설을 통해 설교의 
맥락을 잡는다. 한 주간의 삶과 묵상이 주일 설교 준비의 연속성하에 있다. 그 이유를 
김근수 목사는 “설교자의 삶의 자리는 설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김근수, 
월간목회 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해방후 최초의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도 설교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운남성에 있는 산족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도 감옥에서 20여 년간 
신앙을 지키셨다고 했다. 이들의 설교는 말씀이 바로 삶 자체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고 힘이 넘친다. (임윤택 2009b: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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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도 설교자와 삶의 자리는 연관성이 있음에 대해 
말했다. 
그대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만족하지 말고, 더욱 조심하여 
그대 안의 은혜가 활기차고 생기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살피며,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다른 사람 앞에서 외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그대가 자신만을 위해 이 일을 한다 해도 이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대중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대가 
이 일을 행할 때 교회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성결하고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대의 양들도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Baxter 2003:47)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임동선 목사도 생활이 곧 설교가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말로 설교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생활이 설교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박사가 되는 것보다 생활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말에 100% 책임을 지고 웅변가마냥, 
배우마냥, 미사여구 암만해도 실천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걸국 허공을 
치는 것이다. 생활로 설교하라! (임윤택 2009a:381) 
김근수 목사는 설교 시에 또박 또박 천천히 말한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매우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설교시 성경 인용은 열 번 이상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성경 인용을 너무 많이 할 경우 설교의 강조점이 흐트리지기 
때문입니다”(김근수 월간목회 2013: 나는 설교준비를 이렇게 한다) 라고 말했다. 
설교는 되도록 이면 30분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시계를 강단 앞에 풀어놓고 설교를 
진행한다. 한울교회 주보에는 항상 한주 전 설교말씀이 요약되어 실린다.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주일 선포된 담임목사의 설교를 그 
주간에 부교역자들이 설교 전문을 녹취한다. 녹취된 설교를 다시 요약한 후 다음 주일 주보 
한면에 싣는다. 필자도 몇 번 설교 전체를 녹취해서 요약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말씀만 
듣고 지나갔을때 와는 사뭇 다르게 말씀이 더 깊은 은혜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다.  
김근수 목사의 설교가 간혹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설교가 간혹 어렵다라는 평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다. 박사라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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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학벌이 높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말씀만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 했는데, 비교적 성도들이 잘 
알아듣는 것을 느낀다. 감사할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김근수 인터뷰 2018. 
2. 8.) 
말씀을 깨닫게 되는 모든 역사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근수목사의 설교는 반복과 복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체질의 사람이 된다. 김근수 목사는 말씀이라는 좋은 주 재료를 
가지고, 깊은 기도와 성찰속에서 맛있는 영적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을 먹인다. 이러한 
‘건강한 영의 양식’을 꾸준히 섭취한 한울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한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 
김근수 목사는 성도들에게 양질의 영의 양식 을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목회자이다. 지도자가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에 대해 박희민 목사도 강조했다.  
저는 후배들에게 지성, 덕성, 영성을 계발하라고 권합니다. 계속 
공부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목회자의 성장과 교회 성장은 정비례하지요. 
지도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공급받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희민, 임윤택 2012:27) 
김근수 목사의 설교는 오직 말씀 중심적 설교이다. 박완철도 설교는 오직 
말씀중심적 설교 이어야 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설교의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설교의 핵심은 
성경말씀을 경험과 통합하는 것인데 이는 경험중심적(experience-
centered)이 아닌 말씀중심적(Word-centere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철 2007:30) 
경험중심의 설교보다 말씀중심의 설교가 핵심이다.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며, 성경의 최고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그 속에서 말씀 하신다는 사실이다”(배경식, 
유태주 2009:252). 김근수 목사의 설교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철저한 말씀주의적 설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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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의 교육철학 
김근수 목사는 확고부동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을 올바로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수목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울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 한울교회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1교구, 청년2교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외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가 또한 
교육부를 섬기고 있다.  
영아부는 신생아 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성인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보통은 영아들과 젊은 부모, 
그리고 조부모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를 드린다. 간혹 ‘영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태교를 하는 이유를 안다면, 
그런 생각을 접을 수 있다.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서는 
그들의 젊은부모, 조부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하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어린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배 시간을 통해 
자녀를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있어서 인근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부서이다.  
필자도 이 부서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의 타겟은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핵심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집중하고, 
어른들에게는 은혜를 끼쳐야 하는 설교를 준비 한다. 영아부 부서는 어린 영아 뿐 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을 신앙안에서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과 직결되는 부서이다.  
부모와 떨어질 수 있는 4세~5세 유아에게는 본격적인 말씀교육이 시작된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한글로 또한 영어로도 외우고, 성경을 암송케 하며 말씀중심의 
신앙교육이 시작된다. 유아들이 헌금위원도 할 수 있게 도우며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받는다. 자녀들과 분리된 유아부 부모들은 성인예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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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예배를 드린다. 유아부 부모들은 은사에 맞게 성가대 또는 다양한 부서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6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 소속이 된다. 영, 유아부서를 통해 말씀을 제대로 접한 
유치부 어린이는 자발적인 예배자로서 훈련을 받는다. 성가대도 조직이 되어있다. 
성가대로 봉사 할 수 있는 어린이는 훈련을 통해 성가대를 참여하도록 돕는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워나가며,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유초등부가 되면 본격적인 교리 공부가 시작된다.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등을 쉽게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하게 된다. 
중고등부에서는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 수련회를 통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김근수 목사는 교육부 담당 교역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며 이야기 한다.  
한울교회 교육부의 특징이 있다면 일반 학교처럼 교사 근속상을 매 해 수여한다는 
것이다. 한울교회의 주일학교에는 평균 한 부서에 약 20여명의 교사들이 있는데(필자가 
제직할 당시 총 주일학교 교사는 약 200여명 정도였다) 그들 중에는 20여년 이상 한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다. 그래서 간혹 교역자 부재 시에도 능숙한 교사들이 
그 자리를 메꿀 만큼의 훈련된 실력 있는 전문교사들이 많다는 것이 한울교회 주일학교의 
자랑이다.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로부터의 제자반, 성숙반 등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범주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울교회 교육부 또한 오직 말씀만을 배우는 건강한 시스템이 
있기에 교육부 아이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간다. 다음세대를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세워가야 함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끊임없이 강조한다. 
한울교회는 교사들을 격려한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매해 20년이상 근속상, 
5년이상 근속상, 모범교사상 등을 시상함으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부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잘 보살피고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믿음있는 학생들을 
 
61 
물질적으로도 돕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은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군으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김근수 목사는 목회자이며 동시에 신학교 교수 사역을 오랜기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20여년간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의 자녀는 벌써 청년층이 되었다. 어린아이 때 
부터 꾸준히 말씀으로 잘 자란 그들은 청년회를 견실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필자가 한울교회에서 교육부를 섬길 당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았었다. 평신도이면서도 사역자 못지 않은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사들을 
대하면서, 김근수 목사의 ‘말씀중심의 건강한 리더십’이 ‘건강한 평신도 리더’를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육부서를 통해 그들의 부모가 신앙을 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행사(여름성경학교 또는 동계수련회, 하계 
수련회 등)에 봉사자로 참여 했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아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학부모들도 있다.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울교회의 주일학교는 매우 모범이 
된다. 그 중심에는 김근수 목사의 ‘사람을 키우는 교육 철학’이 있다. 
지역을 위해 열린 교회 
한울교회는 지역을 위해 열린교회이다. 새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현재 지상 6층, 
지하 6층 합 12층 건물로 구성되어있다. 지상1층은 지역주민과 성도들을 위한 넓고 쾌적한 
까페와 목양실, 행정실, 서점 등의 시설이 있다. 2층과 3층은 약 1700여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며 4층은 식당 및 성가대 연습실, 5층은 각종 소그룹 모임방이 여러개 
있어서 각종 성경공부와 소그룹 모임을 진행 할 수 있다. 6층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와 약 
3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장이 있다. 6층 콘서트장은 인근주민들에게 결혼식장, 또는 
콘서트장으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지하 1층은 약 500여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쉐키나 
예배실이 있으며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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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성남시 판교 개발지구내 운중동에 교회 신축부지 약 713평을 구입하였고 
2008년에 성남시 건축심의가 통과되어 착공예배를 드렸으며 그 후 2010년 10월에 본 
예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판교에 새 예배당을 세울때 모토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 으로 정했다. 새롭게 단장된 판교 신도시 한복판에 
한울교회 예배당 건물이 들어선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선물이다. 
인근에 젊은부부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 주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여 교회를 등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요즘 한 
자녀만 출산하는 추세에 있고, 영유아용품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한울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영유아용품 바자회를 개최한다. 우선 성도들로부터 영유아 용품을 기증 받은 
후 그것을 깔끔히 정리정돈하여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유아용품 바자회를 
개설한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의 젊은부부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으로 삼고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자녀가 되도록 돕는다. 
6층 Hanwool sky hall은 인근 주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음향 및특수 
조명과 대형스크린, 일인의자가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남녀 탈의실 및 분장실, 
그랜드피아노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6층이라 아름다운 스카이뷰도 제공한다. 
영화상영, 소그룹 찬양예배, 연극, 모도드라마 또는 피아노독주회, 작은 음악회 같은 
문화시설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교회행정실을 이용하여 대여가 가능하다.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행사들도 개최한다. 주민들에게 유익한 강사를 
선정하거나 간혹 유명 음악인이나 연예인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이웃초청대잔치’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다. 한울교회는 지역과의 문턱이 높지 않다. 누구나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역을 유익하게 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혼식장으로도 대여를 하는데 결혼식 규모에 따라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객이 300명이하일 경우, 500명 이하일 경우, 500명이상일 경우 스카이홀, 쉐키나홀, 
본당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지하 6층(한층이 두단으로 구성)까지의 넓은 주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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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관계된 차량을 수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쾌적한 예배공간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한울교회 예배당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다. 교회가 지역과 
문화적으로 친밀해야 함에 대해 에디 깁스(Edde GIbbs)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문화에 
흡수되거나 반대로 분리되어 존재하려는 대신, 교회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역동적인 
상호관련을 맺어야한다”(2004:263). 이웃과 함께하는 한울교회는 지역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선교적교회 만들기 
한울교회의 창립이념은 두가지 였는데 그것은 ‘선교중심’, ‘말씀중심’이었다. 
김근수 목사는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다. 한가람 교회를 섬기던 시절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던 경험도 있다. 김근수 목사는 “교회가 어려울 수록 선교해야 한다. 
선교에 최선을 다할때 교회는 부흥한다” 라고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교회를 설립한 후 난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부흥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했던 시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당시 교단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가 될 정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여러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 교회를 문닫게 
하시겠느냐” 라는 심정으로 선교사를 더욱 많이 파송했다. 선교사를 계속 
파송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었다. 
또한 새가족이 등록했는데 이 “이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니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에 왔다라는 고백을 들었다. 선교는 선교 
자체로서도 유익하지만 교회부흥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교회가 선교하면 
살아난다. 선교를 경제 논리로 보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후원을 
중단하는 경우를 목격했다. 그러나 역으로 봐야한다. 교회는 어려울 수록 
선교를 해야한다. (김근수 인터뷰: 2018. 2. 8.) 
한울교회 주보를 살펴보면 맨 먼저 들어오는 글씨가 있는데 ‘서로사랑, 먼저사랑, 
멀리사랑’이다. 한울교회를 처음 설립했을 떄 한울선교교회(1993년 3월 1일 ‘한울교회’로 
개칭)로 교회 명을 정했을 정도로 한울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임윤택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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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선교가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조직된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임윤택 2009b:44). 
현재 가나, 탄자니아, 필리핀, 일본, 우간다, 일본등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협력 
선교사로는 몽골, 중국, 필리핀, 이집트, 터키, 인도, 몽골, 가나, 대만, 말라위, 남아공, 티벳 
등에 파송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울교회가 후원하는 기관으로는 총회세계선교회(GMS), 
아프리카내지선교회(AIM), 개혁신학회, 미주총신대, 대만아주선교대학원, 몽골벧엘교회, 
유니세프, 한국컴패션, 세종한울교회, 여울교회, 충성교회, 뉴시티교회 등이 있다. 
김근수 목사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목회와신학에 실렸던 글의 
일부이다. 
김목사는 신약을 전공한 신약학자로서 신약을 공부하던 중에 
선교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신약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제일 큰 주제가 선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그는 ‘선교의 성취 
없이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종말론적 선교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그런 
선교철학을 바탕으로 신약신학을 전공한 후 목회를 시작했다. (김근수 
목회와신학 2014년 5월 18일) 
한울교회는 해외선교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지역 전도에도 열심을 다한다. 김근수 
목사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한다. 한울교회는 한 해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총력전도기간(한 영혼 전도)을 정해서 온 교인이 동참하여 전도하는 ‘총력전도 
기간’이 있다. 교회의 대대적인 전도행사로서 발대식도 하고 각 교구별, 부서별로 모두 
합심하여 전도를 한다. ‘전도국’ 이라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며 담당 사역자를 
세워서 전도에 온 정열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전도국장과 전도국 
담당자들은 전도용품을 제작하는일부터, 전도지제작, 전도 프로그램짜기, 전도 지역 
정하는 일까지 여러가지를 맡아서 진행한다. 주로 토요일 오전에 온교인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한울교회로고가 새겨진 전도조끼를 입고 두 세명이 짝을 지어 
노방전도를 한다. 
김근수 목사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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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우리가 힘쓰고 전해도 바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온종일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런 결실도 없이 돌아올 때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경험을 했다.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김근수, 2015년 총력전도 주간 설교) 
전도 방법 중에는 ‘선행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한울교회 남자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 큰 쓰레기 봉지와 집게를 가지고 길가와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이 
전도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동네를 청결하게 하는 좋은 이미지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장점이 있다. 여자 성도들은 주로 차(茶) 전도를 하는데 커피 또는 생강차 등을 
버스정류장 앞에 테이블을 셋팅해서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교회를 
소개한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茶)를 전해 받은 인근 주민들은 교회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 이렇게 노방전도가 끝나면 모두 함께 
모여서 오찬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필자도 한울교회를 섬길 당시 이 전도행사에 늘 참여했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과 상점에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났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아직 안정했으면 한울교회 다녀라”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었다.  
한울교회에는 ‘빌립전도대’라는 전도특공대가 있다. 빌립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인 전도일군(평신도리더)을 양성한다. 그들은 전도에 관한 이론을 공부한 후 두 세 
사람씩 짝을 지어 직접 전도하는 훈련실습을 받음으로서 빌립과 같은 열정적인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난다.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났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 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며 서로 끈끈한 성도애를 
갖는다. 전도를 통해 본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를 섬기는데 있어서도 늘 열심있는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었다. 
한울교회 빌립전도대 대원들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전도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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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심정을 본인들이 경험할 때, 더욱 더 복음선포와 목양에 적극 동참하는 성도들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에서 전도를 실천케 하는 김근수 목사의 리더십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들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다.  
“말씀과 전도”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한울교회 성도들은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 김근수 목사는 한울교회가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우리 한울 신앙공동체 역시 선교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첫날부터 여러 선교사를 후원케 되었고, 불과 몇 년만에 선교사를 파송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선교의 환상이 없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식은 십자가나 채색 유리창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절약하고 연보하고 후원하고 파송할 때에 
가능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강건너 불을 보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선교해야 내 자신과 자식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삽니다.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근수 1998:32) 
김근수 목사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이재석 선교사를 통해서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평소에 김근수 목사님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죠. 저도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무조건 금요일이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명도 전도해 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전도의 기간 동안(3개월) 정말 놀라운 것은, 
협력하던 교회가 20명에서 약 80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무조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 주십니다. 
(이재석 인터뷰 2018. 2. 10.) 
평신도훈련 
한울교회는 평신도 훈련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빌 헐(Bill Hull)은 말했다. 
“오직 건강한 제자들만이 재생산한다. 만일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교회는 
배가 생산에도 실패한다”(1994:171). 한울교회 평신도 훈련 중 대표적인것은 제자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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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제자반 총동문회’가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다. 
한울교회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자반 공부는 모든 성도들이 거쳐야 할 필수 
코스이다. 약 1년간 담임목사로부터 직접 제자반의 교육을 받아야만 본교회의 정식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성도들은 이 교육을 마친 후 교사, 성가대 등으로 봉사를 시작한다.  
한울교회 제자반 코스는 마치 학교 교육처럼 철저한 커리큘럼으로 진행 된다. 자주 
결석을 하면 졸업도 하지 못하고, 입학식과 졸업식 등도 성대하게 거행한다. 데이빗 
왓슨(David Watson)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제자들이 잘 양육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유능한 지도자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1987:88).  
제자훈련 교재는 김근수목사가 직접 만든 교재를 사용한다. 제자훈련교재 
서문에는 김근수 목사가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배운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더욱이 한 교회 안에서도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너무도 다양해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천적 기독자의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신학과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케 하는 제자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김근수 2011:서문) 
제자반을 졸업한 후에도 제자반 상호간의 교제가 지속된다. 제자반 기수별로 
임원이 정해지고 총동문회도 결속되어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다. 2011년 7월16일에는 
제자반을 거쳐간 모든 동문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고 자치기구로 
발족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도 하였다. 한울교회 제자반은 명실상부한 한울교회의 
자치기구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제자반 동문들은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성전 청소에 앞장서기도 하고 전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한울교회 평신도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김근수 목사는 사람을 
키워서 함께 일하는 리더이다. “지도자란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자이다. 다시 말해 지도자란 성도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구비자이다”(김은일 2008:61). 
제자훈련 과정은 총 다섯 파트로 나누어진다. 처음 6주간은 신앙의 
기초(거듭난사람, 변화된사람, 기도의사람, 말씀의 사람, 주일성수, 십일조 헌신)를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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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주간은 교리부분(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경의 권위, 성령충만과 열매맺는 삶, 교회란 무엇인가?)을 다루고, 그다음 6주간은 
교회생활에 관한 내용(제자의 가정생활, 제자의 교회생활, 제자의 전도생활, 제자의 
선교생활, 제자의 언어생활, 제자의 찬양생활)등을 다룬다. 그다음 6주간은 
교리부분(인간의 타락, 선택과 소명, 믿음과 칭의, 그리스도인의 성화, 성령의 은사, 
사랑)을 다루고 마지막 6주간은 신자의 생활적인 부분(주재권, 청지기론, 종의도, 영적전쟁, 
사역, 제자도)을 다룬다(김근수 2011:서문 제자훈련과정표). 제자훈련 과정 중 읽고 
페이퍼를 제출해야 할 신앙도서만 해도 30권 정도 되기 때문에 온통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자반에서 알찬 훈련을 받고 나면,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수업 후에는 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 진다. 일년 간 담임목사와 함께 
공부하면서 매 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 또한 수업의 연장이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잘 이해하게 되고,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가정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다. 제자 훈련을 다 마친 후에는 각양의 은사에 따라 적절한 
부서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잘 형성된 담임목사와 성도 간의 좋은 
관계는, 성도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평신도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김근수목사는 평생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교수의 경험 그대로를 
목회사역에 적용 했다. 교인들을 학생의 자세로 만들어서 평생토록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 그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도록 환경을 조성 한다. 
제자반의 시스템을 보면 마치 성경학교(신학교)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난다. 수업이 다 
끝나면 함께 졸업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공부가 끝난 후에도 기수별로 임원을 선정해 
그룹으로 계속 모임이 이어지게 했으며, 한울 제자반 총동문회를 통해 상호간에 끈끈한 
성도의 교제가 지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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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은 세워진 리더의 한계 안에서 성장한다. 한울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평생을 가르치는자로, 배우는자의 자세로 살아온 김근수 목사의 삶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열심히 배우고 섬겨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한울교회의 
제자도이다. 이처럼 잘 짜여진 평신도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한울교회는 분당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월터 A 헨릭슨은 말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1980:107). 헨릭슨이 말한 것 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한울교회 성도들은 또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모범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요약 
본장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로서, 김근수 
목사의 설교현장인 목회사역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4 장 
 
김근수목사의 복음설교 
본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복음설교에 대해 기술한다. 김근수 목사는 철저한 
복음설교자이다. 그는 ‘하나님나라’를 중심으로 한 복음설교를 한다. 김근수 목사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복음’이다. 그는 늘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의 설교 안에는 복음이 살아 있다. 
김근수 목사는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설교자이다. ‘복음설교는 무엇이며, 설교를 통해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대답했다.  
복음은 두 기둥이다. 한가지 기둥은 십자가의 
대속적죽음(피흘리심)이고 또 한가지 기둥은 부활의 소망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은 인간의 근본적 치유를 가져온다. 이 두가지가 복음의 
기초이다. 이 두가지를 기초한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을 
준다. (김근수 인터뷰: 2018. 2.8.)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은 견고해진다. 다른 것으로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없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순종으로 받아야 한다(김근수 2009:299-302). 십자가와 부활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진정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김근수 목사의 
복음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했다.  
김근수목사는 신약신학을 전공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나라(Kingdom of God)에 
주목한다. 그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 영국 
웨일즈대학교대학원에서 연구할 때 박사학위(Ph.D.)의 주제도 하나님나라(Kingdom of 
God)였다. 필자가 김근수 목사로부터 신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지금도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구절 하나가 있다면 “Already and Not Yet” 이다. “하나님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 라는 개념이다. 핸드릭슨(Hendriksen)이 말했다. 
4복음서가 모두 “긴 서론을 가진 고난의 복음서들이다. 예수께서 
그의 높은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71 
참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서에 관한 여러 잘못된 견해들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서 거듭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라기 보다 복된 
소식, 곧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책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85:24) 
김근수 목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을 이야기 한다. 그는 사복음서의 복음을 이해 
함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연장 선상에서 이해 해야 할것을 강조 한다. 흔히 복음 
설교가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교회는 구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태할 정도로 복음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같은 위치에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복음설교자는 마치 구약을 무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뿌리는 같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계성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적 깨달음을 구약을 
통해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신약의 사건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상황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김근수 인터뷰: 2018. 2.8.) 
이번 4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김근수 목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구속사가 드러난다.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김근수 목사는 마태복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웨일즈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홀렌드(David Holland)의 제자이며 홀렌드로부터 마태복음을 수학 했다. 마태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했다. 
복음서 저자 마태는 현재-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 나라(Inaugurated Kingdom)와 장차 임할 그 나라(Coming 
Kingdom)를 균형있게 이해시킵니다. 오늘의 현실도 풍요하고 내일의 
소망도 귀하게 인식 시킵니다. (2004c:2) 
 
72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균형있게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근수 칼빈신대원 
신약학강의집 2014:3). 마태의 구속사에 대해 킹스베리(Kingsbur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태복음서의 중심 구성 원리가 주제적 흐름이 아니라 구속사 개념이라는 
것이다”(1990:45-46).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의 특징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관계이다 현재의 교회는 예수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안에 있으며,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할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 (1990:218)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리적인 면에서(in principle) 천국은 “이미”(already)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 세상에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의 침노와 통치를 깨뜨리고 평화를 온 땅에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이 완전히 돌아오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영역으로서 
신천신지가 실제적인 면에서(in practice) 구현되는 타계성(他界性)으로서의 
완전한 평화의 천국은 “아직도 아니”(not yet)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시간성 이해는 언제나 “현재-미래적 개념”(present-future 
Eschatology)이어야 한다. (김근수 1996b:32-33) 
마태는 어떻게 천국의 현존을 강조했는지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마태는 천국의 현존을 강조하였다. “데오파루시아”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천국의 현저한 도래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4:17)는 선포였음을 강조하였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끝에 와 닿게 되었다고 선언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고 하셨다. 게랄더스 보스(G. Vos)는 “너희 안에”(in 
you)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among you)로 해석한다. 사실 문자적 의미도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Person and Work)이 바로 천국의 현현이며 현존임을 가리키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현재적 실재(the present 
reality of the Kingdom)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근수 2004b:2) 
김근수 목사는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급진주의자들은 “지금 여기 임박한 나라” 라는 개념에 현실만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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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메시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신비주의자들은 “요단강 건너편”만 바라보게 
함으로 현실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것’ 이라고 지적한다. 설교자들은 복음설교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필요성이 있다. 마태가 “신학논문이나 역사 논문이 아닌 
복음을 쓴 이유는 그의 주제가 궁극적으로 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인 것이다”(France 
1995:507). 김근수 목사의 마태복음 설교 중에서 임마누엘, 잃은 양 찾기, 소자사랑, 인생의 
결산 등의 주제로 했던 설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사야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예언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예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예언이다(김근수 1997:25).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한 한 나라를 창설할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할 예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요, 임마누엘의 사건이요, 이 사건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1997:23)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질이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길 만이 
인간의 죄 값을 갚는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1997:23) 
마태복음 1장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다. 그는 초라하게 태어나시어 
 
74 
33여년간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으며, 끝내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즉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어린양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저들을 가리워 주신 
상징적 행위가 실현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이기게 한 유월절 사건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가 인간이 되신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1997:23-2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원리 위에 세워진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죽은 제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실체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멸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멀리 옮겨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1997:24-25) 
예수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 속죄의 자리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 받은 이후에도 자기의 자녀들과 삶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1997:25). 사죄의 은혜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약속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 하셨다.  
잃은 양 찾기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 공생애를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6-7절 에서 
말한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은 임박한 ‘하나님나라’를 선포함으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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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일이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전도가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먼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넘는 선교의 사역자로 
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로, 더 멀리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도 가가운 선교 곧 전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될 때에 힘을 모아 선교를 감당케 됩니다. 
(김근수 2000:168) 
김근수 목사는 선교적 사명을 강조한다. 마태복음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 본문은 전도자가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보다 먼저 동족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갈 것을 마태복음 
10장 5-6절에서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먼저 동질성이 강한 사람, 즉 가족, 친구, 이웃에게 먼저 전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키스트메이커(Kistmaker)도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 사람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도덕적 부랑자를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죄인들의 구원문제이다. 목자처럼 그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찾아 나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2002:271)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전도할 것을,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말한다. “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는 말은 합당한 자를 찾아 집중 전도하라는 전도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성령충만”을 주시겠다고 말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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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늘 함께 동행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은 추방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성령의 은사보다 전도와 선교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질병과 죄, 죽음과 귀신을 추방합니다”(2000:169-70). 
천국 복음은 거저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거저 주어야 한다. “이는 선교의 
전략이요 선교의 정신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값없이 받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2000:170). 전도와 선교는 잃은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다.  
소자사랑 
제자도는 소자사랑에서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내용은 소자 사랑에 대하여 나와 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즉 현세의 삶이 내세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천국 윤리는 인간끼리의 관계, 즉 수평적인 윤리인 동양 윤리와는 달리 수직적인 면도 
강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한 행동입니다”(김근수 1987:102).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는 내세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되어진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자’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설교 했다.  
이는 소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네 형제 중에’란 말씀은 ‘천국 형제’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교훈합니다. ‘천국 형제’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하는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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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태복음 10장42절에도 ‘소자’(미크로스)란 말씀이 나타납니다.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계층인 세리, 죄인, 여자, 아이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작은자’란 바로 믿음의 형제를 뜻합니다. 믿음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믿음 때문에 멸시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만합니다. (김근수 2004:121-22) 
김근수 목사는 ‘소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극히 작은 선행부터 
실천해야 할것을 강조한다. 
이는 평범한 육신적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또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선행을 기억치 못합니다. 이런 일은 
칭찬이나 박수갈채나 상급이 당장 따라오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요 
그래서 망각하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천국 윤리는 바로 여기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는 수고가 아니라 은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김근수 1987:103) 
이는 “상급과 계산을 초월한 사랑의 수고이다”(1987:104).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인 것이다.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늘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김근수 목사는 당부했다(1987:106). 진정한 제자도는 
소자사랑이다. 
인생의 결산 
인생에는 결산이 있다.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가 있는가 하면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이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의 인생도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을 세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며 누구든 그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다(김근수 2004b:112).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의 내용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그 소유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구절이 나온다. 일군들에게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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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한다. 세 사람이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칭찬받은 사람은 재능대로 충성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변치않고 
충성했던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칭찬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2004b: 118). 
이처럼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인생의 모든 피곤을 한꺼번에 
씻어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주인의즐거움에 참예 할지니라”. 영광과 
영복과 영생을 선포하는 최대의 보상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예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낙제한 인생에게는 책망과 저주와 형벌의 
선언이 선포 되었습니다. (2004b:119) 
우리는 “충성한다”라고 할 때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해야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자기의 것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충성스런 종들은 “즉시” 순종하였다.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고난 받는 메시아’를 강조한다.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죽음과의 관계,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관계가 중심 주제로 구성된다. 이는 
고난의 자리에 처하는 성도들이 제자들처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의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김근수 2008a:11). “마가는 마태가 중점을 둔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사역(ministry)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노영근 2014:29).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가복음의 특징을 김근수 목사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고, 둘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침묵 명령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로 마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할 떄 예수님의 수난(受難)에 집중하고 있다(2008a:10-11).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그 미래성을 선포한다”(Kingsbury 
2003:11). 마틴(Martin)은 말했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존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인간 예수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강조해 줄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1993:21).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강조한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을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정의한다. “마가가 전파하는 복음(福音)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김근수 2008a:13).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선포를 뒷받침 할만한 증인과 증거를 제시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의 기독론적 
사상에서 특히 현저한 위치를 갖는다”(Cullmann 1998:447). 
마가는 분명히, 그 칭호가 예수님의 품격과 사역에 관한 가장 
비밀스럽고 최종적인 계시를 표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대단히 특별한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는 역사적 제시 하나만으로 독자를 조심스럽게 
그 백부장의 고백으로 인도해 감으로써, 이 사항에서의 예수님 자신의 그 
유보적 태도를 존중코자 애쓴다. (1998:448) 
마가복음1장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요한은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증거한 
것이다. 1장10절에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께 내려오셨으며, 1장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친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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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옛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요한의 사역이 예비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모으는 일은 진정한 회개로 
시작되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세의 옛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모형(模型)에 불과 하다. (2008a:15) 
회개가 중요하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가복음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임박한 종말과 죄의 회개, 하나님 나라를 빼고 세속적인 복과 삶의 회복만을 
전한다면 진정한 복음전파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위에서의 죽음은 마가 이야기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을 통해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마가복음은 
기록한다(Kingsbury 2003:73).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인자의 고난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사람들은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다.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하나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본문을 보면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 김근수 목사는 이 세가지 고난에 대해 인자는 비하의 고난을 받은분, 
인자는 사역의 고난을 받은 분, 인자는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분(김근수 2008a:119-123) 
으로 이야기 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신 분이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이요, 영화로운 천국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분이 사람의 자리에 심지어는 들짐승같이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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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의 자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2008a:120) 
예수의 사역은 부단히 계속 되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노숙하시며 사역하신 모습이다. “이같은 전도와 치유 사역은 
인자의 고난이었습니다”(2008a:121). 
예수그리스도는 대속의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서 섬김의 의무를 다하셨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멸시와 희롱을 받으시며 침뱉음과 
채찍을 받았습니다. 이 채찍은 힘 센 노예를 다루는 살인적 채찍이었습니다. 
긴 가죽 사이에는 납덩어리와 동물의 뼈를 달아서 한번 휘두르면 피투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채찍에 맞은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었습니다. 가시의 아픔보다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의 희롱당하심은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양 손과 양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는 로마 군형의 창을 받았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이 순간 저주의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2008a:122-123)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가려면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2008a:132).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 할 때 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이 확증된다 
선교와 종말 
선교는 종말을 지향한다. 성경은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마가복음 13장 
3-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멸망과 우주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다(김근수 2008a:216). 마가복음 13장7-8절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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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주의 종말이 아니고 시작임을 이 본문에서는 말한다. 
그러므로 선교와 종말은 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2008a:216). 본문 말씀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세 가지로 말했다. 
첫째는 이단의 출현으로, 전쟁의 발발로 인해 사랑이 식어진다, 둘째는 재난의 
발생으로, 쾌락의 오염으로 인해 믿음이 식어진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빨라질 것이며, 선교는 확장될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 보다는 홀연한 종말론을 성경은 
말한다(2008a:218-219).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5절)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단적 신앙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이 예루살렘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같이 세상의 종말 전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랑 많은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의 목회지였던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잃어버린(계 2:3-4)것”도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정죄하다가 생긴 것입니다. 이단은 이적과 기사로서 신앙인들을 미혹하여 
말씀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오로지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만이 이단 사설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2008a:216-17) 
전쟁이 발발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지적한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예루살렘도 로마와의 전쟁으로 무너졌듯이 세상도 사단과의 전쟁으로 무너질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예언한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불신자들과 기독자들 까지도 사랑이 식게 만들 것이다(2008a:217). 
종말의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성적 부패와 타락, 방탕함과 술취함 등이다. 
가정과 사회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쾌락주의는 갈수록 만연되고 있다. 이같은 종말 
현상은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않다. 하지만 이러한 종말의 때에 오히려 선교는 확장될 
것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설교했다.  
 
83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구촌은 일일 
생활권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교통이 빨라지는 것은 전쟁이 빨라질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잠 1:16).” 
는 예언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롬 3:15).”는 탄식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범죄의 신속성은 그 가혹성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 예술이라는 
미명하에는 사탄적 예술이 사이비 공간을 타고 지구촌을 번개처럼 다니며 
수 많은 사람을 타락 시키고 있습니다. 가히 사탄의 최후적 활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a:219) 
종말의 때에 선교는 급속히 더 빨라질 것을 김근수 목사는 강조한다.  
선교활동은 지난 그 어느 시대 보다도 교통의 빠름에 힘입어 더 
빨리 뻗어가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에 까지 주의 복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 학자들은 성경 번역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전파의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통용 언어가 약 6,500여개가 
있습니다. 종족에 따라 언어가 다릅니다. 섬마다 언어가 다르고 강을 
넘으면 달라지고 산을 넘으면 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어 그들의 
언어로 주어질 때에 복음이 증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이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여 약 1,000방언으로, 구약도 38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종말론 보다는 홀연한 종말론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08a:219-20)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 될 것에 대해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홀연히 임한다. 그러므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김근수 목사가 말했다.  
종말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영생과 복락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마지막 예조인 선교의 진행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도록 선교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선교의 성취의 영광에도 동참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모랫바람 속에 두더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정글의 흑암과 절망 속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종말을 알려주는 복음의 제시입니다.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가 
진행되는 곳에는 가난과 무지, 범죄와 살생이 현저하게 줄어집니다. 선교가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2008a:223-24)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야 말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유월절 어린양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 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 원했으나 그 방도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12제자 중 가롯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 기회를 넘보고 있었다. 그 
시기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고,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민란을 우려해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양 이시라는 성경의 예언(시22편/유월절 양 잡는 노래)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람의 사악한 음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협력할 
수 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김근수 2008a:226)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준비해야 할 제자들은 정작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다. 제자들은 분개하여 책망하였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을 말씀 하셨다. 그들은 오직 유월절 준비에만 분주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음식을 나누며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도 확실히 말씀하신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약해졌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다. 김근수 목사는 “죽음도 
하나님 사업의 일부”(2008a:248). 라는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 
“우리들은 일이 끝나기까지 죽는 것이 아니다.”이 말은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남긴 말이다. 그는 아프리카의 내지, 밀림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역경,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서 무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긴 말이었다. 그러나 제 3차 여행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히 충실하게 성취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을 듣고 그 죽음의 순간을 전해들은 
경건한 청년들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졌던 애정과 토인들에 대한 
자애를 본받고 열심을 일으켜 속속히 아프리카의 내지로 들어가 전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빙스턴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거니와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언으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의 영광에도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다. 이는 지극한 사랑의 
최고의 행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져야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어휘와 문체들이 사도행전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수 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코이네 헬라어에 익숙하였고 어휘가 
풍부하였으며, 두 책 모두에 의학적 용어와 질병과 병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라는 사실을 
지지한다(김근수 2007b:8). 김근수 목사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총 일곱가지로 분류하여 
말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 
책은 복음서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 유년시절, 성장과정 등에 대해 
가장 자세히 증거하였다. 둘째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언급과 
교훈이 나온다. 셋째로 누가복음은 찬양과 감사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 
넷째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정적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 다섯째로 
누가복음에는 여인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섯째로 누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문학적이고 아름답다. 일곱째로 누가복음에는 
세계주의적 안목도 나타난다. (2007b:9-10) 
박승호는 누가복음의 기록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동족의 구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을 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박승호 2013:7). 테리홀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이며 누가는 그리스도를 칭할 때 “인자” 라는 단어를 가장 즐겨 
사용했다”(테리홀 2008:211).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강조한 
책이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구약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낮아짐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장소에서 태나나셨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눅 2:7). 
그를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 목동들이었다(눅 2:15-18).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진정한 자기희생이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는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린다(김근수 2007b:44-45).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다. 
만약 그가 왕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좇았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누추한 모습으로 인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그를 비방하고 배척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김근수 2008a:5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은 어떠한 특권도 요구하지 않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인데 이는 평화와 치유의 큰 기쁨으로서 이 
좋은 소식을 나누어야 한다(2007b:41-45). 하나님 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순종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지식이나 재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김근수 2008b:50). 우리의 교만과 높아져있는 
마음을 내려놓는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 모습이다. 
기다림의 신학 
우리의 삶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졸업하면 취직할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기다리고, 사업을 하면 성공을 기다린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음까지 가는 
것이 인생이다(김근수 1997:17-18). 본문에도 기다림의 신학으로 살아온 시므온 이란 
성도의 이름이 나온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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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독특한 것이다”(노재관 
2010:341). “시므온이란 성도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 신약 성도인 우리들 역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김근수 
2008b:51).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로 채용되었는지를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 누구라도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부모의 위로, 자식의 위로, 친구나 연인의 위로,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의 위로라도 그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활경험이 말해 주듯이 참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위로를 
기다리는 상한 여인들의 애통을 듣습니다. 자식의 위로를 기다리는 병든 
노모의 애곡을 듣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위로할 존재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위로받아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위로에 굶주린 구약 성도 시므온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죄악의 상처에 아픔과 슬픔을 자위하면서 오실 “여자의 씨”(창 3:15), 곧 
“아브라함의 씨”(창 15:5), 곧 “다윗의 씨”(창 28:14)이신 메시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시므온에게 마침내 아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여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위로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김근수 2007b: 52-53)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앞 25절에서는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의롭다’는 
의미는 천국 윤리인 율법을 성실히 지켰다는 것이고, 경건하다는 의미는 종교적 의무에 
성실했다는 것을 뜻한다(2007b:53). 이는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오직 메시야만 
기다리는 순결한 생활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약 성도의 생활도 
이와 같아야만 됩니다. 재림을 소망으로 삼는 ‘파루시아’의 신앙, 재림을 
대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만나 보기를 사모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 당장 오실까 두려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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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생각보다는 세상의 히히덕거리는 재미 보기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초림하시는 주님보기를 그토록 사모하며 과부된 지 84년간 
성전중심의 생활을 하던 안나(눅 2:36-39)를 기억하십시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안나 같고 시므온 같아야만 합니다. (2007b:53) 
시므온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예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임을 절감하고 살았기 때문이다(2007b:54).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구원자 이심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한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기다림의 신학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원리적인 면에서 성취시켰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구원을 실제적인 면에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초림은 
구속의 시작이라면 재림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시므온 같은 기다림을 가능케 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가장 적극적인 행복에 들어가는 부활소망, 영생소망, 천국소망은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임박한 재림사상에 빠져서 현실적 책임과 윤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2007b:54)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 소망이다. 천국 소망은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기다려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기도의 신학 
기도의 신학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기도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기도했으며 그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부터 소리가 들렸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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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던 이 세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며, 메시야임을 
확증한 사건이다(김근수 2007b:76).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던 사건의 의미를 
김근수 목사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과 ‘새 축복이 시작된 것’ 두 가지로 설명 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은 새로운 메시야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처음 창조 직전의 우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가 그 위에 강림하시는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혼돈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흑암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진입 되었듯이 율법 아래 정죄되었던 시대가 
메시야의 복음 아래 구원받는 시대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2007b:76-77)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새 것, 새 창조를 말미암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도의 결과이며 
기도의 열매이며 기도의 축복이다(2007b:78). 우리는 기도로서 이러한 새 축복을 날마다 
경험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제자들은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5-
8절은 ‘밤중에 찾아온 벗’을 비유하여 기도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9-13절 에는 비유의 
결론을 내린다. 이 본문은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벗 됨’ 보다도 
‘강청함’이 ‘밤중에 찾아온 벗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되었다’ 고 말한다. 여기서 
‘강청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어에서 “강청함”이란 부끄럼 없이 계속함을 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뻔뻔스러움을 말합니다. 기도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교훈(마 7:7-8)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기도의 
지속성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권고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억울한 과부’의 계속적인 탄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눅 18:1 이하). 우리는 밤중에 찾아온 벗처럼, 문이 
열리고 빵이 빌려질 때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구하는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근수 2008b: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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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는 기도의 생명은 ‘간절성’ 에 있음을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하여 강조 
하고 있다. 
종말의 신학 
누가적 종말론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은 
종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 말씀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등장한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간단한 소개와 그들이 죽은 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서는 끝이었으나, 새로운 시작이었다. 현세와 내세에 
대하여 김근수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본문의 말씀은, 죽음은 종점이 아니라 과정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한 유대인 부자의 현세와 내세의 
삶을 보여줍니다. 뿐만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현세와 내세에서의 삶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김근수 2008b:126) 
부자는 육체의 쾌락에만 몰두했다. 육체의 향락은 사망의 길이다. 그는 오직 재물을 
섬기며 살았다. 자신의 집 앞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동족 나사로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재물과 향략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마땅히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인색했다. 부자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재물에 
치심하면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의 현세에서의 삶은 내세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2008b:127). 부자 나사로는 음부에 떨어졌고,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현세에서의 믿음생활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2008b:127-28). 
풀러신학교 설립자인 찰스 풀러(Charles Fuller)도 천국과 지옥에 관해 설교해야 
함을 강조 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있을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은 청중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중들에게 장단을 맞추어주는 설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설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내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윤택 2009c: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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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 질병과 고통과 가난 속에 살던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천국으로 인도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30)고 교훈하셨다. 지금 나의 믿음과 행실은 내 사후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으며, 큰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나사로는 가장 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세에서의 
존귀한 신분과 지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믿음으로 산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세부리면서 육체중심, 쾌락중심, 재물중심으로 
히히덕 거리며 산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이 
부자나 나사로와 같이 인생의 황혼이 접어들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 때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때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영원한 내세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b:129-130) 
김근수 목사는 이처럼 확실한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 또한 종말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할것을 주장했다. 선한 청지기 
정신은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정신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자로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이다(2008b:66). 
누가복음12장 42-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김근수 목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재물을 사랑의 밑천으로 선용하는 자는 복이있다. 세상의 재물과 보화는 안개와 같으므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것이야말로 확고한 자산이다. 이는 세상의 강도가 탈취할 수 없다. 
사랑의 밑천으로 사용되는 재물만이 영원하다. 하늘나라에 쌓은 재물만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후 그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양가죽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가리워 
주셨다. 죄와 허물에 가리움을 받는 것이 구속 사랑의 본질이다”(김근수 2014: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Divinity)과 
인성(Humanity) 곧 두 가지 성품(Attribute)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신비로운 교훈들은 우리의 삶을 부요하고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뇌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영력을 제공합니다”(김근수 2002b:3).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김근수 1996:181-91).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강조점을 두었다”(김근수 2002:3).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 생애와 교훈에 대하여 깊이 보여 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사도요한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김근수 
2002a:10)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인해 받은 선물이 세 가지 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장차 
사후에 들어갈 하늘의 처소, 예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보내실 보혜사성령,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이었다”(김근수 2003:256). 요한복음 14장 13-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다. 또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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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24). 
우리에게 위대하고도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 위대한 이름을 받은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했다.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혜사성령을 받게 해 달라고 
구했으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나 은사보다도 그 분 자신을 구했다(2003:257).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받았다.  
오순절에 성령강림과 충만 그리고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결과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은 “새 술”에 취했다는 말을 들었을 만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직도 박해의 칼날이 번쩍이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을 전파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보혜사”곧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총을 다 받았습니다. 무슨 죄든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3:257)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다. 그 이름으로 신유를 나타냈고, 그 
이름으로 축사를 나타냈다. 그 이름은 기도의 이름 뿐 아니라 치유의 이름이 
되었다”(2003:258).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 부터 앉은뱅이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사건이 나온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행 3:6-8). 예수 이름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4장 10절에서 말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쫒겨나는 현장도 발견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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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축사의 이름이었다.  
이 이름으로 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유대교 정치집단이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 4:18)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행 4:3)라고 그 
이름으로 기도로써 대응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핍박은 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 5:40-41)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이름으로 신유와 축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교는 물론 로마까지 그 이름으로 넘어뜨리며 
승리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신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신유와 축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3:258)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후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정죄 고통과 죄책의 고뇌에서 사람들을 해방 시켰다(2003:259).  
지금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었다.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어떤 죄에서도 자유함을 받게 
된다(2003:259). 사도행전 4장 11-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의이름’을 주셨다. 이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은 예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잔해하던 
사울은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해를 받았습니다(행 9:15, 16).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습니다(행 9:27, 29).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롬 9:17하). 이 





요한복음 3장 16-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죄인되었던 우리들에게 
속량 받을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어린양의 희생을 통한 양가죽 옷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에 가리움을 받는 것이 구속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리라”(벧전 4:8)고 하심도 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흘림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인류의 죄를 
덮어주실 메시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였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분이 오시기를 대망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그 때에 유아 학살 사건이 발생할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들이 독생자 곧 죄없는 독특한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선언했습니다. 
(김근수 2003:279-80)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이 같은 비하의 사건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낮아져 오신 그분을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 보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들을 위해 길을 
열어 놓으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자로서 유죄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효과를 생명력 있는 공고백과 신앙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에 참예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와 더불어 영생을 누립니다(롬 6:3-12). 이 구원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앞당겨 
즐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가장 적극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9:27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인간의 운명을 밝힙니다.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를 나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003:282-83)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자입니다”(김근수 1994:15). 심판을 면케 해 주신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사랑 
주님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이것이 단순히 ‘사랑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사랑의 독특성을 다락방 강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곧 종말론적 사랑의 선물 
들이다(김근수 2005:49).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주님은 사랑의 징표를 주셨다. 먼저는 “새 계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서로사랑, 먼저사랑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주님께서 먼저 
 
97 
우리를 사랑 하셨음을 기억하게 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즉 하나님으로 부터 먼저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2005:50). 
사랑은 섬김이다. ‘서로사랑’은 세족식 사건으로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요한복음13장 14-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는 제자됨의 표시이기도 하다. 
제자로 드러나는 것은 발을 닦아주는 사랑 곧 종들이 하는 천한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제자의 삶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뱃지를 지닌다고 그것이 제자 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닌다고 그것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삶의 
모범을 쫓아가는데서 이해ㅜ되어야만 합니다. (2005:50)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는 승천 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다. 보혜사 성령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게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그 사랑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영원히 함께 하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성취 
십자가는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요한복음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고통스런 
절규가 아니라 메시야 사역의 완성이라는 확신의 음성이다(김근수 2005:126).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성취하신 것은 ‘첫째, 구원의 조건을 성취하셨고, 둘째,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으며, 셋째, 새 시대의 도래를 성취했다(2005:126-29).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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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일을 성취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곧 구속 사역의 성취입니다. 이는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조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히 9:12).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고 
불신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긍정하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2005:126-27) 
예수께서 받은 고난 받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까지만 한다. 율법을 
통해 죄의 삯은 사망임을 깨닫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시대의 도래를 
성취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졌다(2005:128). 인간이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 새시대가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 4:14-16).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서 이루어 놓은 이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새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십자가 고난으로 성취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129) 
사복음서 설교를 통해 김근수 목사는 복음을 이야기 한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벅찬 소식이다. 




본 장은 김근수목사의 복음설교를 기술하였다. 김근수 목사는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말했다.  
다음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교회론에 관한 설교로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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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목사의 교회론 설교 
본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교회론 설교를 기술한다. 설교자가 가진 교회론이 그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 김근수 목사는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가 교회를 
이루는 중심 사상임을 강조한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 김근수 목사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설교를 한다. 그가 특별히 주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하나님나라’는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 완성 된다는 것이다. 
김근수 목사는 ‘사도행전의 교회론’에서 특별히 마음을 같이할 때 신약 최초의 
교회가 태동했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며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음을 이야기한다(김근수 풀러신학교 특강 2018.2.8.). 김근수 목사는 
‘선교하는 교회’를 주장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한다. 김근수목사가 
주장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해가 지지 않는 교회’이다. 즉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몇 해 전, 한울교회의 표어는 “해가 지지 않는 교회”였다. 
하나님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근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해가지지 않는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해가 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해가지지 
않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로 바라봅니다. 영국이 한 때 대 제국을 
이루며 그 영토의 해가 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나 지상의 모든 제국과 
개인에게 해가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해가 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교회는 식민지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우리의 사역이 멈추면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이 멈추지 않는 복음으로 
선교하는 진정한 ‘해가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합시다. 새롭게 교회를 건축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린 
사고를 갖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아침이 된 때에 어둠이 된 땅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해가지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 김근수 2011년 주일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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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는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는 혹 
성도들이 예배당과 교회를 혼동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예배당 건축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선포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임을 설교한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라는 것, 가정은 ‘작은교회’ 라는것,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의 본질 
김근수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강조한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나 교회는 
정확한 의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호칭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의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의미를 두가지로 
김근수 목사는 설명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도 3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의 개념과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교회당,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라고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말 앞에 ‘어디로’라는 말은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앞의 
흐름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론을 이해하면, 세상에서 선택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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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들의 무리요,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있습니다. (김근수 2011년 설교)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며 부르심을 받은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이며 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선택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고있어요 . 그래서 교회라는 문자는 두 말로 되어 
있어요. ‘에크’라는 말과 ‘레이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이 말은 
‘~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 전체를 가리켜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근수 2011년 설교)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3-14절에 말씀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소금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소금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김근수 목사는 설명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소금이라는 말은 사해 바다 근처에 조그마한 
돌들이 잔뜩 깔려 있는데 그 돌들에 사해 바다의 짠 물이 오랜 세월동안 
돌에 부식하고, 침착되어서 돌 표면이 하얗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은 
돌인데 겉은 소금기가 두껍게 말라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 돌들을 주머니에 
담아다가 부엌에 두고 필요할 때는 그 돌을 물에 담궈서 그 돌 표면에 묻어 
있는 소금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금 맛을 잃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9월 말 즈음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10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입니다. 이 때가 되면 부엌의 주머니 속에 담아 놓았던 
돌들에 습기가 차서 그 표면에 붙어 있던 소금기가 녹고 돌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맛 잃은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소금은 돌덩어리니까 길가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근수 2011년 설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죄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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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영적 의미는 화목이다. 예수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을 이룬다. 이것이 교회의 1차적 역할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는 것 중 하나는 세대 간의 불목이에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처럼 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감성세대라고 해서 설교자도 뛰고 감정을 
자극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 늙은 세대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깊은 골이 파져있는 것을 교회가 메우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정치구조가 이념구조가 아닌, 지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것인지 따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역 간의 분쟁을 
없애는데 앞장 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설교자라도 절대로 사투리 쓰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교회는 어느 지방의 
누구라도 그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011년 설교) 
교회의 역할은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또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도 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가 없다. 멀리서 보아도 불이 반짝이기에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한다.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산위의 동네’이다. 불이 꺼진 등대는 소용이 없다. 등대는 나그네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  
오늘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과 맞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고, 바다에 떠 있는 
등대가 빛을 감출 수 없듯이 교회는 오늘 이 사회에 대해서 어둠에 맞서는 
그런 세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양심의 기능, 이성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요즘 이 어두운 세상과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나간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 세상과 무엇인가 좀 
전투적인 긴장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든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줄 믿습니다. (2011년 설교)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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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본문에서 ‘착한행실’은 윤리적인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善)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것’ 이라고 본문은 말한다.  
이 빛은 이성의 빛이나 양심의 빛이 아니고, 계시의 빛,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빵은 몇 시간 뒤에는 다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변해요. 
운명을 바꿔놓고 생활의 틀을 깨뜨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살아 
있는 역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낙태율이 줄어져요. 뿐만 아니고 문맹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다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 인간이 틀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를 계발하고, 정신과 삶이 새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말을 한 것입니다. (2011년 설교)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본문에서 이방은 ‘하나님 
없는 사회’를 가리킨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사명 
김근수 목사는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임한다”(2005:83). 믿는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다. 즉 
건물인 것이다. 김근수 목사는 ‘참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서부터 
불러 낸 그 백성의 모임이 참된 교회입니다. 건물교회 곧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한 지점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세운 교회는 사단의 
나라의 침노와 긴장을 막아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세력, 곧 사탄의 침노는 
지상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무너집니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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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한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신적 기관입니다. (2005:83-84) 
김근수 목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갖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을 부르고 모으고 양육시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히 9:11-12)으로 확장시킨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구약교회는 마치 잉태치 못한자나 생산치 못한자와도 같이 고독하고 
쓸쓸하다. (2005:84)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의 
출범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모든 환란과 핍박과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지상에서 숨겨질 때도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배 곧 지하 무덤 속에 피한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교회는 로마제국을 복음으로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이 역사입니다. 한국교회도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에 핍박을 받고 처참한 시절도 있었지만 세계 선교사에 볼 수 없는 
신속한 교회 성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곧 장막터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2005:84) 
“보이는 지상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표현이다.” (2005:85). 이사야 54장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본문에서 “장막터”는 주의 전의 터를 의미한다. 이터는 
예수그리스도이다(고전 3:10-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곧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2005:85).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것은 영적 교회의 확장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선교는 교회의 확장이다. 지구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곧 장막터를 넓히는 일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일이다(2005:85).  
제자삼는일, 세례주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해야 참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의 전이 
건축되든지 재건, 수리 될 때에는 나라가 부흥하고 형통하고 확장 되었지만 




장막터의 확장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에도 동참한다.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 온 
교회가 선교적 확장, 지상 장막터의 확장을 위해 전력 투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진다. (2005:86)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우리 삶의 가장 근접한 자리, 즉 가정을 말한다. 우리들을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교라고 하면 먼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용어 중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용어입니다.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 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의 선교입니다. (김근수 2011년 설교) 
우리는 모두다 가정선교사, 학원선교사, 직장선교사이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선교지이다. 김근수 목사는 우리가 모두 ‘가는 선교사’임을 다음과 같이선포한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선교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선교가 되어서 다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을 
준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가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 설교) 
교회의 머리 예수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속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한 지체에 속한 공동 운명체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없다면 어떤 몸도 완전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죄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일은 큰 위안을 준다. 그 분은 우리의 머리시며 그 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맥아더 1988:173-74).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이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즉 통치자 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죄 받는 
성도들의 단체이며, 말씀으로 통치받는 성도들의 단체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영광 
받을 성도들의 단체이다(김근수 2007:20-23). 
그리스도는 교회의머리 곧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밝히 말씀합니다. 
머리는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의 통치는 어떤 조직이나 물리적 힘에 의한 
강압적 통치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한 사랑의 통치입니다. 
이 사랑의 통치는 언제나 그의 말씀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가르치길 
원합니다. (2007:22)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조직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예수그리스도로 부터의 통치하심을 받는 단체만이 진정한 교회이다. 존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뼈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계시는 교회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성경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간적 장치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스도께서 세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그 분이 하고 계시는 일의 일부가 되고자 할뿐이다. (1988:181) 
 
108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그는 교회의 소유자이시다. 그는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것을 세우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1988:184).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배받는 교회만이 생명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진정한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 곧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 건물교회는 교회라기 보다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 옳다(김근수 
2007:22).  
건물이 크고 좋다해서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배당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이다.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교회라면 그 예배당 건물은 다용도 건물로 굴뚝을 세워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칸막이를 해서 술집이나 극장이 될 수도 있다”(2007:22).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 
사분오열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의 신학과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과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다. 이는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지체의식의 정립 없이 은사의 바른 시행은 어렵습니다. 
(김근수 1999:241)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하나인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공동체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리라.”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각각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 김근수목사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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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존재나 그 기능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이 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귀가 입의 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고전 12:16, 21).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지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체가 다양하듯이 교회의 다양성을 
이해할 때에 가능합니다. 교회가 일색이 되면 경직되고 맙니다. (1999:242) 
서로가 세워야 할 지체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은사를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은사를 식별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본문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내용을 볼 때 각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봉사하라는 것이다.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식별해야할 의무가 있다. 성경에는 약 25가지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은사는 다양하다. 이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성을 주신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한다. 김근수목사는 다양한 은사들은 우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합성’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은사는 우열이 아니라 적합성으로 우선됩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체도 
다 필요합니다. 오히려 보기에 천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어떤 은사를 받은 
자가 적합한가를 분별합시다. 다 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사를 
남용하거나 요용해서는 안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 12:29-30)고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교훈합니다. 남의은사에 손상을 주어서도 안되지만, 자신의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하거나 효과없이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은사는 영적 
질서에 순응해야합니다. (19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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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는 우열이 아니라 적합성인 것이다. 은사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나타나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운명공동체 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피로 사신 교회  
예수그리스도는 교회를 피로 값 주고 사셨다. 예수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교회’ 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린다. 오늘날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일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피로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 
구약교회의 태동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얻은 양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상징적 행위로 
시작됩니다. 신약교회 역시 피 흘림 위에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고 했습니다. 구약교회의 동물의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피제사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것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속죄의 진리를 이해 했던 
베드로 사도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고 했습니다. 사도요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하시고”(계 1:5)라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 받는 진리를 밝혔습니다. 이 속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김근수 2007:20-21)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속죄양 되심을 
선언했다.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는 
그림자와도 같았다”(2007:21).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성도들이 구속 받았다. 바로 이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피로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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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성도의 단체를 뜻한다(2007:22).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통치자 되신다.  
머리는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의 통치는 어떤 조직이나 물리적 힘에 
의한 강압적 통치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한 사랑의 통치 
입니다. 이 사랑의 통치는 언제나 그의 말씀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2007:22)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복된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교회’이다. 교회는 모여야하고, 또 
흩어져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교회이다. 벤 엥겐(Van 
Engen)은 ‘선교적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가 통일성과 성결성,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진 
선교적 교회에게 주어졌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는 어린 묘묙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 선교적 교회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것이다. (2014:37) 
전도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됨을 강조했다. 박희민 목사는 예배와 선교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예배는 섬김과 전도와 선교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박희민, 임윤택 2012:151). 김근수 목사는 교회가 오직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근수 목사는 신약을 전공한 신약학자로서 신약을 공부하던 중에 
선교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신약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제일 큰 주제가 선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그는 “선교의 성취 
없이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마 13:8)는 '종말론적 선교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그런 선교 철학을 바탕으로 신약신학을 전공한 후 목회를 시작했다. 
(목회와신학: 2014. 5. 18.) 
김근수 목사가 주장하는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지를 모이는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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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이면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한마디로 
‘모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는 
것’을 강조한다. 신약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교회도 성도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이는데 
있었다. 약 120여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서 교회는 
시작되었다(김근수1997:202).  
모이는것의 중요성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교회라는 언어 
자체가 지니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성별된 집단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쾌락적 문화와 탈선적 신학은 교회의 회집과 제도 
그리고 조직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1997:202) 
다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받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김근수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 한다. 
성숙한 기독자는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예배당을 중요시합니다만 사실 건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구 교회 중에는 교회의 기본 속성을 잃어버리고 관광터에 
불과해진 곳도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개조된 교회당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곳이 진정한 교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독자 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말씀이 선포되고 파수된다면 모이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중심하여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고, 아무리 십자가와 뾰족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어도 말씀의 
변질과 왜곡이 있다면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종교 처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며 그 말씀의 
교훈을 실천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997:203)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구원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셨다(1997:204). 모이는 교회에는 기적도 일어난다. 김근수 목사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며 ‘부흥하는 교회일까’를 요한복음 2장 1-11절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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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 가나에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새 시대, 
곧 메시야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새 시대를 개막하는 이 
표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그 정죄와 심판 아래서 고통하며 좌절하고 
침울해 하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는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1997:252-53) 
예수님은 공생애 이튿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집에 
모였다. 이는 “교회의 속성이 부르고, 모이는데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1997:253).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새벽기도 폐지론, 금요기도 폐지론, 수요예배 폐지론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온 전통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신약 최초의 조직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120여 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했습니다(행 1:14).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행 5:12).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선교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교회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했고, 주일날 모여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렸고, 금요일날 모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철야했습니다. (1997:253)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도 발생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이다. 많이 모여든 하객들로 인해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것이다. 이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순종을 당부하였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났다. 문제가 생길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의 불순종은 
불뱀을 불러들였지만 놋뱀을 바라 보는 순종으로 인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1997:254-
55). 모이고, 순종하는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야 하고 또한 
흩어져야 한다. 
흩어져서 타언어권,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선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은 넓은 의미의 선교이다(김근수 2000:115).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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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종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가 
스스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소홀하면 강권적인 방법으로 지상교회가 억지로라도 선교케 
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잘한 교회였습니다(행 2:46; 5:12). 
그러나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눔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도록 
허락했습니다(행 7:58; 8:1, 3).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진 이들이 어떻게 
되었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1997:149-150)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파송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 곧 세상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선교의식이 필요합니다. 분당과 같은 새도시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 교회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 교회의 일꾼으로 이미 
믿는 성도와 사역자들을 이곳으로 파송하실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찌 새신자들로만 새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나는 새 
도시에 이사와서 이 교회에 나왔다”든지, “나는 새 도시에 아파트 분양 
추첨이 되어서 이 교회에 나왔다”든지, “나는 여러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선택하였다”든지 우연이나 자의로 된 것으로 말씀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들은 선교의식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한울교회에 
보내셨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야 소속감도 생기고, 사명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속감도 사명감도 자신의 신앙적 선교의식에서 
표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근수 2000:116-17) 
모이는 교회는 곧 흩어지는 교회이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흩어지면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천국복음사역을 해야 한다.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가고, 차차 먼 
사람에게 가야한다. 우리가 처해있는 이 곳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이다. 올바로 
흩어질 때 온전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다(1997:150-51).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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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세상 밭에 흩어져 죽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받고 
훈련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폐할 수 없는 신령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존속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더욱 중요하고 귀합니다. 흩어진 불씨같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모든 생활 영역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더 나아가 선교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의 불씨가 되어 
사마리아를 성령의 불로써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흩어져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를 잔멸하려는 큰 핍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로 흩어져야겠습니다. 
(1997:150) 
김근수 목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교회’이며 동시에 
‘흩어지는교회’인 것이다. 
하나되는 교회 
선교적교회는 ‘하나되는교회’이다.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단합이냐 분열이냐에 
좌우된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세 공동사회인 가정, 교회, 국가는 이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단합하면 부흥과 행복이 있고 분열되면 패망과 불행이 있다(김근수 2005:134). ‘하나되는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이다.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사람이 한 침상에 눕는다는 것은 마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합심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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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이같은 합심의 원리는  빌립보서 2장 2-8절에서 밝히고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각각 자가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뽑으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긴장과 
분쟁, 정죄와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2005: 135). 
하나되는 교회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이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협력의 위력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성경에서 가장 협력을 잘 하는 교회 중의 하나는 출애굽 이후 신 
광야에서의 “광야교회”(출 17:8-16) 라고 판단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도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엇습니다. 모세는 전투를 
지휘하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이 때 하나님의 분부대로 
리비딤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손 씩 붙들어 마침내 강적 아말렉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는 협력의 모범적 전형입니다. (김근수 2005:136) 
합심하고 협력하여 하나되는 교회는 좋은 상을 받는다. 합심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의 기적을, 협력한 광야교회는 가나안 입국의 기적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의 출발을 가져왔고, 광야교회는 구약교회의 출발을 가져왔다. 새 역사를 
창조한것이다(2005:137).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남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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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뜨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2005:137). “이를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자타 공멸을 뜻합니다. 합심과 협력으로 삼겹줄 같이 ‘하나되는 
교회’의 새 역사와 새 축복의 분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2005:137). 하나 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 온 성도가 힘을 모을때,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적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이다. 신앙은 계승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10여 년 전 복음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한 선교사의 피가 묻은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 이젠 다음 세대에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김근수 2005:233).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첫째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확연한 구분인데 이로인해 
교회 내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위기 상황이 적잖게 벌어진다. 둘째는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 Movement)과 지나친 은사 운동으로 인해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2005:233-3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근수 목사는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을 제안 한다.  
교육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육이야 말로 참된 교회를 이루며, 전 후 세대를 이어 신앙 계승을 할 
통로로 간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신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교육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해야만 한다. 이는 우리가 시행할 교육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 우선적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계승 할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독교 교육과 
신앙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바로 계승 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그것을 성경, 신조, 신앙 고백, 
요리 문답으로 정리하여 말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이다. 올바른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는 계승될 수 없다. 이 시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 
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김근수목사는 2013년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격려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교육에 힘써야 할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혼탁한 영적 기류와 주일학교의 위기 가운데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나치게 낙심해서도 귀를 막고 교만해서도 향방없이 분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육의 
사명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성경의 진리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김근수 2013년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격려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주일학교의 위기라고 김근수 
목사는 지적한다. 성경의 진리인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때 다음 세대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김근수 목사는 주장한다. 
교회성장 
김근수는 교회성장을 강조한다. “성장은 하나님의 실재와 일치한다. 우리는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자라나심을 읽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성장은 신성함, 혹은 온전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Peters 1992:3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건강한 몸이 잘 성장하듯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교회성장원리는 가정과 개인의 성장 원리도 보여줍니다”(김근수 1999:139). 
김근수 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서 반드시 성장한다. 정지는 죽음을 
의미한다. 계속적인 성장만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1999:142). “교회 성장은 성경적 
개념이며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life-giving nature of God)에서부터 도출되고 
또 그 기반을 두고 있는것이다”(Mclntosh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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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는 교회성장에 대한 확고부동한 철학이 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전도와 선교는 정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도와 
선교가 행해질 때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 부흥은 수적증가와 질적 
향상이 같이 진행 될 때 일어난다. 성장하는교회의 세가지 특징은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사랑의 역사이다(김근수 2001:114-18). 김근수목사의 설교 중에서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그는 ‘가정은 작은교회’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교회성장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사도행전적교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김근수 목사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임을 주장한다.  
가정은 작은교회 
김근수 목사는 교회성장에 있어서의 기본은 가정 천국임을 강조한다.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한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매우 모범적인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온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넬료의 가족복음화의 
비결은 고넬료의 인간적인 노력과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신실한 자세에 있었다.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 인간적인 노력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김근수 
1981:59-61).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 10:4).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은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보호한다(김근수 2005:147).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 가정이 시험이 들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다. 안락하던 가정도 지옥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베드로가 그 가정에 파송된다.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가정의 
표시이다(2005:148-49). 경건한 가정은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가정이다. 
고넬료는 구제 뿐 아니라 복음도 함께 나누었다. 구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딤전 5:10).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다. 고넬료의 구제는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바 되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여는것이며 구제는 부유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다(김근수 2005:149). 잠언 11장 24-25절은 말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셨다. 김근수 목사는 
구제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구제할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할 것을 당부 했다.  
남에게 주는 자는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되돌려 줍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습니다. 더욱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숨은 구제는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숨은 구제란 직접 자신이 
구제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하여금 구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직접 구제 할 때는 자신의 얼굴, 이름이 나타나서 
결국 나팔 불면서 구제하던 외식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 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근수 2005:149) 
고넬료의 가정은 전도하는 가정이었다 그는 물질뿐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다. 가까운 친척들을 모임에 초청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적 구제이다.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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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보다 더 높은 질서에 속한다. 이웃을 향해 열린 가슴이 있어야 말씀을 나눌 수 있다. 
먹을것, 입을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구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2005:150).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웃 사람과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세대입니다. 우리 집부터 
철문이 너무 무겁고 두꺼워서 대화의 단절을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닫힌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통로도 막아놓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역사로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인종과 
국경으로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체험 했습니다. 중생체험, 은사체험을 
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가정입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 달아 납니다. 위로는 
기도와 말씀에 옆으로는 구제와 전도에 열린 경건한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150) 
성령이 운행하시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대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이어야 한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사도행전에는 선교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박도호는 이야기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명백히 볼수 있습니다”(박도호 1988:247).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원리는 이렇다.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는 하나 밖에 없으며 이 하나의 우리는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198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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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에서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 말해준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이기에 힘쓰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교회 인것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초대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였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볼 수 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질로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교회의 속성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제에 빠질 정도로 가난한 자를 섬겼다. 그들은 병든 자들도 섬겼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이다(김근수 2000:91-92). 
사도행전적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구별된다. 성령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그 혜택을 자발적으로 나누는것이 기독교의 바른 물질관이다. 
재물은 우상화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김근수 1997:237). 교회는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강조한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삶의 자리를 같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였고, 가난한 사람을 서로 돕는 공동체 였다. 이 때 바나바 집사는 밭을 
봉헌했습니다 수많은 성도의 필요를 충족키 위해 어떤 이들은 집을 팔아 
나눴다. 진정한 교회는 이처럼 교회를 통해 물질을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2000:92) 
그들은 물질을 나눴고, 복음을 함께 나눴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례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하게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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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기록이다”(유해무 2011:23). 베드로는 오순절에 선교방언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삼천 명, 오천 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고, 빌립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2000:93).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살아있는 
교회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수평적으로는 
서로 연합하며 사귐이 있었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교회였다(2000:92-
94).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원수가 변해 친구가 되어야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교제했고 서로 나눴다. 건강한 자와 병든자가 서로 교제 했다. 세상에서 보기힘든 
사랑의 사귐이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이다.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성격과 이념을 
초월한 사귐이 있었다(2000:94). 그들은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 
사도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기도했다(행 12:1-5).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도 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낮 예배를 4부로 모이다 보니 서로 얼굴이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서로 부딪쳐도 인사하기가 거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적 합심기도는 비상하고 특별한 응답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 18:19)고 
확실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함으로 신앙과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속성이요 표지입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유리벽을 허물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장벽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형제같이 느끼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2000:94) 
섬김과 나눔, 그리고 서로 나누고 하나되는 섬김의 공동체는 사도행전적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이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이다. 말씀의 권위가 약해질 
때 교회에 분쟁이 발생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루에 삼천 명 혹은 
오천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6장 2절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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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적 지식, 경험, 감정에 따라 일처리 
하기가 쉽다. 그럴때 잘 성장하던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서 부흥이 정지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예들도 적지 않다(김근수 1999:140).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때 분쟁이 해결된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직분자들을 선택해서 구제와 공궤등 사역을 분담시켰고, 이것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1999:140-41).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바르게 성장한다.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질적 성장을 주십니다. 
이 두가지 성장이 같이 진행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말씀 전하는 것”에 우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말씀 전하는 것” 입니다. 예루살렘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좋은교회,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서 반드시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성장만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두가지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1999:142) 
김근수 목사는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질적, 양적 성장이 일어날 것을 강조한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다.  
성장하는 교회 
교회성장은 성령이 주도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빠진 교회성장은 있을 수 없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모범적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서서히 유대교 회당예배에서 분리되면서 신약의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의 출발점은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성령강림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필요성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꺄닫게 합니다. (김근수 
1997:265-66) 
예루살렘 신앙공동체는 다락방에 12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형성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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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 부활 후 50일 되는 날인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홀연히 임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중생의 역사 곧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종교심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비하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입니다. 이 때에 120여 성도들은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고 하신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이 술에 취하여 세상만사를 잊어버리고 기뻐함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과 너무도 
외형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997:266) 
이것은 개인의 중생의 경험이다. 생명을 생산하는 성령님의 은혜주심은 기쁨과 
감사와 눈물의 경험으로 임한다. 바람은 신비하게도 그 길을 아무도 모른다. 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다.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만이 영속한다.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는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된다(1997:267).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시체와 같이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도,  공동묘지와 같이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인 교회라도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임하시면 살아나고 
부흥됩니다. 이 바람의 역사 후에 예루살렘교회는 120여명(행 1:15)에서 
3,000여명(행 2:42)으로, 그리고 얼마 후에는 5,000여명(헹 4:4)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헤아릴 수 없게”(행 6:7) 되었습니다. 수적 증가는 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질적 성숙은 반드시 숫적 증가를 가져오게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1997:267) 
불길 같은 성령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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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통역 없이도 서로 말을 알아 
듣는 선교적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1997:267). 
언어 장벽을 뛰어 넘어 복음이 전파될 때에야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믿는 일은 엄청난 세속화 물결을 물리 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언어와 역사, 문화와 풍습, 인종과 이념을 뛰어넘어 
세계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사랑의 운동입니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살겠다고 핵 쓰레기를 반출하려는 집단 이기주의로는 21세기를 살 수 
없습니다. 전도운동은 이웃사랑 운동이요, 선교운동은 지구촌 
사랑운동입니다. 온 성도들과 교회 위헤 세찬 바람으 역사,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임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모이며, 떡을 떼며, 헌신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268-69)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칼빈에 의하면 “복음선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교회 사역자에게 맡기신 것이며 복음선포를 통한 교회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황대우 2009:355). 그러므로 성장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충만을 받으며 성령충만한 
교회는 성장한다. 건강한 교회는 질적, 양적으로 균등하게 성장한다(1997:267).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을 구원키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상적 교회 
우리 모두는 이상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에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한다. 예루살렘교회이다. “예루살렘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김근수 2000:139). 예루살렘교회는 처음에는 말씀을 
제쳐놓은 교회였으나 점차 예루살렘교회는 말씀에 전무하는 교회로 전환되었고, 점점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변화되었다. 오순절날 다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충만을 
체험했으며 물질과 음식을 나누는 이상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은 교회 였기에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했다(2000:139-142).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음을 김근수 목사는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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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도, 나눔, 섬김, 그리고 구제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말씀 없는 봉사회, 은사회는 다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성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계성이 있고, 신학성에 있어서는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반석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2000:140) 
예루살렘 교회는 다행히도 궤도를 수정하고 사역 방향을 수정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는 복음의 
회복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구제와 공궤는 이차적 사역으로 자리매김 하여 교회에 집사를 
세워 구제와 공궤를 맡게 했다. 그리고 목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된다(2000: 
141).  
목사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오로지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말씀에만 전무할 때에 말씀연구와 말씀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목사는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2000:141) 
예루살렘교회는 신실한 일곱집사를 세워서 일을 처리해 나갔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교회로 변해갔다. 이 내용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설교했다.  
인간의 생각과 조직이 움직이는 교회는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는 어둠의 영들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양날 달린 칼과 같습니다. 원수를 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8절). 이는 질적 성장에 양적성장이 따라오는 이상적 
교회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질적으로 강하지 못한 교회가 다른 것으로 
일시적 양적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홀연히 임합니다. 
(2000:141-42)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세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하며, 
셋째는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한다(김근수 2001:114-118). 예루살렘교회가 집사들을 세워 
구제와 공궤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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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이 
거절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38절). 처음 받은 성령체험은 
중생체험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적 체험입니다(롬 6:4-11). 
곧 성령세례입니다. 이 성령세례는 말씀과 같이 갑니다. 말씀없이는 세례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 성령체험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주심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김근수 2001:115) 
이상적인 교회는 사랑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신앙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또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사랑의 분배는 교회의 본질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전도가 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회성장과 부흥에 기여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역사로 진행될 때에 
성장하고 부흥했다(2001:117-18). 이상적인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교회이며, 말씀을 
토대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이다. 
요약 
본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교회론 설교를 기술하였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선교적 교회, 그리고 교회성장에 관한 김근수 목사의 교회론 설교를 살펴 
보았다. 그는 선교하는 교회를 주장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한다. 
다음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에 대해 기술 할 것이다. 김근수 목사의, 




제 6 장 
 
김근수목사의 신학적 설교 
본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에 대하여 기술한다.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배경은 칼빈주의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복음 설교를 한다.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는 교회를 성장케하고 영혼을 
구원케 하는 복음적 설교이다. 
김근수 목사는 영국웨일즈대학에서 Ph. D. 학위논문으로 “1885년부터 1988년까지 
합동장로교단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나라” 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먼저 선교사가 도착하기 
이전의 한국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한 하나님 나라 설교자를 
소개하였다(Keun Soo Kim 2003:45). 김근수 목사의 박사논문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교리중심의 기독교와 일반기독교를 비교한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가 가진 특성을 
찾아내면서, 지난 다섯 시기 동안 합동장로교단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지를 교리중심의 기독교와 일반 기독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적하였다”(2003:vii). 
김근수 목사는 칼빈주의 신학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한다. 
김근수 목사는 철저히 성서신학적 설교자이다.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전해야 
할것을 주장한다. 그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한다.  
이번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칼빈주의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성령론, 복음주의 




김근수 목사의 신학 배경은 칼빈주의이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전적부패, 
무조건적 선택, 특별한 구속(제한된 속죄), 성령의 유효적 소명(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스틸리, 토마스 1982:34-93).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칼빈은 설교자로서도 
탁월하며 우리에게 본이된다. “칼빈은 설교 연구에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가 이 
같은 지속되는 연구로 인하여 보충적인 준비 없이도 설교했습니다”(박세환 2001:42). 
칼빈주의에 입각한 김근수 목사의 개혁주의적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죄 안에서 출생했다. 에베소서 2장 1절-3절 “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본문 1절에 “허물로 인해 죽었다”는 
본문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창 2:17)는 먹지 않기로 언약을 하였지만 
이를 파기하고 타락함으로써 영원성, 거룩성, 도덕성을 지녔던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상실하였고, 그 후손들은 이 전인적 본성의 부패와 오염으로 
스스로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본성적 타락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부패와 오염에 전적으로 
감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치 뿌리에서 
잘린 꽃같이 모양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삶이요,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걸어 다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1)라고 
우리의 실존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김근수 1995:51)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허물로 죽었고, 또한 죄로 인해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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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듯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이 부분을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히 9:27). 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 후에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계 21:8)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습을 좇아”(3절)쾌락주의로 삽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덩어리인 우리의 
육체, 이것 하나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전력투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3절)대로 살다가 심판 날에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995:51-52)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그러나 다시 살았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본문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8절 하). 우리는 이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2의 기회, 제 2의 인생을 확실히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이 같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사막의 
모래 바람 속에 산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얻은 새 생명을 주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1995:53)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만 한다. 
“여러 세대”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 개념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사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에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부채의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죽은 자들 곧 신앙 밖에 있는 자들과 나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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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음란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제 2의 인생을 보여 주여야 합니다. 
이것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할 일인 것입니다. (1995:53)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은 선하심을 위해 지음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새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로 살아야지 분쟁케 하는 
자(Troublemaker)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수평적 
인간관계에서의 사역의무입니다. 수직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16절)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키우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제 
2의 기회, 제 2의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처형 시에 
사형선고에서 극적으로 풀려나서 삶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고 새 창조, 
재창조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1세기 교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53-54)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화평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화목케 하는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인데, 그것은 오직 전도와 선교이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이는 피조물의 
한계성이다. 인간은 마치 어항속의 금붕어 같아서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김근수 2005:95).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 칼빈에 의하면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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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 전에 수립된 영원한 계획과 관련돼 있다”(Klooster 1987:44).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행이나 공로를 쌓기도 전에 즉 인간에게 
선택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축복의 기초요 
원인이요 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7)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에서는 유기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사망의 바다에 뛰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만 구출한다고 그 구출한 자가 
불의합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2005:95-96)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구원을 향한 특정된 죄인들에 대한 그 분의 영원한 선택은 선택된 
사람들의 편에서의 응답이나 어떤 예지의 행위에 기초되지 않았다. 단지 
그분 자신의 선하신 기뻐하심과 주권적인 의지에만 기초된 것이었다. 
그래서 선택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거나 그것이 
조전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신 목적의 
결과이다. (Steele 1982:44)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에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구원에 무효한 부르심도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만 믿음을 갖는다(2005:97).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Calvin 1988:100). 선택의 교리는 “선택은 창세 전에 
구원 받을 개인들을 그들의 속에 있는 것으로 예지된 어떤 공로나 기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과 선하신 기쁨에 따라 정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다”(Hulse 
2008:53).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배경은 이처럼 철저히 칼빈주의적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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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엡 2:1).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이요 손이요 외인이었습니다(엡 2:11 이하).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성도요 그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엡 2:19). 곧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거짓으로 사단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2005:98)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옳겨 놓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와 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옮겨 놓았습니다. 죄의 삯을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롬 6:23).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워졌다”고 
법정적 선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의로워졌다고 간주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자책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있습니다.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근수 2004:91-92)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창조자 
이십니다(요 1:1-2). 그 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요 1:3).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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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고 울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합시다. 의심이나 욕심이나 경쟁으로 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합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축복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을 크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92)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오래참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보호하신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깊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의 범죄와 실수에 대하여 오해 
참으시며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언약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2004:120).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작정된 자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김근수 목사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써 말씀 받고 
감사, 감격하여 헌신케 됩니다. 이 또한 작정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근수 2003:115) 
구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특별히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믿음 
위에 구원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음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 
성령 받을 기회를 주신다(2003:117).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이다.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선행으로도 벌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대상 
이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야한다. 이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2003:117). 거저 
베풀어주신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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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신학 
김근수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신학자이다. 2003년 영국 
웨일즈대학교 대학원에서의 박사논문 제목이 “Kingdom of God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Hapdong)” 이었다. 김근수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성경의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하나님 나라” 혹은 그 동격 명사인 
“천국”으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고려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실로 오랫동안 성경의 근본 맥락을 “언약” 혹은 그 동질 명사인 
“계약”으로 고려하였고, 더욱이 이를 칼빈주의 내지 개혁신학(The 
Reformed Theology)으로 오해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사적 이해에 
적잖은 혼돈을 주었다. 왜냐하면 계약은 하나님 나라의 종속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근수 2004a:219)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의 행위요, 결코 
인간이 성취한 그 무엇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Gibbs 1990:51). 하나님나라에 대해 
래드(George Ladd)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왕이 되셔야만했는데 이는 복음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1984:84). 칼빈신학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주장하는 칼빈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이다. 이 주제의 전개 영역은 교회론이라는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신학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는 
교회론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와타나베 노부오 2010:78) 
하나님나라에 대한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하나님나라 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재의 책임과 
윤리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세도 한편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즉 
요단강 저편만 강조하다 보면 내세의 소망은 확실한데, 현재의 삶은 천국윤리에 전혀 
접근이 안된다고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떠오르도록 
살아보자는 것이 김근수 목사의 주장이다(김근수 2004a:229). 현실의 생활에 충실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 칼빈도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의 하나로 
생각해야 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칼빈의 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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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한 이해는 “현실속에 있되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세 생활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세 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우리의 “세상으로 향한 과도한 욕망”, 즉 
우리의 “육욕”(concupiscence)이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김은수 
2011:209) 
래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미 오셨다”(1964:109).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김근수 목사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나라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하나님나라에 대한 계시가 신약 복음서가운데 더 현저히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한다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뿌리가 구약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김근수 2004a:219).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 부분은 
복음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뿌리는 
구약 계시의 토양 속에 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란 
어휘는 전혀 채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에 해당하는 동격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히브리어 “멜렉”으로 표현함)으로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었다(출 15:18; 민 23:21; 신 33:15; 사 6:5; 렘 46:18; 시 29:10 
등) 구약사상(Judaism)에서 왕은 왕국(히브리어 “마르쿠트”는 “멜렉”과 
어간이 같다)을 전제하고 있으며, 왕국과 왕권은 동일 단어인 “마르쿠트”로 
표현한다. 그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창조로부터 이해하게 된다. 
(2004a:219-20) 
“에덴의 동편에 창설된 낙원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였으며 완전한 
평화의 나라였다. ‘샬롬’이란 어휘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2004a:220). 이 평화는 인간의 범죄인 불순종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사단의 나라와 대립하여 
긴장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로써 진행되며,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사단의 나라 곧 자기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키 
위하여 심판의 역사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현현하였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창조, 에덴, 인간의 타락과 원시복음(창 3:15),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사건(출 19:1-6), 시내산 언약(출 19:4, 6, 
15; 민 25:1-2), 가나안 입국, 다윗왕조 건설(다윗의 언약, 다윗의 씨, 다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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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 다윗의 나라 재현 등은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음, 
삼하 7장; 요 7:42; 딤후 2:8; 행 13:23; 롬 1:3; 막 11:9-10), 메시야 왕국 
대망(단 7:13-14; 미 5:2), 세례 요한의 선포(마 3:2; 막 1:14-15)와 기대(눅 
7:19) 등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김근수 2003:220)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구약에 도도히 흐르는 주된 맥락은 ‘하나님나라’ 이다.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신(message)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과 특별히 맞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전에 선포된 사신이다”(Vos 2000:428). 헤르만 리들보스(H. Ridderbos)는 
그의 저서 천국의 도래 에서 복음서의 주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밖의 모든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시중드는 종속개념으로 고려했다. 이는 공관복음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토양을 제공했다(김근수 2004a:220-21).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복음을 선포한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어휘를 34회 사용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란 용어는 4회만 사용했다(김근수 2004a: 221).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천국”이란 어휘를 34회(네슬알란 26판에 
의함)나 채용한 반면 “하나님의 나라”란 용어는 자료 인용의 형식이나 
비유대적 정황에서 단지 4회만 적용하였다. 이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점을 염두에 둔 유대적 
맥락(mattheanism)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남용 혹은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 3계명에 대한 자구적 
해석을 함으로써 심지어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호칭할 수 없다는 금기에 
가까운 흐름이 있었다. (2004a: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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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12제자 중 한명이면서 마태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라는 
용어 대신 하나님의 완곡 명사인 “하늘들”(헬라어 “우라노온”으로 표현됨)이란 어휘로 
동질 사상을 표현했다(2004a:221). 
마태는 천국의 현존을 강조하였다. “데오파루시아”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천국의 현저한 도래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4:17)는 선포였음을 강조하였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끝에 와 닿게 되었다고 선언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고 하셨다. 게랄더스 보스(G. Vos)는 “너희 안에”(in 
you)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among you)로 해석한다. 사실 문자적 의미도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Person and Work)이 바로 천국의 현현이며 현존임을 가리키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현재적 실재(the present 
reality of the Kingdom)임에는 틀림이 없다. (2004a:221-22)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이 말씀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천국의 현재적 개시(Present Inauguration of the Kingdom)로 이해해야 
한다”(마 4:17; 12:28; 막 1:14; 눅 11:20). 따라서 “데오파루시아” 혹은 “임마누엘” 은 천국의 
미래적 완성(future consummation of the Kingdom)을 전제한다”(2004a:222). 김근수 목사는 
양면적인 시간성을 이해 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한다. 
이 같은 양면적인 시간성(two perspectives)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접근할 수 없다. 원리적인 면에서(in principle) 
천국은 “이미”(already)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 세상에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의 침노와 통치를 깨뜨리고 평화를 온 
땅에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이 완전히 돌아오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영역으로서 신천신지가 실제적인 면에서(in practice) 
구현되는 타계성(他界性)으로서의 완전한 평화의 천국은 “아직도 아니”(not 
yet)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시간성 이해는 언제나 “현재-
미래적 개념”(present-future Eschatology)이어야 한다. 「샬롬」의 평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장차 그 완성을 가져오게 된다. 
(2004a:222-23) 
김근수 목사는 마태복음이 천국의 현재성을 세가지 측면으로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천국의 현존으로 동일시 한다는것,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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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 계시되었다는 것 셋째로 축사의 
사역(exorcism)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계시하였다는 것이다(2004a:223-34).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인 
인격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천국의 현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자체가 이미 천국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는 심령,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이다(2004a:223). 복음서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한 하나님나라는 “천국의 현재성과 그 미래성을 동시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는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 평화와, 완성될 평화를 이해케 
한다”(2004a:225).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으로서 마가는 “현재적으로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강조하였다”(김근수 2004a:225).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인 성취(Fulfillment)를 가져온 
“데오파루시아”와 그 실재적인 완성(Consummation)을 가져올 
“파루시아”를 연대기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원근투시적으로 이해(the 
prophetic foreshortening)하고 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대종말론적 입장에서 
하나의 사건과 같이 이해한 것과도 같다. 따라서 마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종말의 시작으로 제시함으로써(막 13:8) 임박한 천국(The imminence of 
Parousia)사상이나 연기 혹은 지연되는 천국(Delay of parousia) 사상을 
다같이 거부하고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토록 제시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 가정, 교회, 국가에는 이미 「샬롬」의 평화가 
시작되었다. (2004a:225-26)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강조되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사실 하나님나라의 현재성 강조는 
현실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시행에 중점을 두게 된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천국 윤리가 시행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무시해서 결코 안 될 것은 요단강 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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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타계성이다”(2004a:226). 마가의 강조점은 “천국의 현재적 
윤리성과 그 미래적 타계성을 동시적으로 붙잡게 한다”(2004a:226).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나라의 비유가 나온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밭에 떨어진 씨로 비유한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신속하게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말하여 준다. 누룩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내적으로 그 영향력을 신속히 확대해 나가는 것을 깨닫게 한다. 씨의 
비유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공존함을 확신케 한다. 하나님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이 심히 창대함을 교훈한다(김근수 2008a:67).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나라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와 그 미래적 
완성을 마태복음과 같이 현저하게 분리시키면서도 그 양자 사이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이 주도하는 제자들의 선교를 강조한다”(김근수 2004a:226-27). 
선교는 곧 평화의 실현인 것이다.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Presence of God's Kingdom)을 강조하면서도 복음 전파의 
기간이 상당히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임박한 천국 도래보다 지연되는 
재림을 제시하는 모순적 개념을 보여준다(눅 8장-11장). 그러나 이 같은 
이중적 강조는 모순이 아니라 둘 사이에 있는 긴장임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 사역인 구속사(Redemption History)의 주제는 “판타 
타 에드네” 즉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데 있다(창 12:3; 
마 28:19-20; 막 13:10, 한글 성경에는 “만국”으로 번역되었지만 “모든 
족속”이 문자적 의미임). 누가는 유대인 우선 구원주의(Particularism)를 
배격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마태복음의 
맥락(Mattheamism)을 그대로 채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보편성(Universalism)을 강조하였다. (2004a:227)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구절은 누가복음 10장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142 
너희에게 임하였느리라.” 이는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함이며 
곧 죄악의 세력을 제거 함으로 신장되는 샬롬의 평화의 확산을 의미한다”(2004a:227).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용어가 
없다. 공관복음에는 “천국” 또는 “하나님나라” 라는 용어가 평균 33회 이상 사용되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용어가 없고 “하나님나라”라는 어휘도 단 2번만 
사용되었다(김근수 2004a:227). 요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공관복음 보다 덜 강조한 
이유를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은 마가나 누가가 천국 개념에 동격 명사로 “하나님의 나라”란 
어휘를 채용하였듯이 그 동격 명사로 “생명”(헬라어 “조에”로 표현됨)이란 
용어를 19회, 그리고 “영생”(헬라어 “조에 이이오니오스”)이란 용어를 17회 
채용하였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이나 생명이나 혹은 영생에 들어가는 개념은 동질 개념임을 
공관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다(마 19:16, 23이하, 막 10:17, 23-25; 눅 18:18, 
24이하). 요한복음은 생명이나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함을 강조함으로써 
시작된 종말 사상(Inaugurated eschatology)으로 다드(C. H. Dodd)의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 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realized Kingdom)를 강조한다(요 5:23). 그러므로 공관복음에서 
사단의 통치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치유나 축사의 
사역으로써 천국의 현존을 제시하는 예는 전혀 없고 8가지의 
표적들(헬라어 “세메이아”)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요 20:31). 요한복음에 채용된 이 8가지 표적들(2:2-11; 4:46-54; 
5:1-15; 6:1-14; 6:15-21; 9:1-41; 11:1-44; 21:6-11)은 진정한 왕이신 메시야의 
신성과 사역(Messianic role and divinity of Jesus)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의 현재 미래적 도래를 포함한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데오파루시아”나 “임마누엘” 개념이 아니라 “영광”의 개념(Dogsa-
Concept)으로써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를 표현하였다(요 1:14). 이는 인자의 
종말론적 임재를 암시하는 구약의 “쇠키나” 구름과 연계성을 가진다(단 
7:13-14; 계 1:7).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후의 완전한 평화를 내다보는 
것이다. (2004a:228)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음을 레이몬드 E. 브라운(Raymond E. 
Brown)은 이렇게 말했다.  
제 4복음서와 처음 세 복음서와의 비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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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는것. 공적인 사역은 
갈릴리 보다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비유보다는 긴 강화나 대화들, 귀신들린 자가 나오지 
않음, 아주 제한된 수의 기적들 이 기적들 중 일부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2003:521)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러한 차이점은 강조점의 차이인 것을 알 수 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2004a:229)라고 김근수 
목사는 지적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도 역시 “이미 임한 (Already)현재적 나라와 장차 임할 
(Not yet) 미래적 나라를 그 시작과 완성으로서 제시하는 면에서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과 동일하다”(2004a:229).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이시대에 필요한 
이유를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전한 개념 이해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천국의 현재성만을 강조하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급진주의 
신학은 “데오파루시아”의 현재에 몰입된 나머지 현재의 인위적인 평화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천국의 미래성과 그 타계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데오파루시아”의 미래성만 강조하여 현재의 선교적 사명을 소홀히 
하고 요단강 저편만 바라보게 하는 신비주의 내지 극단적 보수신학은 
천국의 현재성을 무시함으로써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기독자들의 이 
땅에서의 현실적 책임과 천국 윤리(Kingdom Ethics) 실천을 등한케 하는 
결함이 있다. 천국의 현재 미래적(Present-Future) 개념으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의 평화와 선교로써 그 완성될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2004a:229)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 이해가 이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성령론  
김근수 목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짐을 주장한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다. 삼위일체 중 한 위격인 성령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 할 수 없으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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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목사는 성령론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이번 장에서는 신약을 중심으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론 
에베소서에 성령론이 있다. 진정한 기독교인과 형식적인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성령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선언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에서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는다(김근수 1995:139).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보면 그 곳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인력으로 안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1995:140) 
성령의 인치심이란 어떤 역사인지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첫째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엡 2:1; 요 3:5-8),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롬 8:9; 고전 6:19, 20)로 구분했다(1995:141).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들고 믿어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첫째, 내세의 소망을 알게 되고, 둘째, 성도의 영광을 
알게 되며, 지금 이 땅에서 크신 능력을 알게한다(1995:141).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인치심을 받은 후에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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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며 영적 건강을 누리게 된다. 즉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한다(1995:142-151). 이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22 이하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의 법”이란 “육신의 일”(롬 8:5), 
“육신의 생각”(롬 8:6), “육체의 욕심”(갈 5:16), “육체의 소욕”(갈 5:17) 
그리고 “육체의 일”(갈 5:19)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언급된 “육신의 일” 혹은 “육체의 일”이란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20 이하에서 15가지 죄목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갈 
6:8)고 경고합니다. 나 역시 이 같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이란 어떻습니까? 이는 곧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롬 8:2). 성령의 법이란 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롬 8:13).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롬 8:14).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는 다 
육신과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금욕주의는 결코 
아닙니다만 방자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파쇄 시키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1995:149) 
김근수 목사는 중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옮아가는 변화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증거입니다”(1995:150). 에베소서 4장 30절 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세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죄, 둘째는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죄, 세째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죄(1995:154-55)이다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근수 목사는 세가지로 
말한다. 지체의식을 가져야할 것과 새 사람을 입어야 할것,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1995:155-57)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 3-6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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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계시도다.” 이 본문에는 ‘하나’라는 용어가 7번이나 반복되는데 “한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등 하나 됨을 7중적으로 
강조한다(1995:33).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것을 김근수 목사는 강조했다. 
우리는 한 교회가 사분오열한 고린도 교회의 비극을 잘 압니다(고전 
1:10-12).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으로 
분열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교회 개척의 고생을 나누었던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한 구약학자였던 아볼로 목사님을 
사랑하며 그를 청종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대박해 이전에 게바 곧 베드로 사도에게서 뜨거운 설교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은 박해로 흩어져 고린도 지방에 와서 
신앙생활하여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 되어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불목하고, 불화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반목과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5:154)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영적 구조의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파괴하는 언동은 서로 삼가야 한다(1995:156). 
성령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했다. 
인간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뜻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역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든가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된다든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경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직장생활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책임과 윤리를 소홀히 하고 기도원이나 
헤매고, 부흥사나 따라다니고, 고성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비성경적이요, 
탈성경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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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선교의 사람이요, 봉사와 헌신의 사람입니다. 성령충만은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995:160-61)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계속적 사건이다. 성령충만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1995:166).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말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도를 쉬면 그 속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거듭될 때에 마침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에 욕심으로 시작된 기도라 
할지라도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로 변화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5:14, 15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케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10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장수함이나 부요함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곧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림으로써 구하는 것은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예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5:167)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결과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다. 가정과 교회의 악한 세력 마귀와 악령을 이기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1995:168-69).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성령을 받음에서 구별 되어진다. 
또한 성령충만을 받기 위해 무시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론 
사도행전 곳곳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 극단적인 환경에도 
감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120여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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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이 사건을 통하여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한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심판한다. 모여서 말씀을 받는 일에 
힘써야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김근수 1997:202-205).  
고넬료 가정도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복음이 유대의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자신의 집에 
바울 사도를 모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라파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일 때에 종말론적 
성령이 강림하여 방언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행 2:1이하). 그들이 
계속하여 한 곳에 모일 때에 기도운동, 전도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행 2:46; 5:12). 모이지 않고는 교회도, 성령의 역사도, 기적도 
없습니다. (1997:203-204)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것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세례를 받는다 성령세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내려왔다(김근수 1998:155).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것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가정집회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곧 오순절 성령강림과 같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행 10:44).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고 했습니다. 곧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같은 은혜를 받아 능력의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199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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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에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한다.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진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행 
4:13)이었으나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에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김근수 1999:152).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같이 말씀 받을 때에 성령도 받습니다. 말씀의 역사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사이비 집단이 말씀을 왜곡, 변조, 가감, 삭제할 때에 
악령이 역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적에 기반을 둔 
신앙은 무너집니다. 사단도 이단도 기적으로 신자를 유혹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마 24:24). 그러나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은 
말씀체험과 동시에 성령체험이 일어납니다. (김근수 2000:210) 
성령은 중생과 은사를 준다. 첫 번 성령체험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중생체험이다. 
성령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죄를 떠나게 만든다. 중생의 표현이 믿음과 회개로 
나타난다(2000:210).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이다.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신앙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바나바를 비롯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 결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했다. (김근수 2003:37)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에 고된 선교사역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도 
충만했다(김근수 2004:44).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25-26절에 나온다.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빌립보 지방에서 점하는 
귀신들린 여자를 치유함으로 인해 매질 당하고 투옥 되었으나 기도하고 찬미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음이 기록되어 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일어났던 기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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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김근수 2005:42). 이들의 감사하는 믿음 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6절에 보면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라고 홀연히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합니다. 여기 “홀연히”란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로 부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강림으로 중생하고 은사 받아 베드로 사도는 한번 설교에 삼천 명 
혹 오천 명씩 회개하게 했습니다.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9장 3절 또 22장 6절을 보면 역시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비치면서 잔해하던 사울이 위대한 바울 사도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중생과 회개와 믿음 주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0, 31절에 보아도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라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오심과 중생과 
은사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절대적 감사, 신령한 감사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체험을 원하십니까? 깊이 중심으로 찬미하며 어떤 
형편에 있다할찌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감사의 찬미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2005:174)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져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근수 목사는 은사를 발견해야 할 것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함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발견해야 
하고 그 은사를 복음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더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김근수 2011:13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의 개념과 은사를 주신 목적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잘 
발견하여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도력에 이르는 열쇠 중의 하나는 
당신의 은사를 알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Clinton 2005:19). 하나님은 각양의 은사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후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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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 은사의 운용에 대하여 에디 깁스(Eddie Gibbs)는 말했다. 
은사에 관한 주제는 교회성장에 절대 필요하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예외없이 은사를 소유하며, 은사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위임 
받은 교역자의 책임은 회중을 목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목회에 참여하는 회중을 창조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교역자의 일을 위하여 회중이 있지 않고, 회중들의 일을 
위하여 교역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 원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발견해야 한다. (1990:274) 
성령의 은사를 잘 개발하여 적절한 배치와 활용을 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은사의 개념과, 은사의 구분, 은사의 이해, 은사의 종류와 목적, 은사와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다. 
은사의 개념 
은사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개념을 바르게 이해 해야만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은사의 개념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설명한다. 
성령 하나님은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한 사람이 온갖 
성령의 은사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신자마다 최소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벧전 4:10). “성령의 은사(들)”이란 
용어는 “카리스마”(Χαρισμα) 또는 “카리스마타”(Χαρισματα)인데, 
로마서에서 6회(1:11; 5:15,16; 6:23; 11:2; 12:6), 고린도전서에서 7회(1:7; 7:7; 
12:4, 9, 28, 30, 31), 고린도후서에서 1회(1:11), 디모데전서에서 1회(4:14), 
디모데후서에서 1회(1:6)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1회(4:10) 사용되었다. 
따라서 “카리스마타”란 용어는 베드로전서 4:10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울이 
사용한 말이다. “카리스마”(단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속이나 구원을 의미한다(롬 5:15; 6:23).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은사이다(고전 12:28 
이하). “카리스마(타)”(Charisma(ta))라는 명사는 카리스(Χαρις)로부터 온 
말인데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을 가리킨다. 그것이 바울 서신의 모든 
실례에서 그 명사가 의미하는 바이다. 카리스마타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거나(고전 12:7 이하) 혹은 교회의 
직분을 받은 개개인들을 말한다. (김근수 1996: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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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서 카리스마는 모두 17번 사용되었으며 카리스마라는 말은 성령과 은총의 
특별한 나타남 또는 현현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은사란 그 은혜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96:275). 은사의 개념에 대한 바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은사의 구분 
김근수 목사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성령 자신을 선물(The gift of the Holy 
Spirit)로 받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The Particular gift of the Holy 
Spirit)를 받는 것과 구분하여 전자를 “성령 세례”로 보고 후자를 “성령의 
은사”로 본다. 오순절 운동에 의하면 성령의 특수 은사는 성령 세례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 후 어느 때에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성령세례” 곧 성령을 받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의 전제조건이고, 성령 
받음과 “성령의 은사” 곧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리차드 개핀(Richard B. Gaffin, Jr.)도 성령 은사(The gift of the Spirit)와 
성령의 은사들(The gifts of the Spirit)이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전자는 “보편 
기증”(universal donation)의 원리에 따라 교회 안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고 후자는 “구분 분배”(differential distribution)의 원리에 
따라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분배되는 성령의 역사들이라고 
하였다. 개핀은 성령 선물(단수)과 성령 은사(복수)의 구분이 성령 은사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개핀은 요약하기를 성령 곧 
은사는 새 언약의 종말적인 본질, 성부의 약속의 성취, 부활 생명의 보증 및 
첫 열매이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이 생명의 일시적, 잠정적 특수 
표현들이라는 것이다. 오순절의 입장과 개핀의 입장의 공통점은 성령 곧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한다.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오순절 운동은 
구원과 성령 곧 은사를 별도로 보는 반면에 개핀은 구원과 성령 곧 은사가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김근수 1996:276) 
또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이 구분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이며(엡 1:13), 생명 얻는 회개(행 11:16-
18)로서 구원과 관련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은 
내주(indwelling)하신다. 그러나 성령 충만(엡 5:18)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므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갈 
5:16-18). 그것은 순종의 문제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따라서 신비성의 충만이 아니라 윤리성의 충만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구원이 아니라 생활과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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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또는 신비적인 개념으로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 서신 
특히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론 및 은사론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인간의 사대(四大) 도리, 즉 (1) 아내의 도리(복종과 경외)(22-24절), (2) 
남편의 도리(사랑과 연합)(25-33절), (3) 자식의 도리(순종과 공경)(6:1-2), (4) 
부모의 도리(자율과 양육)(6:4)를 제대로 하는 것이 윤리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294-95)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보다 성령 은사들의 인격적인 원천이신 성령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눠 주는 것이다. 받아 
누린다는 인간 중심적 이해보다 성령이 주신다는 하나님 중심적 이해가 
필요하다(1996:278).  
성령세례는 중생사건으로서 중생한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다만 중생했다고 모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니며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세례, 성령의 
임재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성령충만은 윤리적 개념으로 구별된다. 
(1996:277) 
사역적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것에 대해서도 김근수 목사는 설명했다. 
고린도전서 12:4-6에 의하면 성령이 선물이 
“카리스마타”(Χαρισματα), “디아코니아이”(διακονιαι), 
“에네르게마타”(ενερΥηματα), 즉 “직임”(職任), “은사”, “역사”(役事)의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카리스마타”라는 말은 은사의 근원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카리스”(καρις) 즉 “은혜”(grace)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또 “디아코니아이” 즉 “직임” 혹은 “봉사”라는 말은 
은사가 실제 생활에 드러나는 방편을 말한다. 그리고 은사는 뚜렷한 결과를 
일으키는 데 그 결과는 “에네르게마타”, 즉 “역사”(役事)인 것이다. 모든 
은사는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일으키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며, 교회를 
힘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은사도 여러 가지요 직임도 여러 
가지요 역사도 여러 가지라는 강조적 다양성(Diversity in Essence)에 대한 
강조가 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삼위 중 성령에게만 국한되는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공동 사역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역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6:278-79)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성령 활동의 표현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의 주도적 활동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은사는 봉사와 역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은사는 사역을 위해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능력이다(1996:279). 성령의 은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특별한 재능 




김근수 목사는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포괄적인 목록이 없다. 성령론은 다만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저하게도 
구약에는 신약에서 “성령의 은사”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의 강림 
혹은 현존과 특이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황홀한 
현상(민 11:25)이나 도덕적 감동(창 41:38)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브사렐과 
오홀리압의 재주와 기술(출 31:3, 6), 옷니엘(삿 3:10), 삼손(삿 14:6), 요셉의 
총명(창 41:38) 등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 덕분이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여하간의 예언적인 활동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보였다(삼상 
10:6). 요약컨대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생각되었다. 즉 성령의 
은사론이 매우 포괄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윤리적이며 영적인 은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그리하여 
은사라면 신약 성경적인 이해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엘서 같은 예언에는 장차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소수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일반화되리라는 보다 명확한 내용이 있다. (1996:280)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바울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오순절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는 구약이나 세례요한 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성령은 
오순절 이전에도 오랫동안 역사하고 있었다(1996:281).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성령 자신이 가장 큰 
“은사”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윤곽에서 메시야 자신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었으며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위임하였다. 그리스도가 파송한 70제자들의 활동이 신유와 축사의 좋은 
실례이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님을 명백히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란 것이었다. 부활 이전과 
이후의 성령의 사역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하더라도 요한은 부활 이전에 
예수를 통해서 활동하던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보혜사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땅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의 
임재를 계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 성령이시다. 보혜사의 이러한 
활동을 부각시킨 점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96:281)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오순절은 성령의 종말론적 임재와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도행전에는 체계화된 은사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199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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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 날에 “방언”과 “통역”이라는 새로운 은사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 3:1-10을 보면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5:3). 빌립은 악귀를 추방하고(8:7), 베드로는 
죽은 자를 일으켰다(9:40). 사도행전은 또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 
아가보 선지자는 흉년(11:28)과 바울의 체포(21:11)를 예언했다. 이 밖에 
구제의 은사(4:34-37;참조 롬 12:8), 지혜와 기탄없이 말하는 은사(4:13; 6:10), 
지도와 관리의 은사(6:1-6)등을 찾아볼 수 있다. (1996:281-82)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특징은 “그가 성령에게 구원론적인 기능들을 
귀속시킨다는 점이다”(1996:282). 이들 은사 가운데는 방언처럼 개인 경건에 유익을 주는 
개인적 은사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것이다. 은사는 개별적이나 
그 목적은 집단적이다. 즉 모든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1996:282). 즉 사도바울은 모든 은사를 근본적 통일성 원칙 아래서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은사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한 선물이다 
공동체를 위해 덕을 세우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1996:283).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세례”라는 어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은사들을 지닌 지체들로 구성된 몸의 
통일성, 즉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아 결국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1996:285). 결론적으로 은사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은사의 종류와 목적 
은사의 종류는 여러가지이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등에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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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한 몸에 여러지체가 있고, 여러지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회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김근수 1996:282-83).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심인데 성령의 은사로 
인해 교회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해야하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것처럼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야한다. (1996:285)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영적유익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움에 목적이 있음을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골고루 세워나가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개별 자아의 세움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 종속적인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은사들은 자기 영화를 위한 것이거나 받은 자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점에서 사랑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1996:285-
86)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본 문 뒤에는 곧이어 ‘사랑’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한다. 그래서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은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다. 사랑은 많은 은사들 중의 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다.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사랑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도달될 수 있다. 
즉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랑이 은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1996:286). 
통일성과 다양성 두가지 속성을 지닌 은사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은사와 열매 
은사와 열매는 그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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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윤리적 사역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했다. 
성령의 윤리적 사역과 은사 문제는 분명히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오순절 계통의 성령의 은사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내면적이고 은밀한 사역보다는 보다 외형적으로 
현저하게 보이는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같은 성령의 은사적 사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추구하려는 경향이 한국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령의 윤리적 사역을 지칭하는 “열매” 문제를 
다루고 그 성격과 결과를 밝히는 일과 후에 그것을 은사의 성격과 대조하여 
그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는 일을 성령 이해에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1996:287)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 시킨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5:16-25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시키고 있다. 여기서 “열매”라는 말(22절)은 바울 신학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재창조한 
새사람, 즉 믿음을 통해 존재하게 된 “새사람” 곧 존재론적 실재(實在)에 
대한 윤리적 표현이다. 제임드 던(J. D. G. Dunn)은 성경을 통해 신자들 속에 
형성된 이 윤리적 성품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 묘사”로 이해한다. 
갈라디아서 5:22에서는 나오는 덕목(德目)들은 분명히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다른 덕목들이 있다. 문제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날카롭게 대조시킨다는 점이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모습을 그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할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열매”라는 그림 
언어를 선택하여 이것을 “일”과 대립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6:287-
88) 
바울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열매는 인간 능력의 표현들이거나 그의 
행위나 성취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의 삶과 행위 
속에서 나타낸 것이다(1996:288).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그리스도의 윤리적 책임과 
인상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신자의 삶은 성령의 힘을 덧입은 그의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것은 성령에 의해 재창조된 
것이다. 바울은 신자의 생활을 그 자신의 행위나 성취의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한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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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단,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육체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면제받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그것은 신자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매일의 행위 속에서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성과 
의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1996:288-89)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은사는 교회 생활의 직접적인 
요구를 목적으로 삼는 반면, 열매는 교회 구성원들의 성화에 목적을 둔다. 성령의 열매는 
은혜에 순종하는 데서 귀결되는 결과이다(1996:289-90). “은사는 우열이 아니라 
적합성으로 우선 됩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서로 간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김근수 2015:98). 은사와 열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한다. 
특정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 신앙의 능력이나 도덕적 
성취의 정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역으로 은사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더욱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가 
보다 영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표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성(靈性)의 지표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논증되고 나타나며, 신자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는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에서 구체화된다. 이것이 바로 왜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사랑”을 영적인 은사들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랑”은 은사들이 존재하고 작용해야 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1996:73) 
그러므로 은사의 목적은 사랑이며, 사랑은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봉사의 결론이다. 
봉사의 실천 방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은사를 소유한다고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동반되지 않는다(1996:290). 
 “은사론은 성령론에 근거한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은사론도 
바르게 이해 된다. 은사의 목적은 사랑이며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1996:294). 김근수 목사는 은사 자체 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은사가 
있으므로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다.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고찰함으로써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은사를 시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으로 만들었음을 알았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데 참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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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에 참된 영성의 지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은사 
자체보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윤리적 사역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96:294) 
김근수 목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령충만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 성령 
충만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삶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개인적 성화를 이루고 윤리적 거룩, 즉 사랑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1996:295).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충만한자의 모습이다.  
복음주의 신학 
현대 교회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이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나라이다. 복음은 매우 단순하다. 와서 믿어라(Come and 
see)라고 전하면 된다”(2018. 2.8. 풀러신학교 사도행전의 교회론 특강). 
현대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부활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신학이 복음의 종교를 윤리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가 구원의 도리를 변질시켜 무당종교로 
격하시키고 있습 니다. 이같은 어두움의 세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근수 2003:274)  
김근수 목사는 이러한 세력에 대하여 복음을 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본문에 나타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말한다. 그들은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복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였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해서는 
안된다(2003:275). 사도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책망한다. 오늘도 이단사설로 
인해 순수한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오늘날도 이단 사설에 알게 모르게 감염된 교인들이 순수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변질시킨 가인의 길을, 제사장이 되려는 
고라의 길을, 제사장 행세를 하려는 웃시야의 길을, 무당식 예언과 점술에 
빠지는 사울 왕의 길을, 진리를 사욕의 수단으로 삼는 가룟 유다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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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길을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또다른 
복음이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사도적 순수한 복음을 사수하여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복음의 탈선은 “간음” 혹은 “행음”으로 
정죄됩니다. 신부가 신부일 수 있는 첫째 요소는 순결입니다. 순결을 
상실하면 신랑의 배척을 받는 법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현대판 우상들로 
영적 간음을 행합니다. 세속화 신학, 토착화 신학, 신유신학, 은사신학, 
무교회화 신학 등은 교회 순결성을 유린합니다. (2003:275) 
복음이 변질되는 이러한 심각한 현상 가운데 김근수 목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끊임없이 외친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은 거져주신 선물이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양가죽 옷으로 범죄한 인간을 가리워 
준것이다. 죄와 허물에 가리움을 받는 것이 구속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김근수 2003:279). 
구약에서는 메시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것이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성육신 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는 창조자가 피조자로 비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낮아져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빌 2:5절 이하). 이 같은 
비하의 사건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낮아져 오신 그분을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 보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도록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2003:280)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위한 영생의 길, 곧 하나님과 화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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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믿는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았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2003:281). 이 복음에 대하여는 구약에 이미 예언 되어 
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늘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인류 구속사의 시작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 되었다. 스스로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구속 사랑의 
시작이다.  
이는 구속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원시복음이다.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을 예언해 주는 사건이며 구속사의 시작이요, 구약의 예언된 복음의 
시작이다. (2003:287)  
이사야 53장 1-11절에도 메시야에대한 예언이 나와 있으며 시편 22편에도 메시야 
예언이 나와있다. 구약의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 된 것을 볼 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정치적 사건이나 돌발적 사건이 아닌 예언적 사건 
이었음을 알수 있다(2003:288).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10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으로만 의로워지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을 만난 후 바울은 변화되었다.  
다메섹 경험은 율법주의였던 그의 구원관을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주의 구원관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인간은 율법 아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서 구원받는 것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 
흑암 속에서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그의 연민의 정은 그의 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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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선교지도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그의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이 달려가려는 
그의 선교적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김근수 2003:291-92) 
일반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은 이렇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수고하여 자신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수고하시며 심지어 피흘리시며 죄인들을 
찾아오는 종교이다.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이다(2003:292-93).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이후 
변화 되었다. 다메섹 경험 약 20여년이 지난 후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2003:293). 김근수 목사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유대사회의 통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전적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교훈 했습니다(9, 10절). 율법 아래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인간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여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11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03:297) 
이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인간이 은혜의 복음 아래서 영광을 누리는 
인간으로 신분과 지위가 바뀐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사람이왕노릇하며 생명의 
법 아래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스런 부활에 참여케 된 것이다(2003:298).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김근수 목사는 세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며 
둘째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고, 셋째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2003:298-99). 이러한 율법에 비해 복음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하며 영광스런 구원과 부활을 가져온다. 죄와 정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런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2003:300).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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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세의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다(김근수 2003:318).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 김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하늘의 법정의 판사는 성부 하나님 자신입니다. 검사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참소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 곧 변호사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어 사형을 요구합니다(롬 6:23). 그 때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증언합니다. 이 때에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율법도, 사단도 심지어 우리들의 양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2003:319) 
“칭의”에 대하여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칭의는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 
죽음에 이른 존재인 인간을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으로 복음에 나타난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2003:319). 
칭의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 선언적 개념과 법정적 개념으로 분류해 본다. 먼저 선언적 
개념의 칭의는 이렇다. 
아담의 불순종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롬 5:18)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롬 5:18)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19에서는 이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채용된 “되다”란 동사는 선언적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되었다”의 헬라어인 “카디스테미”란 “어떤 신분이나 상태에 
처해지다” 혹은 “…로 정해지다”라는 뜻으로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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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으로 간주하는 선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다”란 
헬라어 동사도 “…죄인이 되다”는 동사와 동일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밝히 교훈 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합니다. (2003:319-20) 
칭의의 법정적 개념에 대해 김근수 목사는 말했다. 
바울께서 칭의의 개념으로 채용하는 의란 헬라어 “디카이오수네”란 
말은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8:33-34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의롭게 하다”가 
아니라 법률적 선포로서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로마서 4:5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에서 “여기신다”는 동사 “로기체타이”로 
법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참고. 롬 3:20, 24, 26, 28; 5:1, 9; 8:30; 고전 
6:11; 갈 2:16; 3:24; 딛 3:7 등). 이 같은 사실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간주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사람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2003:320) 
김근수 목사는 칭의의 근거에 대해 네 가지로 말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냄, 
네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이는 첫번 성령세례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였음을 강조한다(2003:321).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바울은 주장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그는 낮에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천막을 지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놀랍게 생애가 변화되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것을 김근수 목사는 강조한다. 
이 같은 그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거의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파수와 전파의 기관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없는 초대교회 
전도와 선교는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똑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에 빚진 자의 부채의식, 그리고 이에는 솟아나는 사명의식, 사역의식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어찌 바른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2003:329)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이다. 남을 
진실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이는 희생으로 만이 전도가 
가능하다는 교훈이다. 복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성취되지 않는 
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다(2003:329).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이렇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일이며 동시에 자신을 살리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 자신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생기가 솟고 영력이 충만해지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선교와 전도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골 1:24). 이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빌 2:5).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부채의식에서 비롯되는 충성입니다. 
(2003:331)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도의 당위성을 말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생명적 연합을 통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었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롬 6:4-11).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체험, 부활의 
영생체험이 없이 어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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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어찌 남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한 다락방에 모여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때에 핍박의 거리로 달려나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복음사건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들에게 이 복음 사건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자연 발상적인 귀결로 나타날 것입니다. (2003:335)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에 이미 영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죽고,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네 가지 신비한 연합을 교훈한다(2003:336). 
우리는 숨은 증인이 아니라 드러나는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해야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슴에 묻어둘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2003:336). 이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고 만민을 향해 나서야 한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요약 
본 장에서는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김근수 목사의 
칼빈주의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성령론,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 기술했다. 
다음 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에 이른 후에 후속 연구를 




제 7 장 
 
결론 
본 논문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이다. 본 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 한 후에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 마친다. 
본 논문을 통하여 김근수 목사의 설교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 성장케 하는 신학적 설교임을 확인하였다. 목회의 핵심은 설교이다.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설교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부흥케하고 성장시킨다. 김근수 목사는 
강단목회를 지향한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적 바탕위에서 복음설교를 한다. 
김근수 목사는 하나님나라를 강조한다. 그는 항상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에 
초점을 맞췄으며 언제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이다.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할 
때만이 내세의 소망과 더불어 현재의 책임과 윤리에 충실할 수 있다.  
김근수 목사는 신학과 신앙이 괴리감이 없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근수 목사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내세의 
소망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주장 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요단강 저편만 강조할 
경우 내세의 소망은 확실할지 모르나, 현재의 삶은 천국 윤리에 전혀 접근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근수 목사는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두 기둥을 강조한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준다. 교회론 에서는 
말씀과 선교 두 기둥을 강조한다. 설교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을 균형있게 선포한다. 
율법과 은혜의 밸런스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 준다.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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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교회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며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는 교회 성장을 통해 완성된다. 
요약 
본 논문은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김근수 목사의 설교에 관한 연구로 총 
7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 연구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 
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개관을 살펴 보았다. 
제2장은 교회성장 신학적 관점에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신학을 열 두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성경신학적 원리, 교회성장학적 안목, 하나님의 영광, 충직성 원리, 
부흥운동 원리, 인간집단 원리, 효과적 전도원리, 수용성 원리, 동질집단 원리, 교회개척의 
원리, 하나님의 다리 원리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 등이다. 벤 엥겐의 교회 성장 
신학에서는 선교적교회 만들기, 교회와 세상, 세상의 교회와 조직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은 김근수 목사의 목회사역을 살펴보았다. 그의 신학배경, 목회사역, 
한울교회의 성장원리를 살펴보았다. 김근수 목사가 개척한 한울교회는 말씀중심, 
선교중심의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이다. 그는 강단목회를 통해 말씀중심 
선교중심의 교회를 지향한다. 말씀중심의 평신도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성장시켰고, 
그들과 연합하여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4장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 중에서 복음설교를 살펴보았다. 4복음서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본문으로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다.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내세에 소망을 두게 한다. 
제5장은 김근수 목사의 설교 중에서 교회론 설교를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 선교적교회, 교회성장에 관계된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근수 목사가 주장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그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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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론을 주장하는데, 메인 스트림(mainstream)은 “함께 하는”이다.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합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제6장은 김근수 목사의 신학적 설교를 살펴보았다. 칼빈주의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성령론, 복음주의 신학 설교를 살펴보았다. 김근수 목사는 칼빈주의 신학 배경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조건적 선택,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혁주의 
신학적 배경을 갖고있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1장에서 7장 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김근수 목사의 교회성장 설교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성장형 설교이며, 여성 목회자에게도 탁월한 설교의 모델이 됨을 확인하였다.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분당 한울교회 김근수 목사의 복음설교와 하나님나라에 대한 
올바른 설교는 교회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세의 소망과 더불어 
현재의 윤리적 삶에 도움을 주는 설교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신도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의 핵심 원리이다.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분야를 제언한다.  
첫째, 김근수 목사의 설교와 교회성장 신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둘째, 김근수 목사의 복음설교에 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한국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복음설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김근수 목사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설교가 현재 한국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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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김근수 목사의 설교를 통한 여성 리더십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김근수 목사는 여성 리더십 개발에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이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 개발에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김근수 목사는 교회를 개척,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적, 신학적, 







1992.09.27 신도시 분당에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키 위한 첫 기도회로 두 가정 네 사람이 
모이다. 
 
1992.10.13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평양 노회에서 한울 선교 교회 설립을 허락받다. 
 
1992.11.01 한울선교교회 창립예배를 서울 신사동 임시예배처에서 드리다. 
김근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다. 
 
1993.03.01 동평양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명을 한울교회로 개칭하다. 
 
1993.10.31 제 1회 안수집사(박재원) 임직식을 거행하다. 
 
1994.02.05 교회를 서울 신사동 임시 예배처에서 분당으로 이전하고, 새 예배당(수내동 
58-2 5층 3호 약 200평 매입)에서 입당예배를 드리다. 
 
1995.05.28 이영희 여전도사 부임하다. 
 
1995.09.20 제 2회 안수집사 및 제 1회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안수집사 취임 : 김성현 손영규 한규중  
- 안수집사 임직 : 강민수 오원용  
- 권사 취임 : 이인순 정순희 서정민  
- 권사 임직 : 김종숙 김필순 여길자 
 
1995.12.03 김혜성 목사(민금숙 사모)를 선교사로 지정하고, 미국에 교육 파송 
하다. (1997.12.31 사임) 
 
1995.12.17 김영미 전도사 부임하다. (2003.11.23 사임) 
 
1996.01.07 이태현 부목사 부임하다. (1997.07.19 사임) 
문석호 부목사 부임하다. (1997.07.27 사임) 
 
1996.09.21 제 1회 장로장립, 제 3회 안수집사 및 제 2회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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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장립 : 손영규(2001.08.08 시무사임) 
- 장로 장립 : 강민수(2005.07.24 시무사임/은퇴장로) 
- 장로 장립 : 박재원(1997.10.15 시무사임) 
- 안수집사 취임 : 김현식 
- 안수집사 임직 : 김인규 김운기 
- 권사 취임 : 김두선 김영란 
- 권사 임직 : 함재주  
 
1996.12.02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샹제리제빌딩 4층)에 약 150여평을 교육관으로 
매입하다. 
 
1997 01.26 황규영, 조정순 선교사를 몽골 선교사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 
하다. (2002.10.13 사임) 
이보연 선교사를 탄자니아 선교사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하다. 
 
1997.05.28 분당구 삼평동 239-5, 239-6, 239-7번지(3필지)를 교회 신축대지로 
(종교부지) 매입하다. 
 
1997.06.15 온공현, 고혜경 선교사를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로 본 교회의 명의로 
파송하다. (1999.06.27 사임) 
 
1997.07.20 이태현, 김용희 선교사를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하다. 
 
1997.08.03 한울교회 지교회인 삼평예배당 입당예배를 드리다. 
 
1997.10.18 제 2회 장로 장립, 제 4회 안수집사 및 제 3회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 장립 : 한규중 
- 안수집사 취임 : 최정도 류승문 
- 안수집사 임직 : 조대섭 
- 권사 취임 : 오희자 박경희  
 
1998.03.18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샹제리제빌딩 5층 2호 약 58평) 교육관 
으로 매입하다. 
 
1998.05.19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샹제리제빌딩 5층 1호 약 120평)을 
사무실, 유아실 및 찬양관으로 매입하다. 
 
1998.07.11 전영구, 김부희 선교사를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로 총회의 허락을 




1998.07.11 제 5회 안수집사 및 제 4회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안수집사 취임 : 이홍표 강문수 문금열 
- 안수집사 임직 : 김락주 김원충 김경은 황호운 윤호영 손영수 
- 권사 임직 : 박선희 김은진 이명희 이상선 김행자 김양순 최영애 강경순  
- 권사 임직 : 이미헌 
 
1998.10.31 김근수 목사 동평양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목사로 취임하다. 
 
1998.12.20 박인철(2003.11.23 사임), 이재석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1999.02.07 양광균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3.11.23 사임) 
 
1999.06.01 최정도 집사가 사무국장으로 부임하다. 
 
1999.08.01 권혁황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4.08.29 사임) 
 
1999.09.01 서석민 부목사 부임하다. (2001.11.25 사임) 
 
1999.12.05 지은혜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2.09.08 사임) 
  
 
2000.10.15 경용수 부목사 부임하다. (2004.12.05 사임) 
 
2000.10.21 제 3회 장로 장립, 제 6회 안수집사 및 제 5회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 장립 : 최정도 
- 안수집사 취임 : 허 봉 배재구 고홍구 유병호 
- 안수집사 임직 : 조웅순 이정용 
- 권사 임직 : 이도화 조영숙 김화영 김기자  
- 명예권사 임직 : 한도심 권중자 박경순 
 
2000.12.03 강원화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7.10.28 사임) 
이옥영 전도사 부임하다. (2002.10.06 사임) 
 
2001.01.02 염영기 부목사 부임하다. (2002.11.24 사임) 
 
2001.08.16 손영규, 황희숙 선교사를 중국 의료 선교사(단기 3년)로 총회의 허락 
을 받아 파송하다. (2004.09.26 사임) 
 




2001.12.23 장익봉 부목사 부임하다. (2007.11.04 사임) 
 
2002.01.06 원호성 부목사 부임하다. (2003.04.15 사임) 
 
2002.07.01 이순식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7.11.25 사임) 
 
2002.10.30 제 4회 장로장립, 제 7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 장립 : 류승문 
- 안수집사 취임 : 임국진 
- 안수집사 임직 : 김영철 한승민 이석종 김학배 송은근 이병수 서덕성  
- 안수집사 임직 : 진금석 이종태 정조영 강복원 
- 권사 취임 : 이숙희 
- 권사 임직 : 박경희 박청옥 오현애 한경남 노지영 오현자 김숙희 사정숙  
- 명예권사 임직 : 오덕림 이군엽 허정희 
 
2003.08.21 박민영 여전도사 부임하다. (2006.12.31 사임) 
 
2003.11.23 김현진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5.11.27 사임) 
 
2004.05.09 송대성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6.11.19 사임) 
박용운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7.11.18 사임) 
 
2004.11.03 제 5회 장로장립, 제 8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 장립 : 김운기 문금열(2005. 12. 25. 시무 은퇴/은퇴장로) 
- 안수집사 취임 : 박효덕 
- 안수집사 임직 : 신두철 이성호 최성계 전승래 원형식 정봉욱 이진근  
- 안수집사 임직 : 김현준 신우철 김하섭 김상철 한수현 문원준 
- 권사 임직 : 서춘애 정행순 정영희 윤석이 노은순 도은옥 이대화 오희승  
- 권사 임직 : 구순자 박희자 
- 명예권사 임직 : 최숙명 임경옥 김정옥 
 
2004.11.14 원영섭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6.11.19 사임) 
 
2004.12.05 전은희 여전도사 부임하다. (2007.10.28 사임) 
 
2005.01.04 이재석, 한은숙 선교사를 필리핀 민다나오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하다. 
 





2005.08.28 심상보 부목사 부임하다. (2008.12.21 사임) 
 
2005.12.04 이기운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7.02.25 사임) 
 
2005.12.07 이재희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7.11.18 사임) 
 
2006.03.03 송동섭 부목사 부임하다. (2007.11.25 사임) 
 
2006.10.16 강원화 강도사, 이순식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시무하다. 
 
2006.09.03 전철영, 윤정숙 선교사를 총회(GMS) 본부선교사로 파송하다. 
 
2006.11.26 김현진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7.11.18 사임) 
 
2006.12.03 김상훈, 임충열 교육전도사(2008.11.30 사임) 부임하다. 
 
2006.12.18  김영애 행정전도사 부임하다. 
 
2007.03.27 판교지구 종교부지 713평을 성남시와 매매계약체결하다.  
 
2007.04.08 서전경 전도사 부임하다. (2009.10.25 사임) 
 
2007.04.11 김근준 전도사 부임하다. (2009.10.25 사임) 
 
2007.04.18 선교공로상 시상하다. 
- 수상자 : 류승문 허봉 조웅순 이성호 배재구 최성계  
 
2007.05.16 제 6회 장로장립, 제 9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장립 : 허봉 
- 안수집사 : 이종상 이종수 임하영 
- 권사취임 : 김순자 김은조 김정례 김춘자 박경란 박선주 송미자 양명숙 
- 권사취임 : 이수자 이호숙 최영숙 허종현  
 
2007.08.26 장학공로상 시상하다. 
- 수상자 : 강민수 이홍표 최성계 
 
2007.09.12 새 예배당을 설계할 회사로 명승건축그룹을 선정하여 설계의뢰하다.  
 
2007.11.01 창립 15주년 기념 주교 10년 이상 교육근속자 시상하여 교육공로패  
수여하다. 




2007.11.04 정완수 부목사, 박혜영 여전도사 부임하다. (2009.05.31 사임) 
 
2007.11.25 김응천, 정정무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9.10.31 사임) 
 
2008.11.01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일에 판교 새 교회당 건출 착공하다. 
 
2008.11.30 박순자 여전도사 부임하다. (2010.07.28 사임) 
 
2008.12.02 
박재용, 김성진(2010.04.25 사임), 이태원 부목사, 신지희 사무간사 
부임하다.  
 
2009.11.08 이은옥, 이동복, 김경원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9.11.15 김충만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9.11.29 김두환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09.12.06 김영주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10.01.01 김상범 선생 방송 팀장으로 부임하다. 
 
2010.04.25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다. 
- 장로 7명 피택, 안수집사 34명 피택, 권사 43명 피택, 명예권사 7명 임명 
 
2010.05.05 김근수 담임목사님 AIM(Africa Inland Mission) Korea 이사장으로 취임하다.  
 
2010.10.30 기획담당으로 조일남 목사 부임하다.  
 
2010.11.07 정성인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2010.11.21 판교에 신축중인 운중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 
새성전 입당을 감사하며 이영희 선교사를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하다.  
 
2010.12.12 김광식 전도사 부임하다. (2011.10.30 사임)  
 
2010.12.29 새성전 입당감사 및 임직예배 
제 7회 장로장립, 제 10회 안수집사 및 제 8회 권사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장립 : 강문수 임국진 이병수 박효덕 윤호영 최성계 이정용 (7명) 
- 안수집사 : 강명호 고찬동 구홍회 권오성 김광수 김기현 김석중 김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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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집사 : 김선복 김탁중 김현오 맹승주 명순주 박상호 손영익 신석호 
- 안수집사 : 신현수 양태석 오종흥 유성원 윤재원 윤종원 이기용 이동우 
- 안수집사 : 장수관 장지훈 전재환 정신섭 최세형 최영현 최희동 하정헌 
- 안수집사 : (32명)  
- 권사취임 : 강교순 권영인 김미아 김선숙 김성란 김은선 김정숙 김현숙 
- 권사취임 : 남덕인 류현숙 문남숙 박미수 박양숙 박영신 박영옥 심호순 
- 권사취임 : 양희숙 오인숙 이경숙 이경종 이균안 이영미 이옥란 이용숙 
- 권사취임 : 이진주 이희숙 장덕현 장성례 장은주 정금희 정복숙 정해연 
- 권사취임 : 조미희 조성문 조현숙 지혜자 최영희 한은경 황규복 황은미 
- 권사취임 : (40명)  
- 명예권사 : 김정자 박영숙 윤영자 이근실 이명자 이칠순 최기숙 (7명) 
 
2011.03.13 운중동 새성전에 대한 법적조건이 완비되어 사용승인허가를 받다.  
김상범 선생 방송 팀장으로 부임하다. 
 
2011.05.07 새성전 헌당예배를 드리다. (총건평 4,207평) 
 
2011.05.07 새성전 헌당예배를 드리다. (총건평 4,207평) 
 
2011.07.01 정동준 선교사, 우한나 선교사 케냐선교사로 부임하다.  
 
2011.09.02 전철영 선교사 안식년을 맞아 유학하기 위해 도미하다.  
 
2011.11.06 이관욱 목사 부임하다. (청년부와 찬양담당)  
 
2011.11.13 이은식 목사(1교구,신혼부)와 김응천 목사(4교구,전도국) 부임하다.  
 
2011.12.11 주은영 전도사(3교구,영·유아부) 부임하다.  
 
2012.01.06 GMS(총회세계선교회)개혁을 위한 전국교회기도회를 본 교회에서 
개최하다. 
 
2012.02.12 신은경 권사 초청 간증집회 
 
2012.02.19 제 14기 제자훈련반 개강 
 
2012.03.01 담임목사님 저술한 구역공과「창세기 강해」를 발간하다. 
 
2012.04.01 최남수 목사(의정부 광명교회) 초청 춘기말씀사경회(4.1~4.4) 
 




2012.05.05 제 13회 한울체전(장소:운중중학교) 
 
2012.05.06 장경동 목사 초청 비전집회 
 
2012.05.20 단기선교훈련학교 개최(4주간) 
강사: 강병권 선교사, 박경남 선교사, 한진 선교사, 장연식 선교사 
 
2012.05.27 2012년 선교바자회(선교위원회 주관) 
 
2012.06.03 제 1기 빌립전도대 수료(총 14명) 
 
2012.07.02 필리핀 장년부 단기선교(7.2~6/총 11명)  
- 필리핀 선교대학교 도서관헌당예배 및 선교사 컨퍼런스 진행 
 
2012.08.05 주일 3부예배와 젊음이 예배를 오후 2시로 시간 변경하다. 
 
2012.08.13 청년부 낙도선교 파송(장소: 통영, 기간: 8.12~16) 
 
2012.08.26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m.hanwool.or.kr) 
 
2012.09.09 전도바자회 개최/ 김남수 목사(KAPC총회장) 초청 일일부흥성회 
 
2012.10.21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주관: 성가위원회) 
 
2012.10.28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초청 가을말씀사경회(10.28~31) 
 
2012.11.04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사 파송예배 
파송선교사: 정동준, 우한나 선교사(우간다) 
 
2012.11.11 이성미 집사 초청 총동원 주일 간증집회 
 
2012.12.03 퍼드림(4Dream) 가족복음화 캠페인(12.3~1.1) 
 
2012.12.09 주일학교 교사세미나  
강사: 박응규 교수(ACTS교수), 박의서 목사(세곡교회 담임) 
 
2012.12.16 이혜영 전도사 교구담당 여전도사로 부임하다. 
이태진 방송실장 부임하다. 
 
2012.12.30 제 2기 빌립전도대 수료 
 




2013.01.13 동평양노회 연합 제직세미나 
 
2013.06.16 필리핀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 
 
2013.06.23~ 28 교역자 필리핀 단기선교 실시 
 
2013.07.10 이연주 전도사 부임 (영·유아부) 
 
2013.08.11 심성룡 목사 부임 (1, 2교구) 
 
2013.10.03 제 14회 한울체전 실시(운중중학교) 
 
2013.10.06~ 09 2013년 말씀사경회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2013.10.13 이향숙 전도사 부임 (3.4교구) 
 
2013.10.20 서미석 전도사 부임 (1,2교구 / 2015. 11. 29. 사임) 
 
2013.11.09 임직식 거행하다 (장로장립 및 집사 및 권사취임) 
제 8회 장로장립, 제 11회 안수집사 및 제 9회 권사임직식을 거행하다. 
- 장로장립 : 이종상 김원충 (2명) 
- 안수집사 : 신정권 김광배 김광욱 김영문 김의환 류정상 문봉주 문장열 
- 안수집사 : 박기수 박윤환 박희원 송창의 양한승 윤규중 이민영 이상국 
- 안수집사 : 이상권 이상옥 이석주 이재관 이정철 진국봉 차봉상 최윤성 
- 안수집사 : 장수관 장지훈 전재환 정신섭 최세형 최영현 최희동 하정헌 
- 안수집사 : (32명)  
- 권사취임 : 김재숙 문윤금 권선연 김경애 김명숙 김미영 김미향 김연희 
- 권사취임 : 김영은 김월분 김종미 김종임 박금옥 박부님 박소영 배애라 
- 권사취임 : 변순희 석현희 송해정 신 숙 양경자 양혜순 엄옥란 오순애 
- 권사취임 : 유승희 윤 경 이경순 이명숙 이명자 이석례 이선옥 이정순 
- 권사취임 : 이현심 임영민 임정수 장월성 정인숙 조기숙 조성이 최기옥 
- 권사취임 : 최인화 하미리 하애숙 홍애련 
- 권사취임 : (44명)  
- 명예권사 : 김순분 송선헌 (2명) 
 
2013.11.10 원경연 목사 3, 4교구 담당으로 부임 (2015. 10. 25. 사임) 
 
2013.12.01 백지민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다. 
 




2014.06.15 15기제자반. 사역반 졸업예배 (수료식) 
 
2014.06.17~ 18 새가족 훈련원 & 전도국 연합수련회 
 
2014.07.05 제자반 총동문 수련회 
 
2014.07.06 2014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실시 
 
2014.08.17 문기평 전도사(중등부), 홍창표 전도사(초등부) 부임 
 
2014.10.23~ 26 장년부 일본 단기선교 (오사카 중앙교회, 고베신학교) 
 
2014.11.09 일일 부흥성회 (무라카미 요시노부 목사, 카리스 채플교회 담임) 
 
2014.12.01 김도영 전도사 부임 (유년부) 
 
2014.12.28 박소연 전도사 부임 (유치부) 
 
2015.01.18 동평양 노회 연합 제직 수련회 
 
2015.01.23~ 25 신년축복성회 (강사 : 류응렬 목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2015.06.07 황참한 전도사 부임 (청년부) 
 
2015.06.13 16기제자반. 사역반 졸업예배 (수료식) 
 
2015.11.01 창립 23주년 기념주일  
예배시간변경 : 1부예배 (오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예배시간변경 :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예배시간변경 : 3부예배 (오전 11시 30분) 
 







한울교회 약력 및 건축개요  
 1992.11.01 서울 신사동 임시예배처에서 한울선교교회 창립예배를 드리다. 
 
1993.03.01 동평양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명을 한울교회로 개칭하다. 
 
1994.02.0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 소재 상제리제빌딩 5층 약 200평을 매입하고 
이전하다. 
 
1996.12.02 동 빌딩 약 150평을 추가 구입하여 교육관으로 사용하다. 
 
1997.05.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교회 신축부지로 160평을 구입하다. 
 
1998.03.18 상제리제 동 빌딩에 약 50평을 추가 구입하여 교육관으로 사용하다. 
 







2007.03.11 교회터 확정 감사기도회(감사기도, 말씀, 터밟기) 
 
2007.03.28 성남시 판교 개발지구내 운정동 교회신축부지에 약 713평을 구입하고 
성남시와 계약을 체결하다. 
 
2007.09 건축 요구사항 정립 
건축 지침에 의한 아이디어 및 Brand 공모 
아이디어를 수렴한 사용자 요구사항(ROC) 
 
2008.01 건축 설계 및 운영 준비 
 


















말씀의 중심    동시 1700명 예배 
선교의 중심    선교 센터, 인터넷, 위성 
이웃 사랑 
교육의 중심    유치원, 평생교육, 학원 
생활의 중심    휴식 공간, 연회장, 농어촌 협력교회 공판장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한울교회 제자반 총동문회 회칙  
제정 2011. 7. 16 
 
제1장 총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한울교회 ‘제자반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 [위치] 본회는 본 교회 내에 둔다. 
제 3조 : [목적] 본회는 본 교회의 부흥과 개인 신앙증진 및 제자반을 수료한 회원들 간의 친
교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 4조 : [자격] 한울교회 제자반 총동문회의 자격은 한울교회 출석하는 성도로서 제자반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 5조 :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덕을 상실하거나 회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
로 권면, 충고, 제명 할 수 있다. 
제 6조 :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진은 총동문회 임원과 기수발 남 여 반장으로 구성
된 반장단으로 한다. 
제 7조 : [임원] 본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남 여 부회장 각 1명, 총무 1
명, 회계 1명, 감사 
1명 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하고 부회장 2명 중 1명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한
다. 
제 8조 : [선출] 본회 회장 선출은 기수별로 순차적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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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 9조 :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0조 : [반장] 제자반 각 반장은 각 기수별 대표로서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장 임원 및 회원의 임무 
제11조 :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관장한다. 
2. 부회장 
남 부회장 : 본회의와 관련된 동문회 행사진행을 주관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
무를 대행한다. 
여 부회장 : 본회의와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지원업무를 한다. 
3. 총 무 : 본회의 업무연락, 회무관련 문서생산과 보존 등 서무일체를 담당한다. 
4. 회 계 : 본회의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5. 감 사 : 본회의 사업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제12조 : 회원의 임무 
본회 회원은 회원으로서 일반적 권리 및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제4장 집회 
제13조 :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한다. 
제14조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일주일전 공식 소집 예고 시에는 총회 출석인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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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집회] 본회는 하계수련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원단의 요청에 의해 회
집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6조 : [자격상실] 임원 및 회원중 당회에 의하여 징계를 당한 회원은 발표 즉시 그 자격
을 상실한다. 
제17조 : [회칙수정] 회칙 수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한울교회 제자훈련 과정표 
 






1 거듭난 사람 요 3:3 
조용한시간(Q·T) 
(IVP) 




2 변화된 사람 고후 5:17 
평범이상의 삶 
(국제제자훈련원) 
창 40장 ~  
출 28장   
3 기도의 사람 마 7:11 
기도의 능력 
(생명의 말씀사) 
출 29장 ~ 
레 27장   
4 말씀의 사람 딤후 3:16 
말씀의 손 예화 
(네비게이토) 
민 1장 ~ 
신 3장   
5 주일 성수 출 20:11 
 
신 4장 ~ 
수 8장   
6 십일조 헌신 말 3:10 
십일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미래사) 
수 9장 ~ 














삼상 1장 ~ 







삼하 9장 ~ 








대상 4장   
10 성경의 권위 딤후 3:16 
성경의 권위 
(IVP) 
대상 5장 ~ 


















느 7장 ~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국제제자훈련원) 
욥 23장 ~ 







시 21편 ~ 








시 61편 ~ 
시 100편   
 












시 101편  





5가지 사랑의 언어 
(생명의 말씀사) 
잠 1장~ 



















렘 5장   




렘 44장   













단 12장   






나 3장   











25 주재권 롬 11:36 




눅 24장   




행 28장   




고후 6장   






살후 3장   
















2014년도 전반기 공과 교재 복음이란 무엇인가 
 
과 주제 본문 말씀 
1 다른 복음은 없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2 복음을 만드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3 구약에 예언된 복음 로마서 1장 1~2절 
4`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2~24절 
5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5~11절 
6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7절 
7 회개하고 믿어야 할 복음  마가복음 1장 14~15절 
8`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  로마서 1장 16절  
9`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10 복음으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6장 25~27절  
11`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15~23절 
12`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  마가복음 16장~20절 
13` 복음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11절  
14 복음이 먼저  마가복음 13장 5~10절  
15 복음의 파수와 전파  갈라디아서 1장 6~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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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 1장 27~30절  
17 복음에 빚진 자  로마서 15장 22~29절  
18 복음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5절  
19 자유와 율법  야고보서 1장 25절  
20` 복음전도 골로새서 1장 3~8절 
21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3~29절  
22 복음의 메시지  사도행전 16장 25~34절 
23 복음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4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행전 20장 22~28절  
25 복음으로의 초대  마태복음 11장 28~30절  
26 복음적 삶(1)  로마서 13장 8~10절  
27 복음적 삶(2)  히브리서 11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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